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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지난 30여 년을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열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

광을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학위

를 허락하신 줄 믿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학생과 본 연구에 흔쾌히 참

여해준 6명의 소중한 연구참여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늦깎이 원생은 적응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논문지도에 열정을 다하시는 지도교수님

의 노고 덕분에 연구자로서의 초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질적연구자의 자부심

과 아울러 인문융합치료는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한 연구라는 교수님의 가르침

에 사명감도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응원과 격려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

라고 힘을 주신 김영순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연구의 심사를 맡아주셨던 박수정 교수님, 신주연 교수님, 오영섭 교

수님, 채경선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자상

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논문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 연

구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수업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피드백으로 도움을 주신 권요셉 박사님, 윤수진 박

사님, 연구소의 여러 박사님과 동료 석박사과정 원생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

습니다. 또한 연구를 허락해주신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미술치료자로 입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신 왕금미 

교수님, 부족한 원고를 검토하시고 격려해주신 황창주 교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담자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학교 위클래스에서 수고하시

는 동료 상담 선생님들의 설문 협조와 응원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가정에 소홀함이 많았음에도 남편, 딸과 사위

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보다도 병상에서 오랫동안 투병 중이신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로 수고하시는 언

니와 오빠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바쁜 며느리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셨던 시부모님과 배움의 열정을 일깨워주셨

던 친정어머니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구를 하면서 소설 『상록수』를 읽고 꿈을 꾸던 유년시절의 푸른 열정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시작한 

한 방울의 물줄기가 흘러흘러 바다로 이어지듯이 연구자의 푸른 열정은 골짝을 

지나 내(川)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슴

따뜻한 질적연구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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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안학교에 위탁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 학교적응력 강화를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연구참여자

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Ricoeur의 미메시스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6명의 대안학교 학생들로 이들은 각자의 원적교에서 학교적응

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안학교로 위탁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

생들로 홍보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부적응 학생에 관한 분석과 

기초요구조사,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수정 보완, 최종 프로그램 실행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교부적응 학생의 분석

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치

료가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변화에 대한 의지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위클래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자 

30명과 대안학교 재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요구조사를 시

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주 1회에 60분씩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기획

과 실행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을 조직화하였다. 연구

자는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이 구성한 미술작품을 주제로 이에 대해 스토리텔

링 질문기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청취하였다. 연구 결과는 회

기별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내용을 기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연구참여자의 참

여 경험의 변화 과정을 매트릭스 분석으로 Ricoeur의 미메시스론에 근거하여 기

술하였다.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

로 1회기는 ‘나를 소개합니다’로 연구참여자들의 집단 역동성과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별명을 짓게 함

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신뢰감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2회기는 ‘난화 그

리기’로 자연스러운 낙서 표현을 통해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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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표출시키고자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그려냄

으로써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의 토대를 만들었다. 3회기는 ‘함께 하는 만다

라’이다. 이는 자신의 참모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기존의 만다라 치료와는 다르게 함께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개

별적으로 원적교에서의 생활을 ‘만다라’로 표현해 보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집단 역동성을 살리며 서로

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중기 단계에서 4회기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이다. 이는 자신의 지나온 시

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장면들을 도화지 위에 

필름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를 통해 자신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탐색하였고, 긍정적인 자기 자신

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5회기는‘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을 잡지에서 찾아 꾸미도

록 하였다. 콜라주 기법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다섯 장만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

유를 구술하게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욕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에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이다. 둥근 전지 위에 

학교를 상징하는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집단의 수만큼 피자 모양으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세우는 심정으로 정성껏 

꾸미고 조각을 맞춰 보게 하였다. 이는 학교에 대한 친화력과 적응력을 향상하

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7회기는 ‘가면 속 내 얼굴’이다. 연구참여자들

에게 가면을 꾸미게 하여 가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참모습

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하였다. 

후기 단계인 8회기는 ‘나의 강점 나무’이다. 나무가 성장을 의미하기에 나

무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강점을 쓰게 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상호 피드백을 

주어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9회기는‘함께하는 우리’이다. 프로

그램 연구참여자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잠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도록 협동화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별로 타인을 돕는 자기 손을 그리도록 하

여 함께 작품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나의 삶에 대한 칭찬’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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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교 학생들은 타인의 칭찬과 격려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칭찬

도 인색하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자기에 대한 반영인 동시에 자신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칭찬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10년 후에 자기에 대한 칭찬으로 상장, 감사장, 자격증 등 상금을 골드바

와 같은 것들로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의 의미는 8개

의 핵심의미와 2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미메시스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

다. 미메시스Ⅰ은 전형상화 단계로 ①‘현실을 벗어나자 미로가 나타남’의 핵

심의미에는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길을 잃음’

으로 ②‘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감’의 핵심의미에는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시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감옥같은 원적교에서의 생활’로 ③

‘파리한 청춘의 자화상’의 핵심의미에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 ‘게

으르고 나태한 나의 초상’,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이라는 주제가 도출

되었다.

미메시스Ⅱ는 형상화 단계이다. ①‘내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의 핵심의

미에는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 그리기’, ‘아

름다운 아이가 되기 위한 능력 키우기’가 ②‘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는 

‘끈기와 열정을 배움’,‘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 꿈꾸기’로 ③‘공동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핵심의미에는 ‘조화의 미 추구’,‘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타인을 도우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미메시스Ⅲ는 재형상화 단계로 ①‘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기’의 핵심의

미에는 ‘좋은 매너와 추진력’,‘자신의 재능을 자산 삼아 주체적 삶 살기’,

‘성실하게 일한 후 CEO되기’로 ②‘행복의 전파자’의 핵심의미에는 ‘희망

과 소망의 전파자’,‘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타인의 이야

기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참여를 주저하며 소극적이었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

에 대한 회의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가 늘

어 갈수록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꿈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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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는 새롭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강점을 살려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재구성한 정체성은 개인의 어떤 성취와 욕망보다는 

타인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정

체성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형성한 경험에 나타난 공간 창조자

의 능력,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맥락으로 작용한 상호지지와 연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야기와 함께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타인들의 이야

기를 접목해 개인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함께하는 이야기의 힘, 스토리텔링

과 미술치료와의 융합, 인문융합치료의 통섭 능력과 청소년기의 이야기와 스토

리텔링의 중요성, 인문융합치료가 가진 자기 통제력, 스토리텔링이 가진 심신 

안정의 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와 자기 

정체성의 회복과 인문융합치료의 발전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핵심어: 대안학교,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 인문융합치료,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ACT), 미메시스, 학교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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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2차 사회화기관으로 

자주적인 삶과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다. 학교는 학

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인격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이다(허정은, 2022).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개인이 변화하거나 개인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Lazarus, 

1976).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을 자

신의 욕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학교적

응이다(김형태, 2016). 학교적응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학업이며 자신의 행동적 

적응과 사회적 ․ 정서적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이수진, 2011).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원만한 인격은 물론 효율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배양한

다(이병환, 강대구, 2014).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학교 환경은 학습 환경과 학

교 구성원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추지윤, 2022). 개인과 환경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적응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학교부적응이란 학교 내의 다양한 요소들 즉, 규칙, 수업, 또래들과의 관계, 

교사들의 지도 등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숙, 

2016).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처럼 특히 심적 갈등과 스트레

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김영희, 최보영, 2015).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행동 또는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은 자기비하적인 태도는 물론 낮은 자존감, 친구들과의 관계에

서 열등감 등을 느끼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격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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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적응 학생들은 학업능력 저하, 대인관계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

에 대한 낭패감과 실패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였다(Welsh & Harding, 2015).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지각, 수업 방해, 수업 이탈, 흡연과 음주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며(이

연희, 탁진국, 2017), 이러한 부적응은 단순한 지시 불이행이나 일탈을 넘어 청

소년 비행으로도 연결된다(강지현, 정윤주, 2020; Wallinius et al., 2016; Ardi & 

Sisin, 2018). 

대안학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기존의 학교에 대한 반성과 비

판적인 성찰에서 태동한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

고 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이종태, 2007; 김태연, 

2008).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위기라는 담론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미래 교육에 

대한 시도로 민주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전아름, 

2022). 대안학교가 본래의 역할 즉, 학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원만한 학교생

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대안학교의 기

능과 역할,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대안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적보다는 훼손된 정서를 회복시키고 적응력을 

강화하게 하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므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

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일탈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급급했을 뿐(백종면, 2016; 김민채, 김영환, 2017) 구

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그 실천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초기 연구는 주로 학교부적응의 유

형,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 환경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최혜숙, 이현림, 2003; 신혜정, 서영석, 2006; 이병환, 강

대구, 2014). 최근에는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보다는 현실에 주목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 구안

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민혜숙, 최인화, 2019; 박지영, 2020; 김현

정, 2021; 윤지영, 2022). 한편 김혜원(2011)과 이승희(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부

적응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그리고 적응과 부적응의 과정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해결 중심



- 3 -

으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박성혜, 2015; 양지원, 2015; 최은진, 2017; 박지영, 

2020; 김현정, 2021; 윤지영, 2022), 학교 스포츠(박지훈, 2013; 윤주석, 2017), 원

예 활동(손미리, 2015; 신화경 외, 2015; 서로미, 2020), 힐링 승마(유형근 외, 

2018), 사이코드라마(김헌성, 2011), 음악치료(송명훈, 2021), 예술 매체 치료(이사

량, 2017) 무용 예술치료(김나영, 2015), 문학치료(윤현준, 2019) 등이 실시되었으

며 그 중 현장에서는 미술치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이모

영, 2009; Schönhammer, 2009),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 중시하

는 시각적 표현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경험으로서 

논리 이전의 자기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억눌린 정서를 표출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다(정여주, 2016). 하지만 미술치료는 시각적인 수단으로 무의식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이모영, 2009), 의식 세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의식 수준에서의 적응력 향상이므로 미술

치료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

할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미술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존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융합치료이며 

대안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방법은 인문학 기반의 스토리텔링과 합쳐졌을 때 

가능하다. 호모네러티쿠스 즉,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학명처럼 인간은 스토리텔

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역사를 만들며 새로운 의식을 구성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탐구이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탐구하게 한다(설연경, 2016; 김진선, 김영순, 

2021). 특히 인문학은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한다. 인문융합치료는 공존 인문학을 이념으로 타자성을 실현하고 

인간이 창조하고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에 기반을 둔 치료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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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기본 요소인 개인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글쓰기나 연극 미술과 같은 문

화적 도구를 주체적으로 혼용하여 정체성 형성과 삶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김영순, 오영섭, 2020). 인문융합치료가 추구하는 타자성과 공존이란 인간다움

을 회복하고 나와 타자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의 상위 가치이자 철학인 Ricoeur의 『시간과 이야기』

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이론과 스토리텔링에 나타난 기법 

등을 융합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Ricoeur, 

1999). 일부 비평가들은 Ricoeur가 제시한 이야기 정체성 즉, 내러티브 정체성을 

자아의 한 측면 언어로만 표현되는 반사적 측면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래

서 자아의 반영적 측면, 즉 언어 이전의 경험적 주관성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Halsema, 2019). 하지만 Ricoeur의 내러티브 주체성은 단순한 

언어의 구술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체화한 자기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체화한 자기 개념은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과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형상화 단계(미메시스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

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모색을 하는 형상화 단계(미메시스Ⅱ), 마지

막으로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기획하

는 재형상화 단계(미메시스Ⅲ)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융합치료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목적으로는 ‘스토리텔

링’을 통해 타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에 대한 구체적 과정과 맥락 등을 ‘분석’하는 데 있다. Ricoeur의 내러티브 

정체성은 개인이 자기 삶에서 의미를 만들기 위해 구성하는 내면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화하는 자아의 이야기이다(McAdams, 2011). 하지만 Ricoeur의 

‘이야기 정체성’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자서전적 과거를 선택적으로 재구성

하고 상상한다는 시간의 구조에만 집중했을 뿐 미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

야 한다는 분석은 결여되었다 (Halsema, 2019).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이 ‘미래의 기획’과 어떻게 연

결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Ricoeur가 소홀히 했던 미래의 이야기와 인문융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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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힘’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을 발굴하고자 한다.

둘째, 인문융합치료의 실천적 목적으로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강화 또는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연구로는,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원예치료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양지원, 2015; 최성연, 민천식, 

2021; 정소화 외, 2022). Kadirova(2021)에 의하면 대안학교 학생들의 예술 활동

과 인문학 활동은 예술적 인간으로의 진화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강화

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adirova, 2021). 본 연구는 미술치

료를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인문학적인 요소를 적용한 인문융

합치료이다. 따라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스토리텔링과 더

불어 미술치료의 가치와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연구 결과를 기

초로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인문융합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

소년, 비행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수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김진선, 김영순,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안하여 실행한 프로그램은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변화과정과 내용, 맥락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다른 대안학교나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Ricoeur의 『시간과 이야기』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의 철학적 기반과 스토

리텔링의 구체적 방향과 테크닉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구체화하면 인

문융합치료로서 의미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학적 담론과 이론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기법들을 발굴’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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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융합치료의 일환인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ACT)1)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이에 참여한 대안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대안학교 위탁 학생들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

여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대안학교 위탁 학생들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

여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은 대안학교 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라 진행된 매회기 미

술 활동에서 연구참여자가 작품을 구성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와 작품에 표현

된 이미지, 연구자의 관찰, 소감문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 연구자는 대안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의 스토리텔링-미술 융

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변화 과정을 Ricoeur의 미메시스 이론을 기

반으로 분석하였다. Ricoeur에 의하면 미메시스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모방

하는 것이다. Ricoeur는 허구적 이야기 또는 기존의 텍스트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미술작품 속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와 소감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3중의 미메시스 국

면에 따라 분석하였고 변화된 정체성 의미를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평

가를 하였다.

1)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torytelling-Art Convergence Therapy)는 SACT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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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은 서론으로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 대상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동향, 연구 동기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Ⅱ장은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이론적 논의로 대안학교와 학

교부적응 학생,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미메시스와 해석학에 관하여 기술하

였다.

Ⅲ장은 연구 방법으로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그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연구의 개요, 연구 절차, 연구참여자의 특성,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윤리와 타

당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Ⅳ장은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의 목

표, 각 회기별 목표와 활동 내용 등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과 회기별 활동 내용

을 기술하였다.

Ⅴ장은 연구참여자가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활동 시간에 제작

한 미술 작품들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구술하는 내러

티브와 미술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기술하였다. 

Ⅵ장은 연구참여자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이를 

공통 의미별로 분류하여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Ricoeur의 3중 미메시스론을 기

준으로 해석하였다.

Ⅶ 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논의와 

제언,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연구자의 성찰과 변화과정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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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동향   

대안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와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기 연구는 대안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함께 프로그램 개선방안 등에만 집중되었다(백종면, 2016; 김민

채, 김영환, 2017). 그러면서 차차 초기 연구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강점을 포착

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이동하였다. 이정섭과 

김영순(2022)는 대안학교가 낙오되는 학생들의 재도전장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며 새로운 삶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손미란과 정기섭(2015) 역시 대안학교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에 관점을 두었고 구

체적인 요인을 밝혀냈다.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교사의 관심과 애정, 유연한 교

육과 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학교 공간이 적응의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는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순영(2015)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주목하였다. 

그간 연구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보다는 일탈 예방, 적응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학습 흥미가 유발되

면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섭과 김영순(2022)은 대안학교 학

생들은 자신들의 선택 또는 교사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오지만 대안학교의 자유

로운 분위기와 더불어 스스로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요인 등에 힘입어 대학 진

학은 물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 동향은 

대안학교 학생들을 문제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안학교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과 강점을 포착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과정과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김광수, 박해정, 2018; 신주희, 2021).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 대안학교의 운영과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한 연구이다(김정난, 신혜련, 2005; 김현정, 2008; 조성연, 2010; 김광수, 2011). 

위탁형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한편 교육환경의 열악성, 비자율적인 운

영, 취약한 재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연계 구축, 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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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그리고 가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사들의 전

문성과 능력 강화 및 처우 개선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둘째, 위탁형 대안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적응 촉진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이원희, 2008; 이원이, 김동일, 

2009). 위탁형 대안학교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에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탁 대안학교에 적응을 촉진하는 학교 요인

으로는 교사와 학교의 분위기,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평가 방식 등으

로 나타났고, 개인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내적 변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부모 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의 원활한 관계 등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셋째, 위탁형 대안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교육 경험 및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을 다룬 연구이다(이미선, 2007; 정

현주, 2008; 황인국, 2008; 양송이, 2010; 이지연; 2012; 이영희, 2015; 권순영, 

2015).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김현희, 2016) 위탁형 대안학교는 낙인효과가 클 것이라는 통념

과는 달리 학생들은 교사와 부모, 또래들과의 관계 회복과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 공부와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해룡(2013)은 가온 대안학교의 학생들 26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

구에서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은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변하

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관련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13년 부터 2022년까지 10여년간 국내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25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미술치료(박성혜, 2015; 양지원, 2015; 최

은진, 2016; 박지영, 2019; 김현정, 2020; 윤지영, 2022)가 6편으로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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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음악치료(송명훈, 2021), 진로상담(정영숙, 2014; 오은정, 2016; 조연희, 2021), 

모자집단(김미애, 2021), 교류분석치료(김진녀, 2014; 서윤주, 2016), 문학치료(윤

현준, 2019), 원예 및 산림치료(신경희, 2013; 손미리, 2015; 서로미, 2020), 명상

치료(박현숙, 2013; 이랑주, 2015; 김다현, 2016), 게슈탈트치료(조수경, 2018), 예

술매체활용치료(정기호, 2015; 이사량, 2017), 구강보강교육(김화주, 2015), 여행

체험치료(박순만, 2014), 동물매개중재치료(마영남, 2013), 뇌교육 치료(박현주, 

2015)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중 연구가 집중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는 다음 <표 Ⅰ-1>과 같

다.

<표 Ⅰ-1>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연구자(연도) 제목 기간/인원

박성혜(2015)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집중적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 개발 및 효과
총25시간/46명

양지원(2015)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

과성에 관한 연구
총12회기/20명

최은진(2016) 학교부적응 청소년 집단미술치료 매뉴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총11~12회기/

4~8명

 박지영(2019)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인성강화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총12회기/5명

김현정(2020)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인식 표현력 향상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총12회기/14명

윤지영(2022)
게슈탈트 집단 미술치료가 내재화 문제를 가진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 
총12회기/6명

박성혜(2015)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특별교육 대상이 된 청소년 46명을 대상

으로 자아탄력성을 위한 집중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5일간 총 25시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감정조절을 통하여 자율성이 향상되고 자아탄력성을 증

진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로 인하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삶을 살

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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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원(2015)은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질적 접근

을 통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변화정도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

성,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은 자신들의 목표에 따른 해결방안을 스스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은진(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육부(2011)의 보고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부적응을 예방하도록 선행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행동의 해결을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구성요소로는 집단 구성원의 크기는 4∼8명으로 진행

하며, 총 회기 수는 11∼12회기, 주당 시행 회기는 주 2회, 회기 별 소요시간은 

90분이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입·종결 프로그램, 자아개념 향

상 프로그램, 정서표현 향상 프로그램,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제안하였다.

박지영(2019)은 인성강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부적응이 또래관

계에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따라는 패배감에 젖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

로그램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이 또래관계를 향상하고 존중과 배려와 공감을 익

히도록 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현정(2020)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정서인식·표현력 향상을 위해 콜라주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인식·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의 정서표현 횟수는 1단계에서는  

평균 14.9회, 2단계에서는 30.6회, 3단계에서는 36회로 향상되는 되었으며 정서

표현 내용도 점차로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지고 솔직함과 타인에 대한 정서인식

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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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2022)은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내재화의 문제를 가진 학

교부적응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120분씩 주 1회 총 12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보편

성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으며, 미술치료로 인한 자기 정화와 통

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년 부터 2022년까지 10여년간 국내

에 발표된 다양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은 25편으로 그 중 미술치

료가 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구안하고 실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논문의 주제어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에서 학교부적응을 주

제어로 선정하였으며 관계향상,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등 겹치는 주제어가 

여러개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은 학교부적응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안과 실행이 중심이며 대인관계 향상이나 인성강화, 

내재화 문제를 가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넷째,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가 5편(박성혜, 2015; 

양지원, 2015; 박지영, 2019; 김현정, 2020; 윤지영, 2022), 양적 연구가 1편으로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

한 분석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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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동기  

연구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학교 

현실은 연구자가 대학 시절에 생각하고 꿈꾸었던 교사상과는 크게 달랐다. 대다

수의 교사들은 교사로 임용되면 신분이 보장되기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 이후 학교를 떠나 학원을 창업했다.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 교

육 현실에서 사교육은 입시 교육, 공교육은 전인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리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노력은 학

부모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연구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보내면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만 아니라 인성도 좋아진다는 평판을 들었다. 이렇게 20여 년간 학원을 운

영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지냈다. 

그러나 2010년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인권을 구실로 학생들은 교육 차원의 훈육조차 거부하기 일쑤여서 인성교육에 

대한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또한 이러한 세태와 환경 속에서 학원을 계속할 것

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 갔다. 전형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기

에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가 몸에 배어 있기에 

때로는 교육 목적을 위해 훈육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

하는 세태속에서 교육자로서의 가치관의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한계를 절감하

면서 고민 끝에 학원을 폐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

지도 멈춰지지도 않았다.

2012년 단위 학교에 전문상담사 제도가 도입되던 해에 A 시의 B 중학교의 전

문상담사로 학생 상담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안학교인 C 학교에 재직 중이다. 

그리고 전문상담자로서 좀 더 학생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대한 노력과 도전을 이어나갔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한 후 상담심리를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학위도 취득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과 사회

복지사 1급 자격증,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의 미술심리상담사 1급 및 모래놀

이치료상담사 자격증 등 상담과 관련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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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형 대안학교

에 재직 중이며 11년째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학

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간에서는 대안학교를 유배지 같은 곳으로 잘못 오해하기

도 한다. 연구자는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입각

하여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을 통해 학생들을 품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때

로는 자신도 모르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내담자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곤 하였

다. 치료자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려고 했고 방향을 제시해주려

고 하였다. 

연구자는 상담자로서의 생활을 지속할수록 다시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

었다. ‘과연 상담자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

는가?’라는 고민이 갈수록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융합치료라는 학문

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자는 사회교육 전공자로서 어린 시절 인문학, 특

히 문학작품을 즐겨 읽었다. 당시 부모님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공부에 방해

가 되는 것으로 여겼었다. 더욱이 대학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문학에 대한 열성

과 관심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상담하면 할수록 인문학 공부의 필요

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생각 마저 들었다. 

연구자는 원적교나 대안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한 학생을 

만났다. 그를 변화시키고자 상담 계획을 짜고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상담 중에 대화의 주된 

주체는 상담자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연구자는 내면의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의 인성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본 것

이 아니라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언을 하였던 것이다. 

상담자로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학생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

던 중 학생과 미술치료를 실시해 보기로 하였다. 미술치료 이론에 입각한 해석

이 아니라 그가 그린 작품을 두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번 학생의 말문이 트

이자 마치 봇물 터지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 놓았으며 스스로 자기 삶의 방

향을 찾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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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평가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문학의 기본인 스토리텔링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

고, 이를 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여 이를 적

용하려는 뜻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내담자인 학생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

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해 가는지 그 과정을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하였다. 

연구자는 사회과학도로서 변수 간의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만이 진실이

라고 생각했기에 질적 연구가 낯설고 이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학기마다 지도교수님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다문화융합연구소에

서 주최하는 질적연구방법 연수에 참여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연구방법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동료 연구자들과 스터디와 토론을 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

한 호기심을 채워 나갔으며, 점차 질적 연구의 즐거움에 빠져 들게 되었다. 나

아가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질적 연구의 핵심은 인간

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을 

오래하면 할수록 다양한 척도와 사정 도구를 통해서 내담자를 진단하지만, 이것

이 최상은 아니라는 생각에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었다. 그리하여 진단과 평가

자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공감자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

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조금씩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을 경험하였

다.

연구자는 이후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동향 연구

(2021)’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

한 전체적인 개관과 선행 지식 그리고 이론적 민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

다. 본 연구의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모 내러티쿠스 인문융합

치료의 이해』(2022)라는 집필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이 책은 인문융합

치료가 인문학의 제 학문분과를 융합하여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철학적 배경은 물론 연구의 대상과 학문적 이념 그리고 특유의 연구방법론

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김영순 외, 2022). 연구

자는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치료에 관해 기술하였고, 인문융

합치료 프로그램 10회기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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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안학교 위탁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의 삶에 대한 호기심

과 그들이 경험한 대안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하

여 대안학교 위탁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3명을 선정하여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극복 경험에 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2022)’을 학

술지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스토리텔링을 기

반으로 한 미술치료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그림

이라는 도구를 놓고 그들의 억눌린 욕망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서 표현하도록 안내하여 그림을 통해 속내를 표현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매개로 자신의 행동을 형상화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의미를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반 미술치료를 연구자는 30여 회 이상 실행하였

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미술치료를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

로 기획하고 이를 질적연구방법으로 고찰하여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7 -

Ⅱ. 이론적 논의

1. 학교부적응과 대안학교

 

 1.1. 학교부적응의 정의와 특성

  1.1.1. 학교부적응의 정의

학교부적응은 학교적응의 반대 상황으로도 정의되지만(이병환, 강대구, 2014), 

이는 이분법적 비교 차원에서의 정의이고 학교부적응의 속성에 입각한 정의는 

다양하다. 연구자들은 학교부적응을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찾

는 경향이 있다. 학교부적응은 학생과 학교 환경 또는 새로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부적응의 양상은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시키는 부적응적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부

적응에서 파악하는 부적응적 행동은 사회규범이나 문화적 가치에 반하는 욕구

나 감정 등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Sittie, 2018). 학교부적응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 양식이, 학교라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병환과 강대구(2014) 역시 학교부적응을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태의 결여로 

보았다. 학교부적응을 구체적 양태에 집중하여 학교의 규칙, 친구나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상태, 수업 부적응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이탈이나 미인정 결석 ․ 조퇴 형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

다. 즉, 부적응이란 개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과 우호적이거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교부적

응은 결국 학교라는 환경과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상호작용의 실패라고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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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학교부적응의 특성

학교부적응은 학교거부, 교사들에 대한 저항, 또래들과의 갈등과 폭력 등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은 학업 중단이다. 학업 중

단 학생들은 일탈이나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활

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대학 진학이나 직업교육에 필

요한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주변부에 위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오혜영 외, 

2011; 김영희, 최보영, 2015). 특히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

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의 부족, 상급학교 진학의 좌절 등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적 자본의 취약성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은 수업 방해나 학교 이탈을 넘어 음주와 흡연,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일탈적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민혜숙, 최인화, 2019).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상

실로 이어진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비행과 우울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이화진, 2017; Becker -Weidman et 

al., 2010).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자의 합의를 통해 학교부적응을 경험하

는 위기청소년의 영역별 위기 수준(지승희 외, 2006; 황순길 외, 2016, 장선숙, 

2019; 정수인, 2020)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1>와 같다.

<표 Ⅱ-1>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의 영역별 위기 수준

위험성 문제행동 환경 정신건강

1수준

(고위험군)

자신과 타인에게 심

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 상황

자살시도, 집단폭행, 

성매매, 은둔형 외톨

이, 게임중독 등 

부모의 유기 및 학

대, 경제적 어려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문제

2수준

(위험군)

파괴적이지는 않아

도 위기 상황이 나

타남

잦은 자살 생각, 왕

따, 도벽, 가출, 무단

결석 등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 소통 부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인 스스로 통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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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는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들의 위기 수준을 영역별로 나타내었다. 

영역은 위험성, 문제행동, 환경,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

위험군을 1순위로, 정상군을 4순위로 분류하여 모두 4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

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김영숙, 2017; 손나래, 2021).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는 열

등감과 자기비하적인 태도를 띠게 되고 이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하

고 수동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이상행동

이나 방어적인 행동은 심리 ․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으며 자신의 감정

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기에 도피적인 행동이나 그렇지 않

으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부적응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밖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부정적으로 강화된다. 최근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청소년

들의 비행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 흉포화, 조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의 비율도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이경숙, 이수정, 2017).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으로(Ardi & Sisin, 2018), 다양한 원인과 관계되어 

있고 학교부적응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강지현, 정윤주, 2020; Wallinius et 

al., 2016; Ardi & Sisin, 2018). 학교부적응, 청소년 일탈과 비행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예도 있지만,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조혜정, 박

근우, 2017). 조혜정과 박근우(2017)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청소년들의 도박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정서와 행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로도 이어진다. 

3수준

(잠재적 

위험군)

위기 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
흡연 및 음주 등

비행 친구와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

환경 노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4수준

(정상군)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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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와 정현희(2018)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대인관계가 비행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학교 내의 대인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청소년 비

행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윤언정과 김경연

(2014) 역시 청소년의 비행은 쉽게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지고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른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려 더 높은 수준의 비행 행

동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Willinius 외(2016)는 18세에서 25세의 

남성 폭력 범죄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

은 반사회적 성향을 띠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

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 규칙 위반과 교사나 친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위반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윤언정, 김경연, 2014; Ardi, & Sisin, 2018). 학교부적

응은 당사자들에게는 실패와 소외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Welsh & Harding, 

2015). Welsh와 Harding(2015)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가 어려

운 성인들의 경우 그 원인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었고 주된 요인은 학교부

적응이라고 보고하였다.

학교부적응에 대한 초기 연구는 학교부적응의 유형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심

리․정서․환경적 요인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접근이었지만(최혜숙, 이현림, 2003; 

신혜정, 서영석, 2006; 김미선, 김영희, 2019), 최근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과 프로그램, 정책 구성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이현주, 2010; 장서윤, 손정락, 2012; 박미정, 2013; 박인숙, 구영애, 

2013).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도우려는 방편으로 회복과정과 맥락을 발굴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 이동하고 있다(김혜원, 2011; 송해선, 백용매, 2013; 이승희, 

2013; 김현옥, 2014). 영국 역시 최근에는 부적응 학생들이 보이는 부정적 현상

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부적응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

제하에(Willson, 2012) 학교로 귀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학교부적응 학생

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질적 탐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Christopher, 2010; 

Schafer, 2011). 학교로의 귀환은 단순한 학업 참여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

기의 삶을 교정하고 낮아진 자아효능감과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잠재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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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자원을 탐색하기 위한 재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하민정, 2015).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을 

경험한 학생일지라도 자신들의 회복력을 발현시키고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미

래를 향해 걸어가는 도전적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하민정, 2015). 

즉,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 일탈 

더 나아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 교육 당국의 적

극적이고 적절한 개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로 복귀하여 자기 삶을 다시 개

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2. 대안학교와 대안학교 학생

  

  1.2.1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종태

(2007)는 대안학교를 대안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규정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인격 함양이나 학생들의 행복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기능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교육 프레임을 극복하고자 하

는 것을 대안교육이라고 했다. 강대중(2002) 역시 공교육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

면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되는 유형의 학교를 대

안학교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대안학교는 자연학교, 생태학교, 이념 추구 대안

학교와 같은 유형만을 대안교육의 실천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위

탁형 대안학교는 또 다른 공교육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대안학교의 개념은 연구자의 철학적ㆍ교육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

다. 김태연(2008)은 경쟁 위주와 생산성 지향의 학교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을 통해 기존의 교육관에서 벗어나, 현재 학교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라고 정의한다

대안학교의 기원은 영국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육 철학자 Neill의 교육철

학과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김기민 외, 2000). 그는 서머힐 학교2)(Summer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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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의 설립자로 민주적이고 아동 중심학습의 철학을 실천하였다. 서머힐 학

교는 규칙 없는 학교,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학교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반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권위 있는 학

교와 어른들의 억압에서 벗어날 때만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자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도 됐다(김기민 외, 2000). 현재 Neill의 아이디어는 세계 각지의 교

육 현장에 널리 퍼져 있으며 한국 역시 Neill의 교육적 이상을 받아들여 열린 

교육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안학교에 관한 관심이 촉

발된 것으로 보인다(김기민 외, 2000). 

 

  1.2.2 대안학교의 유형

대안학교는 설립 목적, 철학, 이념적 기초, 추구하는 교육 목표, 구체적인 교육 

방법, 대상 학생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최해룡, 2013). 따라서 대안학교를 분류하

는 기준도 이념 지향성, 제도교육과의 관계, 위치, 학교 형태, 인가 여부 등에 따

라서 달라진다(최해룡, 2013). 고문심(2021)은 대안학교의 유형을, ➀제도 안 대안

교육으로 특성화 학교와 각종학교, ➁제도 밖 대안교육인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➂제도 곁 대안교육으로 위탁형 대안학교 등 3가지 유형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의 <표Ⅱ-2>은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유형별로 특징을 비

교하였다(교육부, 2022).

<표 Ⅱ-2>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유형별 특징

2) 서머힐 학교(Summerhill School) 영국의 교육학자 니일(A.S.Neill)이 1921년에 세운 사립 대안학교로 학생들
의 학업과 생활에서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자유 안에서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함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인가 대안학교

(학력인정․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거

법령

-규정 없음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라 등록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제76조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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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022년 대안 교육기관 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밖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대안교육의 법제화는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와 ‘책무’라는 공공성이 학교라는 강한 조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

는가에 달려있다(이병환, 김영순, 2008). 2019년 총 639개의 미인가 시설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이 중에서 273개의 시설에 대해서만 운영 현황이 파

악되었다. 나머지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관리 부재로 많은 시설이 폐교되었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 조사 거부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법

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은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

유형

-규정없음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라 등록시       

 학교 명칭 병기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초·중등교육   

 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초·중등교육   

 법」제2조제3호   

 따른 고등학교

목적

학교부적응 문제 해소, 

다양한 교육구현 등 

시설마다 다양한 교육 

목적 추구

현장실습 등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위주교육등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설립

인가

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

과정
목적에 따라 별도 편성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는 교과 과정 

수업시수 50% 이상)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운영

현황

273개 등록

총600여 개로 추정
50개교 19개교      25개교

학력

인정

여부

학력 미인정

(등록→인정)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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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22).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주로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학원, 공공단체 등에서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인성교

육, 학교부적응 학생지원, 특기 적성교육, 다문화ㆍ탈북학생지원, 종교ㆍ선교, 국

제교육, 장애인 및 특수교육, 미혼모 지원, 기타3)등으로 나타났다. 

   1.2.2.2. 인가 대안 교육시설(학력 인정 각종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

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거나, 

인성 위주의 교육이나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는 50개교이며 그중에서 공립이 

21개교 사립이 29개교이다(교육부, 2022). 이는 위탁형과 입학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학교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설립

된 위탁형 학교이다.

   1.2.2.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특성화 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특성화중학교(대안교육) 18개교(공립 5개교, 

사립 13개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25개교(공립 5개교, 사립 20개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교육부, 2022). 특성화 학교는 기본적으로 생태 지향적 학

습이나 체험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적합한 전원형 학교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소재지는 주로 지방의 소도시 및 군 단위에 밀집되어 있다(심대현. 

2019).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에서 특성화 학교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학생과 탈북자 청소년까지 다양하며(심대현. 2019), 특성화 학교의 교사

는 대부분 상근 정교사이고 나머지는 특성화 교과를 맡은 객원 강사나 산학겸

임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일생, 2013; 심대현, 2019). 

3)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발도르프 교육, 진로 특성화 교육, 생명, 평화, 자유교육, 위기 학생 치유 및 
예방 교육, 인문 고전교육, 검정고시 지원, 전인교육, 민주시민 교육, 발달 및 성장 맞춤형 교육, 예술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교육, 남북 청소년 통합 및 통일 교육, 독서교육, 영재교육,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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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대안학교의 과제 및 한계

위탁형 대안학교가 가진 과제와 한계에 대해서 A 지역의 대안학교 사례를 중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형 대안학

교를 선택한다. 학교 역시 학생들이 위탁을 통해 적응력을 회복하여 다시 원적

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안학교 위탁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의 연구(이정섭, 김영순, 2022)에서는 대안학교 위탁이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학교의 교육이 학적 유지에

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그들의 진로를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학생들에게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조와 원적교의 일

방적인 위탁 강요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대안교과 수업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진로로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이론 과정

과 실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

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미용 관련 

자격증 취득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거나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수업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전

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원적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각자만의 사

유들이 있다. 또한, 위탁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품행 문제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이 많

았다면 최근에는 친구·교사·가족 등 관계의 어려움이나 정서 조절의 어려움 

등 내재화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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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주로 고위기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 일반 학교

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적으로나 심리적·신체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소진된 심신 회복을 위한 지원과 고위기 학생의 이해를 위한 전

문적인 교사 대상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립형 위탁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일반 학교와 

비슷한 체계로 학교 운영이 되고 있다. 교사 선발은 우선 전보나 일반 전보를 

통해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던 정교사들이 지원하여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일

반 학교로 다시 전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위탁의 대안교육 기

관은 교육청의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적으로나 시설 면에서 지원이 필

요하다. 이는 주로 종교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학업 중

단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2.3. 대안학교의 학생

대안학교 학생의 특성은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하기에 학

교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교는 공립 대안학교로 설립되어 위탁형

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이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

안학교를 선택하였다. 자기가 원해서 진학학 원적교에 적응을 모사고 점점 더 

추락하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안학교로 위탁을 할 

때는 걱정을 하면서도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였고, 우려와 달리 학교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 역시 대안학교와 함께 나아가고 싶은 바람

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김현희, 천성문, 김애리, 2020). 대안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위탁되는 사례도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위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는 동일 사건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안학교 학생의 학교부적응 영향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관

련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로 개인이 가진 우울이나 불안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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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등의 성격유형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력 등으로 정체성의 혼미나 

유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과도 관련

된다(심의보, 2015). 

둘째, 가정적 요인으로는 빈곤 가정과 더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억압

적인 양육방식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들의 성격 형성은 물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

제행동과 비행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기광도, 2001). 이에 비해 아버

지의 직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낮고 가정불화나 갈등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

인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이는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한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도 비행이나 학교부적응, 일탈을 저지르지만 이러한 

행동은 쉽게 은폐되기도 한다. 이를 숨은 비행 또는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소득이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쉽게 문제행

동에 노출되고 낙인과 부정적 평가가 수반되어 학생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사회의 특성보다는 부모의 무관심, 적대적 ․ 거부적 태도, 가정불화와 같은 

요인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노성호(2005)는 훈육의 유형이나 정도, 양육 태도와 같은 가

족의 질적인 기능이 학교부적응과 비행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셋째, 학교 및 교사 요인도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위

주의 학업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부적응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학교는 또

래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보다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병환, 강대구, 2014). 하지만 교육의 책임

자인 교사의 태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교사의 적대적 태도는 학생들에게 

반발심을 갖게 하고 기존 질서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 도덕적 일탈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영신, 김의철, 2004; 이병환, 강대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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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 환경적 요인이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대중문화의 확산과 

매스컴의 영향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되어 그들이 왜곡

된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미약도 학교부적응의 요인에 포함된다(최해룡, 2013).

이와는 반대로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첫째, 김미선과 김영희(2019)의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집

중하였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높은 학생은 자존감과 자기애가 높고 또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 적응력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김미선, 김영

희, 2019; Muris et al., 2003). 

둘째, 교사와의 관계 역시 보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적이고 교육적인 

교사와의 좋은 관계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부적응 행동 양식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Peisner-Feinberg et al., 2001; Hamre & Pianta, 2005). 

셋째,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학생 상담 역시 학교 적응의 보호 요인에 해당한

다. 학교 현장에서는 2008년도부터 Wee 프로젝트4)가 시행되면서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상담받은 학생들의 경우 적응력이 강화

되고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교육부, 2019).                       

4) 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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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융합치료와 스토리텔링 미술치료

 2.1. 인문융합치료의 개념

인문융합치료는 공존의 인문학을 이념적 토대로 하는 실천 학문으로 통섭을 

넘어서 융합의 시대에 인간의 자기 치유 방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의 학문적 개념은 김영순의 <다문화 사회와 공

존의 인문학>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자료들의 귀납적인 연구로 제시되었다. 공

존의 인문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공존을 이루기 위한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김영순 외, 2022). 이와 같은 인문융

합치료의 철학적 토대인 공존의 인문학은 인문학 본연의 기능과 인간다움의 구

성 요소를 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인간 

자체가 곧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존의 인문학은 타자와 

내가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며, 그 영역의 발굴은 지금처럼 

세계화 세대가 진행되고 개인들 간의 타자성이 극화되는 시점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는 공존의 인문학을 이념으로 하여 다음의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한다(김영순 외, 2022).

첫째, 인간이 영·육·혼의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공존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자성을 지향해야 하며, 

셋째, 세계와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가치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모색이 진정한 인문융

합치료하고 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에 활용되는 이론은 사회

적 소수자를 질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 ‘스토리텔링’의 과정을 통해 자신

의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이를 체계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인문융합치료는 치료과정에서 인문학의 기본 요소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미

술치료, 영화 및 영상치료, 이야기 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연극치료 등의 다

양한 치료기법들을 융합 적용한 것이다(김진선, 김영순, 2021). 내러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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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으로 

문학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민용, 2011). 인간

은 이야기5)하는 동물 즉, 호모 내러티쿠스라는 학명처럼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이해한다.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개인들에 대한 교육 방법인 동시에 개

인이나 집단 더 나아가 국가 성원의 서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이다. 민족 서사라는 표현처럼 민족은 관념의 상상물이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민

족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구성은 새로운 도전에 자신을 매

진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발전을 스스로 추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 내러티브(narrative) 또한 이야기의 구성이나 서사 행위를 통해 자아를 형성

하며 이해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변경원, 최승은, 2015; 배영의, 김성범, 

2017; 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자기 내러티브를 치료과정에 활용’

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내담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성찰에 이르는 

공존적 인간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문융합치료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인문융합치료는 일종의 융합 연구로, 글쓰기 치료, 연극치료, 시치료, 미술치

료, 동작치료, 이야기 치료 등의 기법과 문학, 언론정보학, 심리학, 사회학, 예술 

등의 학문을 융합한 것이다. 인문융합치료는 개인과 사회가 겪는 고통을 치유하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영순 외, 2022). 니체에 의하면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양해

림, 2016). 고통의 치유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발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는 고통 속에 숨겨진 이면의 의미

를 발굴하게 하여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힘을 보여주는 기법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문

융합치료는 인간이 경험한 경험의 의미와 한계 상황에 대한 직시와 통찰은 물

론 소외된 타자들에 관한 관심과 기억을 확장시킨다. 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을 

위해 위험을 감내하는 용기와 자극,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존의 것과 조

5) 이야기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구분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 양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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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거짓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다(김유동, 2009). 이와 

같은 인문융합치료의 진행은 인간이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본래의 마음가

짐을 구체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심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인간의 삶과 세계를 복원하는 성찰적인 노력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에서 인문학은 고통과 모순을 완전히 없애기보

다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erald Corey와 Robert Hayness(2011)는 내담자의 문제의 복잡성을 한 가지 

이론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한 가지 이론에 집착한다면 편협한 시각을 지니기 

쉽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하나의 이론에 내담자를 맞추어 나가기보다는 내담자

의 독특한 욕구에 맞는 자신의 이론과 실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현

명호 외, 2011). 상담자가 한 이론에 치우쳐 다른 이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

일 수 없다면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 접근에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의 속성에 맞추어 적합한 상담 이론

과 치료적 기법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내담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동희, 

2016). 하지만 다양한 조합이 곧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etzold(1993)

는 통합예술치료에 대해 무조건 많은 치료를 혼합하여 쓸수록 좋다는 식의 임

의적 절충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예술치료의 접근 방법과 매체를 차별화·

특성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이동희, 2016). 다양성은 존중되지만, 그것

이 하나의 목적에 맞추어 체계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다양함을 포

섭하는 보다 상위의 철학이 필요하다. 인문융합치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이를 치료 자원으로 동원하며 최상위 규범은 공존과 타자성의 철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에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결합하였고, Petzold 

(1993)가 제안한 것처럼 차별화와 특성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미술치

료는 기존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

하였다. 단순한 그리기를 넘어 협동화와 같은 기법들을 적용하여 미술치료가 갖

는 예술적 인간으로의 진화와 예술혼에 기초한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

다. 또한, 단순한 자신의 자기 경험의 구술을 넘어 미메시스 이론을 적용하여 

그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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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eur의 미메시스 이론에서 매개체가 없는 코기토6)는 가짜이자 병든 코기토

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매개체로 그림과 이야기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본 연

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의 기본 철학과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구체적 

접근 방안들을 적절하게 혼용하였다.

 2.2. 인문융합치료로서의 스토리텔링 미술치료

 

  2.2.1. 인문융합치료로서의 스토리텔링

인문융합치료의 스토리텔링은 방식과 원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

는 차별성을 갖는다. 즉 인문융합치료의 스토리텔링은 기호학과 해석학적 접근

을 통하여 담화에 숨겨진 기억과 해석을 자기 내러티브에 통합하여 고정된 내

러티브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존재하고 사건

과 시간, 인물을 중심으로 구술된다는 의미에서 내러티브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

만 스토리텔링은 완결성보다는 개방성과 참여성, 상호작용성을 지닌다. 즉 스토

리텔링을 통하여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며 사후

적 재구성을 통하여 변화된다(김영순 외, 2022). 

이외에도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의 차이는 과거성과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스토리텔링은 자기 삶에 대한 의미 구성이 이야기가 끝난 후 사후에 이루어

진다. 하지만 내러티브는 이야기하는 순간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

성한다. 따라서 ‘내러티브에서 구성하는 정체성’은 미래지향적이며 언제나 열

려있는 정체성이며 고정불변하지 않고 주변에 개입되는 이야기나 사람들의 의

견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김영순 외, 2022). 

6)Cogito: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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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러티브의 재구성

[그림 Ⅱ-1]은 인문융합치료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러티브의 재구성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김영순 외, 2022). 스토리텔링은 부정적으로 고정된 내담자의 

자기 내러티브가 다시 말하여지는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았던 내러티브의 이

면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논리적 시간성 개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

간성은 타자와 공간과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재구성된다. 그

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하에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

느냐에 따라 내러티브가 변용되어 치료적 맥락을 구성한다.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넘어 현재에는 마케

팅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영순, 2011). 스토리텔

링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스토리’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텔링’이 결합

한 단어로 넓은 의미로는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이야기를 통해 화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이 지닌 

가치에 대한 진술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

는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인간들이 본래 지닌 치유 기능

을 부활시킨다(이민용, 2009). 감성에 호소한다는 것은 이성의 폐기가 아니라 이

성보다 더 연륜이 깊은 인간의 지혜가 축적된 근원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이민용, 2009). 인간은 이성으로 세계를 만나기 전에 감성으로 먼저 세계를 

만나며 이성은 감성이 만든 여러 가지 조합물들을 경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견해에 고미영(2019)도 동의한다. 이야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치유는 개인이 지닌 문제에 대한 인

식을 바꿈으로써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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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치유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자신들이 부적응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적응이라는 대안

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발전성을 지니고 있

고 이야기의 진화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관과 생각을 가

질 수 있게 한다(고미영, 2019).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 연구자들과 교사들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이다. 친숙한 이야기는 

편견과 선입견을 품게 하지만,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그 선입견을 해체하고 새로

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성찰에 기초를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평화롭고 안전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

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질책과 다양한 제재를 받았다. 따라서 교사들

과의 소통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첫째, 상징과 메타포를 

내포하고 있기에 청자나 화자가 평화적이고 상호 이해에 기초한 관점을 형성케 

하고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둘째, 이야기는 또

한 개인이 자신들이 지닌 욕구 갈등, 억압된 사고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단

지 부적응이라는 이유로 억압받았고 자신들의 욕구를 드러내는 데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교사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소통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갈등, 욕망, 욕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치료자와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는 교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야기

는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지닌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

고 이야기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기도 한다. 넷째, 이야기는 개

방적이고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대안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이야기는 개인의 사회과정을 

촉진 시킬 수 있다(심은영 외, 2004). 한 개인의 사회화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데 상호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치관과 인식 등을 심어줄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의 치료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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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은 주로 억압되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왜곡된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자기의 이야기를 재

연하는 것을 넘어 자기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이다(임선희, 원상아, 2011). 이야

기를 창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삶에 대한 날조나 과장 왜곡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것이기에 자기표현은 물

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립시키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

로 만들어 준다(Ricoeur, 1981).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유치원 아동들의 교육

에 활용되었고 동화 세계를 아동들에게 전달했을 때 어떤 형식이 가장 효과적

으로 아동들이 지닌 동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재홍, 2009). 이는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개연성 있

는 이야기로 구성한 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삶의 공간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은 시간적인 동시에 공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김영순 외, 2014). 하지만 공간(space)은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다. 텅 빈 공간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관적 삶에 의해

서 표현될 때 비로소 장소(place)가 된다. 장소는 공간이 가진 익명성과 텅 빔을 

제거하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김영순 외(2014)는 

스토리텔링의 공간을 신화적 공간, 실용적 공간, 감성적 공간으로 나누어 그 의

미를 탐구하였다. 

첫째, 신화적 공간은 인간이 자연의 공간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생존하

려는 방법을 찾으면서 만들어진 고대인들의 사유가 표상된 신성한 이야기의 공

간이다. 신화적 공간에서 고대인들은 생존 방식과 진화할 방안을 모색했듯이 학

교부적응 학생들 역시 신화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가능성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신화적 공간이란 학교생활을 

하기 전 또는 부적응 양상이 발생하기 전 인간 본연의 욕망과 의지와 희망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공간은 치유의 힘을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14). 

둘째, 실용적 공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인간은 언제나 

신화적 공간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자신의 발전과 생존

을 위한 사회 공간 또는 학교 공간에 대해 의미를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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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순 외, 2014). 

셋째, 감성적 공간은 의미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삶의 의미가 교차하는 곳이다. 이러한 감성적 공간에서 

개인들은 특정 사회의 주류 담론이나 권력에 의해 생성된 개념화된 공간을 비

판한다. 그리고 이를 재구성하는 주체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학교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

적, 조치, 규범과 같은 주류 담론으로 개념화되었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담론이 침투한 공간으로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들은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부적응 학생들에게 감성적 공

간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주류 가치와 담론을 해체하고 자신들 삶의 의

미를 구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이 확대되면서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이야기 심리학이라

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고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이야기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White와 Epston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를 활용한 

치료적 접근은 내러티브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다(이민용, 2009). 국내 

역시 이야기의 치유적 힘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위주의 접근이 제시되었다. 낮은 

자아 개념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치료를 통해 자아개념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울 수준을 감소시킨 사례가 보고되었다(심은영, 김정모, 

2004).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와 자녀들을 상담한 사례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와 어린 자녀의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킨 

연구 결과도 보고 되었다(정은, 이경옥, 2005). 이 외에도 학대받은 아동들을 대

상으로 한 이야기 치료(고미영, 2005),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

기 위한 이야기 치료(박설미 외, 2009) 등이 보고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하나

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자체가 곧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에 대한 연구

는 변화와 맥락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부적응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부모, 교사 또는 사회적 평가에 의해 경직된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

된다. 부적응 속에서도 적응을 발견할 수 있고 일탈 속에서도 도전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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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도외시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의 창의적

이고 개방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는 개연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도전

적 이야기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 자체가 치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2. 인문융합치료로서의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은 물론 문제 대처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

었으며(양지원, 2015)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미

술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뿐 아니라 범위를 확장하여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 감소, 대인관계의 증진, 자아존중감의 제고 등으로 인

한 정체성 향상과 같은 효과가 보고되었다(이모영, 2009; Schönhammer, 2009). 

그러나 미술치료의 접근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개인들이 미술 창작 활동을 통한 자기 통찰과 예술 경험을 통해 심

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치료법이지만 미술치료는 일반화할 수 없고 개

인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나현, 2016). 

미술치료는 그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도 다르다. 미술

치료는 순수 예술이 아니라 응용예술로서 그 기저에는 철학은 물론 전통적인 

인간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의 미술치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지행동 이론, 긍정심리 이론, 마음챙김 이론, 게슈탈트 이론 등이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학제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접근법이다. 인지를 재

구조화함으로써 변화를 유발하겠다는 목표가 때로는 대상자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인지에 둠으로써 개인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고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신종은과 전상신(2018)은 학교부적응 중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인지행동 미술치료를 실시하였고 미술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

시켜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주 외(2015)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비행청소년

의 분노 통제와 애착을 증가시키고 학교부적응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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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개입에 유용한 통찰을 주었다고 한다.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긍정심리 기반 

집단미술치료 역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문제를 지

닌 개인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어있는 덕

성과 강점 그리고 회복력을 강조한 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에서 치료는 손상된 

것의 치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김유정, 2016). 

긍정심리이론은 미술치료와 결합함으로써 긍정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타인의 도움

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회복력과 강점을 최

대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이정애, 2016). 송민지와 이영옥(2018)의 연구에 의

하면 긍정심리학 기반의 집단미술치료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 건

강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허정선과 전순영(2013)은 일

반 청소년들이 아닌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 기반 미술치

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 

대인관계 활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요소인 공부,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긍정심

리 기반 미술치료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 시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원을 찾음으로써 또래 관

계 향상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강지선 외, 2018). 

최근 상담심리 학제는 물론 미술치료 학제 등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기법을 혼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음챙김은 주로 명상과 병행된다. 김

순자(2012)는 호흡명상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혼용하여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부적응 청소년들의 주관적ㆍ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주관적 안정감 증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고 특히 지속

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명상과 집단미술치료를 혼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점수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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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게슈탈트 심리학 기반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그 효과

성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조미영, 2008). 조미영은 시설에 거주하며 부적

응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을 교류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 부적응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윤지영(2022)은 학교부적응 청소년 중에서도 내제화 문제를 지닌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보고했다. 보고에 의

하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우울과 위축, 신체화 증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결과 자기에 대해 알아차림은 자기의 문제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보편성을 깨달음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는 단순한 예술적인 체험을 넘어 자기성

찰과 정화에 이룰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을 살펴보았는데,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문제 원인과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는 개인들의 정서적 문제가 서로 달라도 상호작용

을 통해 대인관계 향상뿐 아니라 현존하는 문제 개선과 부정적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집단미술치료는 안전하면서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행되

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이 동질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

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정, 2021). 최은진(2017)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집

단미술치료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 효과의 요

인은 자아개념 향상, 정서 표현 등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나 미술치료사들의 전문

성과 라포형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인문융합치료 기반의 미술치료 연

구들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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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는 이주희(2012)의 연구가 있다. 인문융합치료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중

요한 기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이 인문융합치료의 전부는 아니며, 

기존의 스토리텔링 기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의 철학적 기반과 이론적 가치를 면밀하게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교부적응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문융합치료의 도구인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 향

상과 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울 감소, 대인관계의 

증진, 자아존중감의 제고에 효과적이다(이모영, 2009; Schönhammer,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구안하여 적용하였고 그 과정을 질적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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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메시스와 해석학

                        

 3.1. 미메시스에 대한 시각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는 단순한 모사나 복제가 아닌 

창조적 변형을 의미한다(유기환, 2010). 그런 의미에서 모방이나 재현보다는 

‘미메시스’라는 발음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화두로 인

문학적 성찰을 전개한 최초의 학자는 Platon으로 그는 윤리적 가치에 초점을 두

었다. Platon의 미메시스 대상에는 이데아와 현실이 있는데, 예술가가 모방하는 

대상은 현실이라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예술가의 지위를 낮추는 것은 미메시스

의 대상이 지닌 허상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술가의 지식 결여로 보

았다(유기환, 2010). 

Aristoteles는 예술적 역할에 모방을 배움의 원천으로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된

다고 하였으며 미메시스의 범위를 예술에 한정하였다. 미메시스는 사회적, 도덕

적, 정치적, 교육적 현상에 앞서 예술적 현상으로 Platon의 미메시스보다는 범위

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Aristoteles는 미메시스를 단순한 모방이나 복제의 개

념이 아니라 창조적인 재현의 작업이며 여기에는 인간의 실천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이전의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포함한다(배영의 

외, 2017). 모방과 재현의 의미를 넘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

시금 성찰한다는 것이다. 

Benjamin의 미메시스는 태곳적 기원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미메시스는 기원

을 Platon과 Aristoteles는 이전의 “표현” 행위에 두었지만, 실천적 행위 속에 

수용과 창조라는 개념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메시스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박미정, 2016). 또한, 언어와 인식, 예술과 매체, 정치와 역사와 같은 사

유의 대상 전반을 관통한다. 비감각적인 것의 유사성으로 독특성을 보증하기도 

한다(박미정, 2016).

Ricoeur는 해석학적 의미에서 삼중의 미메시스를 논하고 있다(유기환, 2010). 

특히 Ricoeur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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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es는 Platon의 국가에 나타난 미메시스를 가장행위로 간주하였지만, 

Ricoeur는 Platon의 시를 재검토하면서 Platon이 말한 미메시스는 청중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논증하였다(Grethlein, 2021). 

Ricoeur가 말한 미메시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에피

소드나 사건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경험한 시간의 질서를 

부여한다(Durdovic, 2022).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는 이야기하는 청자와 화

자 사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 타자의 이야기가 일치점을 찾을 때나 그렇지 않

으면 불일치점을 찾을 때 모두 일어난다. 일치점을 찾을 때는 의미의 반영을 통

해서 나의 경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불일치점을 찾을 때는 의미의 변형을 

통해서 또한 나의 이야기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Platon과 Ricoeur 미메시스의 본질은 인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개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에 있다. 영혼을 깨운다는 것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익숙

한 것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미메시스 열정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미메시스는 언제나 윤리적이고 인지적이

며 동시에 공감적이라고 할 수 있다. Ricoeur는 20세기 철학의 두 가지 공통된 

방향 즉, Sartre적 인본주의와 Foucault의 반인본주의적 사이에서 자신의 해석학

을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방식에서 자아가 스스로 구성한 의미가 매우 중요하

다는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영적 건강은 물론 돌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

하였다(Schutijser, 2021). 

Ricoeur는 이야기 해석학을 통해 구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였다. 미메시

스를 인간의 실존적인 차원과 연결함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개념을 세웠으며 미

메시스를 통해 자아의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즉, 서사 행위를 통한 자기 이해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메시스를 체계화하였다. 이야기가 인본주의와 

반인본주의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의 통합 능력 때문이다(유기

환, 2010). 이야기는 외견상 파편화된 형태로 전달되지만, 그것의 해석과 구성은 

듣는 이에게 있다. 왜냐하면 듣는 이가 이야기를 단순히 소비만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재해석함으로써 삶의 의미는 물론 실천적인 정체성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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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 구조는 억압된 인간을 해방시

킬 수 있다.

 3.2. Ricoeur의 이야기 해석학과 미메시스

  

Ricoeur는 그의 주저인 『시간과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시간은 이야기를 통해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다. 인간은 

유한적 시간을 가진 존재로서 그 유한성 속에서 무한성을 추구하지만 유한한 

시간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인간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시간

의 파수꾼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된 시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는 또한 스토리가 있다. 즉 시작, 중간, 끝이 있다.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나 연속되는 것들을 글이나 말로서 서술하는 행위로 정

리되는데 결국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 언어는 기호들의 체계로서 무정형적이

고 때로는 혼돈의 상태로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정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전종윤, 2020). 과거, 현재, 미래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파편화되

고 얽힌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의 부여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재

구성하여, 그것으로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 내면서 자신의 

자아를 진화시킨다(McAdams, 2011). 이야기하는 개인은 자기 자서전적 이야기의 

구술과 선택 편집은 자기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

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icoeur에 있어서는 

언제나 시간이 중심 주제가 된다.

시간은 비가시적이고 무정형적이다. Augustinus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

게 말한다. “아무도 나에게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을 때 나는 시간을 알고 있었

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묻고 내가 설명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말하였다(변광배, 2020).” 시간은 Augustinus에게 아포리아7)이다. 시간은 

7) 아포리아(Aporia) 사물에 관하여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이나 논리적 난점을 말한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아포리아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현대철학에서의 아포리아는 텍스트의 언어적이고 철학
적인 일관성에 장애가 되는 모순이나 역설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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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 있는데 과거는 흘러가 버린 현재, 현재는 흘러가

는 현재로 파악된다. 따라서 과거는 기억을 통해 포착해야만 하고 미래는 기다

림을 통해 현재는 직관을 통해 포착해야만 한다. 기억은 이야기를 통해서 재현

된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뇌와 감정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Ricoeur는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 또는 우리 모두의 기억이 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나를 

믿어라.’,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라는 

이 세 단계는 타인들과 이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기억에는 이미 사회성이 

포함되어 있다(변광배, 2020). 그런데 기억은 망각 때문에 방해받는다. 인간은 

망각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망각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제대로 영위되지 못한다. 망각 역시 기억과 같이 심리 현상에 속하지만, 기억을 

통해 망각을 새롭게 하고 부단히 갱신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망각을 통한 기

억의 갱신은 자기의 회피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니다. 망각은 반대의 내러

티브라고 할 수 있고 반대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실천과 윤리적 중요성을 다룬

다. 반대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간들은 주류 질서와 지배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균열을 일으킨다(Meretoja, 2020).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의 내러티브는 구체적

인 상황에서 해석될 때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은 그 자체로는 

잃어버림이지만 또 다른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

인 경험을 망각하려고 한다. 망각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제 자체가 해석의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망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해석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종종 망각한다. 이

것은 인위적인 망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망각을 이

야기하는 ‘기억하기를’ 통해 되살려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통찰하고 

직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억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억압이다. 이는 Freud가 말한 자연스러운 방어기

제일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인물, 시간과 장소 등을 기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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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려고 한다. 하지만 억압의 대상이 되는 기억은 항상 무의식의 경계를 뚫고 

나온다. 통제되지 못한 억압된 기억이 돌발적으로 폭발하면 인간의 삶 전체가 

파괴되기도 한다. 따라서 억압된 경우 그 부정적 힘이 축적되고 폭발하기 전에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한다. 이 역시 이야기를 통해서 실

현된다.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문제를 지닌 개인들이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지속

해서 억압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진의 힘이 축적되어 일거에 폭발하듯이 매우 

파괴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또는 내담자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이야기는 억압된 무의식을 뚫고 나오지만, 그것이 일정한 방향과 

규칙을 지키고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를 성찰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Ricoeur에 의하면 인간의 정체성은 내러티브로 드러나며 그 내러티브는 순환

적 구성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 Ricoeur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허

구적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로 구분하였다. 그는 역사적 이야기에 Aristoteles가 

말한 줄거리 개념8)을 접목하였다. 이러한 줄거리가 있기에 이야기는 궁극적으

로 서사적 성격을 갖게 된다(전종윤, 2020). 여기서 ‘이야기 정체성’ 개념이 

도출된다. ‘이야기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만

들어가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역사적 이야기와 허구의 이

야기 교차를 거쳐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 

거리를 재현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불가능했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타인을 자신의 일부로 이해한다(Ling, 2020). 이와 같은 것은 인문융합치료에서 

중시하는 타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에서 타자와 나는 격리된 존재

가 아니라 나는 타인의 확장이고 타인은 나의 확장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은 의미가 있게 되고 삶의 형태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타자를 환대하고 공존의 영역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icoeur가 주장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의 자아를 찾아

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그 교육의 본질 역시 자아의 발견과 성장이다. 

8) Aristoteles는 뮈토스(muthos)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뮈토스란 행동의 재연, 사태들의 배치와 같
은 줄거리의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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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eur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삼중의 미메시스(mimesis) 개념을 제시하였

다. Ricoeur는 미메시스를 단순한 모방이란 플라톤의 개념을 극복하고 미메시스

Ⅰ, 미메시스Ⅱ, 미메시스Ⅲ라는 삼중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지적 접근

과 함께 스토리텔링 접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Rohden, 

2019). 미메시스는 모방이 아니라 줄거리의 구성이며 삼중의 미메시스Ⅰ단계에

서 ‘일반 행동’의 세계에 대해 전(前)이해를 가지며, 미메시스Ⅱ단계에서 전

(前)이해에 따라 ‘이야기의 줄거리’를 구성하거나 이해하며, 미메시스Ⅲ단계

에서 줄거리 이해를 기초로 ‘자신의 삶’을 후(後) 이해한다(유기환, 2010). 

미메시스Ⅰ은 전형상화(pre-figuration)의 국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들이 취

한 행동의 뜻을 체험된 시간의 층위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Ricoeur는 이러한 국

면에 머물러 있는 삶과 행위는 두 번째 미메시스를 통해서 이야기되기를 기다

리는 대기라고 보았다. Ricoeur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이야기로 엮어지기 이전

에 이미 일정한 행동 양식에 따른 질서를 지니고 있다(노영희, 윤민아, 2018). 

일상적 인간의 시간 경험은 선-이야기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선-형

태를 시간 경험의 전형상화라고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전형상화는 그들이 원

적교 또는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행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부정적 행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지를 보는 것

이다. 이미 대안학교 학생들은 교사나 외부로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들이 구성하는 자기 행동의 이해 방식은 다르다. 

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미메시스Ⅰ은 인간 행동의 구조와 상

징 그리고 시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노영희, 윤민아, 

2018)

미메시스Ⅱ는 형상화(con-figuration)의 국면으로 매개 기능이 있어 중개적인 

입장이다. 미메시스Ⅰ에서 이해한 행동의 뜻을 줄거리로 옮겨서 실제의 이야기

로 옮기는 과정이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재편된 이야기를 종

합하여 새롭게 재현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상상과 의미를 그 

안에 풍부하게 담고 있는 텍스트나, 이야기의 매개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

고 해석하는 ‘타자의 영향’을 받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Ricoeur, 1999). 

Ricoeur에 의하면 미메시스Ⅱ는 허구의 이야기이다. 허구의 이야기는 집단의 전



- 47 -

승을 통해 전해지는 신화와 민담 등 다양한 문학작품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의 변주와 의미론적 혁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허구의 이야기에는 상징과 은유가 내재하므로 해석이 따라야 한다(노영희, 윤민

아, 2018). 허구의 이야기에 내재된 상징이나 기호, 전통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해석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노영

희, 윤민아, 2018). 미메시스Ⅱ는 삶과 행위에 관해 전이해 즉 미메시스Ⅰ을 바

탕으로 이야기에 내포된 상징과 은유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당사자가 

‘상상의 변주’와 ‘의미론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

개의 과정이다. 또한, 텍스트와 서사 행위에 힘입어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이

해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호, 2012). 미메시스Ⅱ는 텍스트의 이해와 해

석을 통해 이야기하는 활동 즉, 해석학적 경험이 당사자의 심성을 형성할 수 있

는 이른바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노영희, 윤민아, 2018). 

미메시스Ⅲ는 재형상화(re-figuration)의 단계이다. 이는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

된 세계와 그들이 수행한 실제 행동과의 의미를 해석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가

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독자가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독자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을 함

께 지칭한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가 제시하는 

세계를 수용하고 그런 후에 학생들은 자기의 세계를 다시 형상화하는 계기를 

만든다. 미메시스Ⅲ는 텍스트에 은밀하게 숨겨진 의미를 찾아 깊이 이해하고 해

석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

러한 상태는 자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은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지식인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기에 대한 지식도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구참여자들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구참여자

라는 주객의 구분이 사라지고 함께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Ricoeur는 텍스트와 이야기 구성에 의한 미메시스의 과정이 온전하게 내면화

된 당사자의 마음 상태를 ‘자기화(appropri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재호, 2012). 이 상태에서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따로 분리될 수 

없게 된다.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사라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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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상태이다(윤민아, 2018).

미메시스의 전체 과정에서의 순환은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키며 재형상화가 다시 전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Ricoeur, 

1981). 이 과정은 이해, 설명, 적용의 해석학적 순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마지

막에 항상 자기화가 자리하게 된다(Ricoeur, 1999). 이때의 자기화는 주체의 완

전한 정립을 가정한 개념적 수준의 사태이지, 사실적 수준에서의 완성을 기정사

실로 한 사태는 아니다(이재호, 2012). 미메시스Ⅰ,Ⅱ,Ⅲ 사이에는 해석학적 순환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자기 이해의 기회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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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연구에 해당하는 대안학교의 위탁 대상 학생들은 원적교의 교육과정에 어

려움을 호소하거나 심리 ․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라

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도 위탁의 대상이 된다. 대안학교는 우

리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다. 강대중(2002)은 공교육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되

는 것이 대안학교라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학교부적응을 구체적 양태에 집중하여 학교의 규칙, 친구나 교사

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상태, 수업 부적응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학교

부적응은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밖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부정

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비행

은 조직화 ․ 상습화 ․ 저연령화는 물론 강력 범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추세

이다(이경숙, 이수정, 2017). 강지현과 정연주(2020)는 청소년 638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비행 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학업을 중단하였고 

학교에 다닐 때 교사와의 관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재학생들의 적응을 주제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

문융합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문융합치료는 개인들의 문제

를 과학적으로 교정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상징, 기호, 텍스트의 매개를 거

쳐 그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자기 이해 없는 치료적 접근은 변화를 

유발하기보다는 그들의 변화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제된 변화는 지속

성이 없다. Ricoeur는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기애가 확립된다고 하였다(노영희, 윤민아, 2018). 자

기 이해, 자기 인식은 마치 긴 항해와도 같다. 지속적인 성찰과 갈등을 통해 얻

어지는 것이며 주체는 갑작스러운 위치에서 튀어나온 사물이 아니다. 현재의 개

인은 자신의 수용을 결정하는 상징적 문화적 플롯이 매개하는 성찰의 결과이다. 

Ricoeur는 자아는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역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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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구성된다고 보았다(Ricoeur, 2022).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에 입각하여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결합하였

다. 특히 미술치료의 경우 기존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용하여 구성하였다. 단순한 그리기를 넘어 협동화와 같은 기

법들을 적용하여 미술치료가 갖는 예술적 인간으로의 진화와 예술혼에 기초한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한 자기 경험의 구술을 넘어 미메

시스 이론을 적용하여 그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해석을 하는가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의 기

본철학과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구체적 접근 방안들을 적절하게 혼용

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연

구참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

문융합치료는 공존의 인문학을 철학적 토대로 한다. 공존의 인문학은 인문학 본

연의 기능과 인간다움의 구성 요소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

는 자기 내러티브를 치료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지닌 문제는 이미 과학적 

지식과 평가에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문법으

로 이야기함으로써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부적응이라는 문제

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적응이라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준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 연구자들과 교사들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다. 그 익숙한 이야기는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 있는 이야

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고 들음으로써 그 선입견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갈 수 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기 성찰에 

버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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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ACT)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그림 Ⅱ-2]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의 위탁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인문

융합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이야기인 스토리텔링과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를 융합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창작한 미술작

품이 스토리텔링의 텍스트로 쓰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미메시스Ⅰ,Ⅱ,Ⅲ 단계에 따라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의거하여 해석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과 변화과정을 탐색하였다.

Ricoeur는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자기애성이 확립된다고 하였다(노영희, 윤민아, 2018).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은 지속적인 성찰과 갈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개인은 자

신의 수용을 결정하는 상징적 문화적 플롯이 매개하는 성찰의 결과이다. 

Ricoeur는 자아는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역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구성된다고 보았다(Ricoeur, 2022).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

기를 통해 풀어내다 보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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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및 연구절차

 1.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질적 연구는 어떠한 사회현

상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즉,‘왜’변화

하는지, ‘어떻게’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현상에 내재 된 의미 체계나 

의미구조를 밝히기 위해 설계, 분석 및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김

인숙, 2016). 사례연구(Case Study)는 하나의 사건, 형상 혹은 사회적인 단위에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즉 어떠한 현

상과정을 살펴볼 때 적절한 연구이다(Merriam, 1998). 개인, 프로그램, 집단, 현

장, 맥락 등과 같은 경계 지어진 체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탐구이다(김영순 외, 2018).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

계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포함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관해 기술하는 연구이다(Creswell, 2007). 유사한 단위보다 큰 집단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단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Gerring, 2004).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건, 개인, 집단의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

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reswell, 2007). 사례연구는 양적 연

구와 질적 연구 모두 가능하며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맥락과 과

정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의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방법론보

다는 연구해야 할 것에 대한 선택으로(Stake, 1981), 탐구전략이자 포괄적인 방

법론이다(Creswell, 2007; Yin, 2009). 사례는 경계를 지닌 체계로써 그 경계가 

상식적일 만큼 명백한 것들이어야 한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사례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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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며 정확한 기술을 토대로 주제에 대한 ‘설명’과 실용적 차원에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Wolcott, 1992). 과학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

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그 발생 기제를 밝히는 데에 있다. 발생 기제

(Generative Mechanism) 또는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는 많은 수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밝혀지는 것만은 아니며 단,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

다. 사례연구는 일반화보다 발생 기제를 밝히는 데에 있으므로 하나의 사례나 

소수의 사례도 충분히 과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론의 검증보다는 감추어져 있던 현상이나 대상을 발견하는 귀납적 속성을 지

닌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단일집단에게 동일한 시

간과 장소에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안학교라는 

공간적 경계가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변화 과

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적 경계와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 진행

되었다는 시간적 경계를 갖고 있기에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

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왜’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업중단율도 

다시 상승하는 가운데 학교부적응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통해 대안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의 새로운 정체성 향상과 학교 적응력 강화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명의 대안학교 학생을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보고 

연구참여자 6명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변화 과정을 각각의 분석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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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일집단 복수사례연구이다.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통하여 대안학교 학

생들의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1.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표 Ⅲ-1>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는 사전준비 단계, 

프로그램 진행 단계,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표 Ⅲ-1> 연구의 절차

구분 내용

사전 준비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IRB 승인

   요구조사 실시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 및 선정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안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의 취지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진행

자료 수집 
  다양한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분석
  매트릭스 분석

  해석

첫째, 사전 준비 단계이다. 

ⓛ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탐색으로 2016 ~ 2022년까지 

진행된 학교부적응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 25편 중에서 미술치

료와 관련된 6편의 논문과 청소년 정서 관련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

학위 논문 12편을 분석하였다. 총 18편의 논문에서 프로그램의 회기별 운영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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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동향 연구’(2021)와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극복 경험에 관한 해석현상학

적 분석’(2022) 등 2편의 연구 논문을 학술지(KCI 등재)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 방

법을 설정하였다. 

② 연구자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승인

번호: 210823-1A). 

③ 대안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고등학교 Wee 클래스(상담실)에 근무하는 학교 상담자 30명과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요구조사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요구와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는 단계이다. 요구조사를 통한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최소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직

접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직접 조

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현장 전문가인 학교 상담자에게는 설문지의 내용을 

SNS를 통해 전달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문항의 답변은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1개 선택, 복수 선택, 주

관식으로 설계하였다. 

④ 연구참여자가 위탁 중인 대안학교의 관리자와 일반 교사들에게도 사전에 

연구 진행을 위한 안내를 하고 동의받았다. 

⑤ 연구참여자들은 원적교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부적응의 어려

움에 처한 상황에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설립된 공립형 대안학교에 위탁 신

청을 하고 면접과 준비적응 교육을 마치고 정식 입교된 학생 중에서 6명의 학

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된 연구 홍보문을 통

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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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자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요구조사, 연구자의 스토리텔링-미술 융

합치료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인문융합치료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전공 연구교수의 슈퍼비전을 통해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에게 IRB 승인의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도

록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사

인을 받았다.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은 주 1회씩으로 한 회기당 60분씩, 총 10

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일정은 수업이 일찍 종료되는 수요일 방과 후에 진행하였

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외부 체험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

정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요구조사에서 학교 상담자 집단은 연구참여자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회기당 프로그램 소요 시간을 50분 

미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40% 정도였으나 프로그램 구성상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는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60분씩 진행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반응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료수집 단계이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자료수집의 도구는 연

구자이다.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통찰력, 라포형성 능력, 해당 분야

에 대한 전문성 상황대처 능력 등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

한 자료의 수집은 사례연구의 질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in, 2009). 프로그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모든 회기를 

녹음하면서 회기마다 발생한 모든 대화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또한 매회기마다 

개인별로 미술작품과 소감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매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연구자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성찰일지에는 각 회기의 전반적인 

흐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연구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각 연구참여자의 행

동적·심리적인 반응 등을 기억하여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연구자가 해당하는 자료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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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수집된 시기. 보관 장소, 관련 주제 등과 같은 기준들에 의해서 자료들을 

목록화하게 되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연구자의 연구 

수행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유기웅 외, 2018). 연구자는 미술작품과 소감문은 스캔하여 고화질

의 이미지 파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대화나 인터뷰는 녹음하여 음성 파일로 

정리하거나 전사하여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이미지, 음성, 문서 

등으로 전산화하였으며 일련의 파일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정리하여 향후 

자료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윤수진, 2022). 

넷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는 절대적

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딩, 범주

화, 주제화 등을 통해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Wolcott, 1992; Bogden & Biklen, 2007; 김영천, 2016). 본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

자들과의 구술 면접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연구자의 견해, 관찰 기록 미술 활

동 결과물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매트릭스 분석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

거하고 필요한 정보만 집약적으로 추출하고 모아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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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16개

의 질적연구의 표본추출 방법 중 기준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공립위

탁형 대안학교의 재학생으로 원적교9)에서 다양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고등학

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학생들

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결정한 후 교내 홍보 게시판에 연구의 목

적과 취지 등을 알리고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게시물을 보고 총 17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참여의 지속성 등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겠다는 다짐과 보호자의 동의를 득

한 학생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집단을 동질화하였다. 개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인구 사회적 특성과 다른 집단이 참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측면이 있

다고 한다. 특히 비슷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 성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점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Northen 

& Kurland, 2006).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는 혼성집단

으로 구성되었지만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특히 대안학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였다. 이는 연구 윤리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학교 교사 또는 학생들을 

통한 프로그램의 참여 강권 또는 회유 등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선정은 철저하고 투명

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학교 게시판에 프로그

램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모집 공고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상

9) 원적교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출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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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안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6명의 최종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집

단 프로그램은 집단의 역동성을 중시하기에 연구참여자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인원도 매우 중요하다. 집단 프로그램에 가장 이상적인 연구참여자 집단은 6명

에서 10명 사이가 적절하다고 한다(김창대 외, 2011). 

이상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의 재학생들이며, 이들은 원적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대안학교를 선택하였

거나 원적교의 추천으로 대안학교로 위탁하게 된 경우들이다. 공통적으로 원적

교에서 유예나 자퇴 등 학업 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Ⅲ-2>의 내용과 같다.

                   

<표 Ⅲ-2>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대한 제한하였다.  

연구

연구참여자
학교급 학년

위탁

시기

 위탁사유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어려움)

대안학교

위탁경험

‘멋쟁이’ 인문계
3학년

여학생
2022.3

 본인의 진로와 

무관한 교육과정 

적응의 어려움 

잦은 결석
무

‘니제이' 특성화
3학년

남학생
2022.4

본인의 진로와 

무관한 교육과정

아르바이트 

적응의 어려움  

잦은 결석
무

‘똑똑이’ 특목고
3학년

남학생
2022.4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감 

적응의 어려움

자퇴 고민
무

‘삼도리' 인문계
3학년

남학생
2022.3

수업시간마다 

엎드려 수면, 

학업성취 부족

적응의 어려움 

무기력

잦은 결석

무

‘솜사탕' 특성화
3학년

여학생
2022.3

학업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음, 

적응의 어려움

잦은 결석

 

유

‘맑음이' 특성화
3학년

여학생
2022.3

교육과정에 

흥미가 전혀 없음  

아르바이트 

친구관계 갈등

적응의 어려움 

자퇴 고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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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는 자신감도 넘치고 표현력도 뛰어난 활동적인 여학생이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다독이고 독려하면서 연구자의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

을 하는 등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학생이다. 원적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으

로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해 학교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출결 문제에 어려

움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실용음악 전공을 위해 실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니제이’는 처음에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은 보이지 않았지만, 성격도 온순

하고 친구들과도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다. 먼저 대안학교로 위탁한 친구들의 

권유로 위탁을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는 늦게 합류하였으나 대안학

교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우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똑똑이’는 대안학교 학생 중에서 성적도 우수하며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며 교과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이다. 고등학교 진학할 

당시에는 본인의 적성보다는 장래 취업을 목표로 특수목적고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진학 후 본인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랑스럽게 입학한 고등학교에

서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침착하게 자기 생각

과 경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였다. 

‘삼도리’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으로 체격도 건장하고 잘생긴 외모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닌 학생이다. 처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생소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원적교에서는 학교 출석도 힘들었고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 자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무기력한 생활을 하면서 본

인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솜사탕’은 여학생으로 얼굴이 작고 귀여운 외모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로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년도에도 위탁 경험이 있는 학생이다. 대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았기에 올해에도 다시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본인

은 이미 원적교의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진로를 결정하였기에 원적교 수업에 대

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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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이’는 작고 아담한 외모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여학생이다. 원적교

의 교육과정은 본인의 적성에 전혀 맞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교과 내용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수업에 흥미가 없으니 결석도 자주 하게 

되어 원적교의 담임교사 추천으로 대안학교로 위탁을 왔다고 한다. 수업이 끝나

면 주말을 제외하고 날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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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3.1. 자료수집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 관찰,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있다. 사례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은 없으며 연구 사례가 가진 특성과 맥

락에 맞는다면 어떤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의 자료는 

2022년 5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A 지역의 C 대안학교의 위탁생 6명에게 스토

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주1회 60분씩 10회기를 진행하면서 수집하였

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

테이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생산

된 스토리텔링(이야기), 미술작품, 소감문, 종결 소감문, 연구자의 성찰일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자료의 종류와 내용

자료의 종류 내용

스토리텔링(이야기) 미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간의 상호 대화

미술작품 연구참여자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물

소감문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나 종료 이후의 심리상태

종결 소감문 프로그램 종료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느낌과 각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연구자 성찰 일지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과 성찰 기록

교사 면담 연구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와의 대화

<표 Ⅲ-3>과 같이 수집된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산출된 스토리텔링 관련 자료이다. 연구참여

자가 미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자신의 미술작품에 대한 소개,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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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간의 대화나 연구자와의 대화 등에서 생산된 것을 모아서 주요 연구 자료

로 활용하였다. 녹음 후 전사하였다.

둘째, 미술작품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자료이다. 연구참여자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텍스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작

품을 통해 내면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또한 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연구참여자

들의 생각과 느낌도 들어볼 수 있다(오영섭, 2019).

셋째, 회기별 과정 소감문이다. 이는 매 회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연구참여자

가 작성하는 것으로 과정 소감문에 해당한다. 매회기 마다 양식을 다르게 구성

하여 회기마다 다른 미술활동의 느낌과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넷째, 종결 소감문이다. 이는 프로그램 종결 후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참여

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만족도 좋았던 점 등에 

대하여 기록해 보게 하였다.

다섯째, 연구자의 성찰 일지이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연구참여자들 간의 상

호작용과 각 연구참여자의 행동적·심리적인 반응 등을 기억하여 기록하며 연

구자로서 성장과 성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오영섭, 2019).

여섯째, 교사 면담자료이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유의

미한 변화 정도를 담임교사와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면담하고 얻은 

자료들이다.

 3.2. 자료분석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질적 평가인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변수의 확인이나 단순한 인과관계보다는 프로그램 참여

자들의 역동과 특히 주관적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문제와 변화 과정 등을 매트릭스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매트릭스 분석은 자료를 시각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독자나 다른 연구자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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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과 주제 경향성 주요 주제 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iles, Huberman & Saldana, 2013). 그러나 자료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사해질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해 이와 같은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

는 접근 중의 하나가 매트릭스 분석이다.

매트릭스 분석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만 집약적으로 추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도구가 된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에 매트릭스 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매트릭스 분석은 

SWOT 매트릭스와 역할 중심 매트릭스(Role-Centered Matrix), 해던 매트릭스

(Haddon Matrix), 시간 중심 매트릭스(Time-Centered Matrix) 등이 있다(Miles, 

Huberman & Saldana, 2013).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도구 중 시간 중심 매트

릭스(Time-Centered Matrix)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간 중심 매트릭스는 시계

열 자료를 전시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된 사건의 내용 주제 등을 분석하며 특히 과

정과 사건과 사건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Miles, Huberman & 

Saldana, 2013). 시간 중심 매트릭스는 개인의 생애사와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 

등에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Ⅲ-1>의 매트릭스 분석

과정의 단계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Ⅲ-1] 매트릭스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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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매트릭스 분석 과정의 1단계는 초기 형태의 매트릭스 시안을 구

성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SWOT, 해던, 역할, 시간 중심 매트릭스 중 본 연구에

서는 시간 중심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2단계는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자

료 입력을 위한 기초 자료는 프로그램 진행 전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

담, 프로그램 진행 중의 이야기와 면담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스토

리 등을 자료로 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문제, 문제에 

대한 의미 구성, 새로운 정체성 등을 세로 열에 정리하고 가로 행에는 프로그램 

진행단계인 준비, 실행, 종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배열할 것이다. 3단계는 분석 

텍스트를 제작하는데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구성한 매트릭스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4단계는 재분석인데 연구참여자들과 또 한 번의 모임을 

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특히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자료를 재분석하고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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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윤리와 타당성   

본 연구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사적이고 예민한 주제

를 다루고 있기에 특히 고도의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소속 기관

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021년 11월 10일 최종 승인을 받

았다(승인번호 210823-1A). 연구윤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성과보

다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향상과 학교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연구참여자들과 관계된 모

든 사항은 익명 또는 부호로 표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준수하였다. 학교장이나 교사 등의 권유

나 압력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에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전 자발적 참여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의 목적과 취

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연구가 활용될 분야, 연

구 수행 중 연구자에게 통보 없이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동의받았다. 본인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 

또는 학부모의 동의 그리고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도 필요하기에 연구자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자료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권리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임하였다. 연

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철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승인을 받을 것을 

적시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 연구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질적 평가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방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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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동료 지지집단과 동료 확인

(debriefing)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문융합치료전공 박사과정 및 연구

교수, 미술치료전문가 등으로 지지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특히 동료 연구자의 디브리핑을 통해 교차 검

증받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둘째, 질적 평가는 연구 참여를 통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Padgett 

(2016)은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확인과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

시하였다. Colaizzi(1973) 역시 자신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7단계 마지막에 연

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전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학생들의 의견 또는 내

용 등을 청취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셋째, 친밀한 라포 형성으로 접근하였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라포는 매우 중

요하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교사와 학생 사이가 아닌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개인이라는 라포가 

형성되었다. 라포 형성은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선입견, 편견 등을 제거하고 연

구참여자들의 거짓말이나 반응성과 저항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Liebow, 1993).

넷째, 다원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Denzin과 Lincoln(2011)은 질적 연구에 있

어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원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원화 전략은 

연구 방법의 다원화, 이론의 다원화, 연구자의 다원화, 자료출처의 다원화가 있

는데 본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가 진행함으로 연

구자의 다원화가 되는 것이며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집단 토론 자료 이

외에도 참여자들의 개인 기록물, 미술 활동의 결과물 등 다양한 자료가 동원된

다. 자료출처의 다원화를 통하여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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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적   

 

 1.1.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자가 진행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ACT)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을 호소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안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은 일반 학교의 교

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폭력 관련 가·피해 학생, 다양한 정서적인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학

생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참여자들

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은 공립형 대안학교 위탁생 중 학교부적

응을 호소하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10회기, 

60분씩 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 대상의 집단 미술 프로그램에서 집

단원은 최대 8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충분한 나눔과 집단 내의 역동을 위해 적

당하다고 하였다(한국화, 정여주, 2009).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청소년의 경우에

는 40~50분 정도의 시간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스토리텔링을 위해 60분으

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고 미술치료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가 필요한 동시에 연구자가 내담자의 요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접

근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정은 달라진다고 한다(최은진, 2017). 이번 연

구에서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첫째, 고등학교의 학교 상담자와 연구 참여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시행하였다. 요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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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나온 내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과정별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 

방법을 계획하는데 참고하였다. 둘째는 학교부적응과 관련한 프로그램 중심의 

박사 논문 25편을 선정하여 그중에서 미술치료로 진행된 프로그램 6편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와 관련된 우울, 불안, 자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 논문 12편을 분석하여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에 참조하

였다. 또한, 왕금미(2017), 오영섭(2019), 윤수진(2022)의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참

조하여 그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동료 상담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1.2. 프로그램의 목적 및 개입 전략

본 연구에 활용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체성 향상으로 학교생

활 적응력 강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체계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첫째,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도록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한

다. 둘째,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로 상호 관계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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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긍정적 희망 탐색으로 미래의 비전을 형성하도록 한다. 넷째, 더불어 살아

가는 세상에서 공존의 의미와 타자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생활

에 적응하도록 힘을 키운다.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계 회기 목표

초기 단계 1 ~ 3 라포 형성, 자기 탐색, 자기에 대한 이해

중기 단계 4 ~ 7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아존중감 향상

상호관계 증진

후기 단계 8 ~ 10
통찰, 공동체 의식

긍정적 희망 탐색, 미래 비전 형성

초기 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집단의 역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

이다. 프로그램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 적응력과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Northen & Kurland, 2006). 초기 단계의 목표는 라포 형성과 자기 탐색으로 자

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중기 단계는 연구참여자들의 단순한 느낌이나 소감이 아닌 그들의 과거와 현

재와 미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통해 상

호관계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

님을 깨닫는, 즉 보편화의 감정과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였다. 

후기 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상호 연구참여자들의 계획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후기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통찰을 통해 공

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분위기를 최대한 자유롭게 진



- 71 -

행하도록 하였다. 참석을 강요하거나 억제하지 않았으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미술 활동과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정서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경청으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 표현에도 집단이 

안전한 공간임을 느끼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가도

록 하였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실천과 나아가 인문융합치료의 목표인 공존

과 타자성 실현을 이루어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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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구성

 2.1.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

로그램은 Ricoeur의 서사적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미술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미술 활동의 결과물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충분한 내러티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

성 과정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

단계 과정 내용

1   요구조사 실시 고등학교 학교 상담자 30명, 대안학교 학생 18명

2   회기 구성

-2016~2022 학교부적응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 25편 분석

-2007~2021 우울, 불안, 자살 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

사학위 논문 14편 분석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학위 논문(왕금미, 2017; 오영섭, 2019; 윤수진, 

2022) 

3   전문가 자문 각 회기 프로그램의 목표 및 활동 내용

첫째,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주제와 운영 방법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상담자로 재직 중인 45명에게 

SNS(네이버 서식)를 통해 설문을 요청하여 30명의 응답을 받았다. 대안학교에 

위탁 중인 고등학생 20명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나, 1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교 상담자의 경우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을 활용한 집

단치료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30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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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이 적합하거나 매우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

여 매우 필요한 주제라고 답한 주제는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존중감, 친구와 

타인에 대한 이해,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이해, 교사와의 관계, 우울, 불안 정서 

조절, 긍정적 감정 희망 탐색, 미래 비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우울, 불안 정서 조절을 가장 필요한 주제 내용으

로 꼽았다.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이 연구자가 제시한 모든 프로

그램의 주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미래 비전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응답한 18명의 학생 중에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한 학생은 17명으로 확인

되었다. 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초요구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초 요구조사 순위

순위 고등학교 학교 상담자 순위 대안학교 위탁 학생

1 자기에 대한 이해 1 미래 비전

1 우울 불안 정서 조절 2 자기에 대한 이해

3 자아존중감 2 자아존중감

3 긍정적 감정 희망 탐색 2 긍정적 감정 희망 탐색

5 친구에 대한 이해 5 우울 불안 정서 조절

5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한 이해 6 친구 및 타인에 대한 이해

7 교사와의 관계 6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한 이해

8 미래 비전 6 교사와의 관계

9 학교생활 적응 6 학교생활 적응

10 공부하는 이유 탐색 10 공부하는 이유 탐색

프로그램의 운영 회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 상담자 집단은 8 회기에서 10

회기를 선호한 응답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기당 소요 시간은 50분 미

만이 가장 많았으며 50분~80분이 그 뒤를 이었다. 적당한 구성원의 수는 4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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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미만으로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명 미만의 순서로 답하였다. 이

에 본 연구자는 설문에 제시한 내용을 회기별 주제로 하여 최종적으로 학생들

이 선호하는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

그램의 운영회기는 10회기, 시간은 60분, 인원은 6명, 진행은 매주 1회씩 실시하

였다

둘째,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을 위하여 2016~2022년까지 진행된 

학교부적응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문 25편 중에서 미술치료와 관

련된 6편의 논문과 청소년 정서 관련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박사학위 논

문 12편을 참고하였다. 총 18편의 논문에서 프로그램의 회기별 운영주제와 목표

가 무엇이고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들의 프로그램을 분석

하여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 주제에 맞

는 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인용하거나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 논문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학교부적응 관련 집단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연구자

(연도)
제 목

프로그램

주제

윤지영(2022)
게슈탈트 집단 미술치료가 내재화 문제를 가진 학교부적응 청소년

에 미치는 효과 
인성 강화

김현정(2021)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 인식 표현력 향상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

그램 개발 및 평가

정서 인식 표현력 

향상

박지영(2020)
학교부적응 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인성 강화 집단미술치

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인성 강화

최은진(2017)

학교부적응 청소년 집단미술치료 매뉴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

구: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5~2015년 연구 문헌 메타분석 변인 

자료 기반

학교생활 적응

양지원(2015)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사

전사후 비교를 중심으로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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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혜(2015)
특별교육 대상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집중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특별교육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박민정(2021)
체계적 문헌 고찰에 근거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제안
청소년의 정신건강

박정선(2020)
수용미학 관점의 명화 감상을 통한 우울증 청소년의 상담 및 심리

치료 가능성 탐색 : René Magritte의 작품을 중심으로

청소년 우울증 

치료

김정란(2019) 자살생각 관심군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자아존중감 향상

왕해화(2017) 우울증 청소년의 증상 완화를 위한 예술치료에 관한 연구 청소년 우울증

이경원(2015)
청소년의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위한 색채 중심 미술치료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청소년의 정서 

인식

김태희(2015)
청소년의 정서 조절과 정신건강을 위한 정서중심 집단미술치료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정서조절

오승주(2015)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비행 청소년의 애착 

분노 표현 및 자동적 사고와 공감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분노 표현, 

자동적사고, 공감

지혜정(2013)
아동‧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분노와 DAS 반응 특성 연구 : 우울장

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집단 중심으로
우울, 공격성, 분노

김순자(2012)
호흡명상을 병행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불안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우울, 불안

류정미(2009)
대인관계 및 우울에 대한 매개 모형의 탐색과 비행 청소년에서 매

개 모형을 이용한 미술치료의 효과

대인관계, 우울, 

불안

조미영(2008)
교류 분석 성격 구조 유형별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

구 :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

김은혜(2007)
해결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 능

력에 미치는 효과 : 시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아존중감



- 76 -

위의 참고논문의 학교부적응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정리

하면 다음 <표Ⅳ-5>와 같다.

<표 Ⅳ-5> 참고논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계 단계별 목표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자신에 대한 소개와 라포 형성, 흥미 유발, 경청과 지지 경험, 집

단 목표와 규칙 정하기, 신뢰감 형성, 집단 응집력 형성, 자아 발견, 해결책 구축

을 위해 협력하기, 주호소와 목표 이해, 자신의 정서 알아차리기, 타인의 감정 이

해, 감정 조절, 몰입 경험하기 등

중기 단계

집단 역동, 자기 통찰, 집단 공감,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 자동적 사고 인식, 역

기능적 사고 재인식, 목표설정 및 발전시키기, 감정표현 및 수용, 주호소 완화 및 

행동수정, 긍정적 자아감 형성, 사회성 향상 ,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 객관적

으로 문제 바라보기, 왜곡된 신념 발견, 분노 조절하고 해소하기, 관계 속에서 정

서 조절하기, 정서와 상황과 관련성 이해하기, 감정조절 등

후기 단계

또래 관계 회복, 교정된 인지행동 유지전략,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 및 표현, 자

기 만족감 및 집단지지, 학교생활 적응, 해결책 구축을 위한 성공 ․ 강점의 인정, 

목표점검,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습과 수용, 긍정적 자아감 형성, 주호소 

문제 개선 및 안전한 종결, 집단원 지지,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개방,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긍정성 회복, 스스로 자기 평가하기, 환경에 대한 이해 등

셋째, 미술 심리상담 수련전문가(Supervisor)이며 인문융합치료 전문가인 미술

치료의 이해 수업을 진행한 교수와 함께 미술치료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연결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회기별로 활동 내용과 주제

를 검토하고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의 이야기를 끌

어 올릴 수 있도록 집단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지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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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프로그램의 구조 

  2.2.1.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본 연구에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각 회기 진행은 도입, 미

술활동, 나눔과 정리의 4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이는 다음의 [그림 Ⅵ-2]와 같

다.

[그림 Ⅳ-2]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과정

첫째, 도입 활동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긴장해소를 위한 신체 

이완 동작이나 작업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기 위한 이야기 등으로 집단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둘째, 미술 활동에서는 회기별 주제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진솔

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흥미롭게 미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그림 공구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참

여자들은 미술작업을 부담없이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최

대한 인문융합치료의 취지에 맞게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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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가도록 장려하였다.

셋째, 나눔 활동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연구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집단의 역동을 촉진

되며 이야기를 통한 정서적 교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텍스트

는 바로 미술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완성한 미술작품이다. 자신들의 미술작

품을 대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여 화자가 되어 보고, 한편으

로 청자가 되어 보는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기를 기대하였다. 

원활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준비하였다(이경원, 

2015).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에 맞춰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이야기의 단계는 다음 <표Ⅳ-6>과 같다.

                  

<표 Ⅳ-6>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문 단계

단계 질문내용

1단계: 현재 보이는 수준
-일상적인 이야기

-미술작품 속 장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2단계: 감정 전이 수준 -미술 활동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이야기

3단계: 투사 수준 -미술 작품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나 자신과 연관된 이야기

4단계: 보편적 수준 -미술 작품에서 집단원들 간의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

넷째, 정리 단계에서는 미술 활동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고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2.2.2.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의 실행 장소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집단, 개인을 불문하고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실행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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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동시에 특히 청소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

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학교 상담

실은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서로 얼굴

을 마주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은 철저히 연

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우면서도 개인들

의 비밀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처를 하였다.

 

  2.2.3. 프로그램 운영시간

 

프로그램은 주 1회씩 실시하기로 하고 매주 수요일에 수업이 끝난 후에 진행

하였다. 수요일은 다른 날보다 수업 시간이 적어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데 부담이 적었다. 그리고 매회기당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은 60분으로 하

였다. 기초 요구조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회기당 소요 시간을 주로 50분 미만 

정도를 선호하였다.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자들도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성

을 고려하여 소요 시간이 길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참여도에도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전문

으로 진행하는 임상 전문가 주에는 80분 이상 12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진행하여도 괜찮다고도 하였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0분으로 정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의 집중도와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집중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30분 이하를 권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1회에 90분 정도가 적당

하다고 한다(이혜숙 외, 2012; 이현주,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매회 60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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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하였다. 1~3회기는 준비 과정으로 초기 단계이고 

4~7회기는 실행 과정으로 중기 단계, 8~10 회기가 종결 과정으로 후기 단계이

다.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 진행자인 연구자와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간의 라포 형성에 주력하였고 자신의 문제를 개방할 수 

있는 마음 열기 등의 기법으로 접근하였다. 중기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미술치료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도

록 실행하는 단계이다.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통해 상호관계가 향상되도록 연구

자와 연구참여자의 활발한 역동을 경험하게 하는 단계이다. 후기 단계에서는 프

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변화와 자신들이 획득한 통찰, 새롭게 구성한 정체성, 

미래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는 단계로서 최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2.3.1. 초기 단계(1~3회기)

초기 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집단의 역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

이다. 프로그램 준비단계에서는 집단 적응력과 응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Northen & Kurland, 2006). 초기 단계의 목표는 라포 형성과 자기 탐색이며 본 

프로그램의 1~3회기가 해당한다. 

1회기는 “나를 소개합니다!”는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집단 역동성과 목

표 의식을 공유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연구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별명을 

짓는 과정이다. 별명이란 이름과는 다른 또 다른 별칭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

니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지를 연구참여자 스스로 구

성해 보게 하였다. 적어도 프로그램 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이 별명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최외선외, 2006; 왕금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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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는“난화 그리기”는 프로그램 진행 초기에 집단의 긴장 완화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리려는 특정한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

고 싶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난화법은 Naumburg(1958)가 개발한 기법인데, 이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상상을 표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미술치료

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신분석학자들은 난화를 그리는 마음속에는 무

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는 욕구가 작용한다고 하였다(최외선 외, 

2006). 이 기법은 집단원이 자유롭게 난화를 그리고 거기에 부가하여 형상을 만

들어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

다(류정미, 2009).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

는 학교부적응 문제가 무엇인지 연구참여자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을 탐

색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적응 문제를 해결

한 뒤에는 적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더욱 성장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과 기대를 고취한다고 하였다(류정미, 2009). 

3회기는 함께 하는 만다라이다. 미술치료에서 만다라는 하나의 원을 의미하지

만, 산스크리스트어로 만다라는 중심과 본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소유 또는 

성취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정여주, 2001). 만다라의 뜻 자체가 자기의 

참모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만다라 치료에

서는 개인의 만다라 그림에 치중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함께 그리는 만다라라고 

하여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를 함께 써 넣도록 하였다. 

만다라 그림을 통해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본질을 새롭게 구성해 보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만다라의 어원은 

인도의 고대어에서 유래되었으나 상징으로서의 만다라는 기독교의 십자가, 원불

교의 일원상, 불교사찰의 표시인 만(卍)자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자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것이다(최외선 외, 2006). 

Jung은 모든 만다라가 완전한 개성화의 과정은 아니지만, 자기실현의 성취과정

에서의 혼란을 심리적으로 치유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잠깐의 명상을 거쳐 원적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느낌을 원 안에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옆자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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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와 작품을 서로 교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친구의 원적교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보면서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응원을 하면서, 지지하는 마음을 원 밖

에 써 보면서 서로의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2.3.2. 중기 단계(4~7회기)

 

중기 단계는 연구참여자들의 단순한 느낌이나 소감이 아닌 그들의 과거와 현

재와 미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통해 상

호관계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학교부적응의 어려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

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식하고, 나아가 감정과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를 갖도록 하였다. 

4회기에서는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꿈

과 의지 삶의 기획 등을 담고자 하였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분절되었다

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시간을 중심으로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처럼 현재의 과거

는 흘러들어오고 현재에서 미래는 또한 흘러나간다. 연구자는 이러한 존재론적 

시간 관점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자 하였다. ‘브라보 마이 라이

프’는 내 인생에 대한 찬사 또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들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기 때문

에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 의미 구성과 함께 자기 삶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션

을 구성하였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생

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앞으로 자신이 꿈꾸는 장면들을 도화지 위에 필

름처럼 자유롭게 펼쳐 보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자신에게 가장 많은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게 하였

다. 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환경을 탐색하여 긍정

적인 자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외선 외, 2006; 왕금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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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는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미도록 하였다. 

콜라주는 잡지나 그림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찢거나 오려서 하나의 작품

으로 구성해 보는 활동이다. 연구참여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끄는 사진이나 그림

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콜라주 기법은 

연구참여자가 작품을 구성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설명하는 것에 주안

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의 작품에 나타난 내용이나 화면의 색채 및 변화 등은 

현재 연구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콜라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에 활동에 대한 저항이나 공포 등들 감소시켜 줌으로써 연

구참여자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도록 자극하고 촉진하기도 한다(최외선 외, 

2006). 잡지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그림을 5장만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유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서, 도화지에 자유롭게 작품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욕구를 찾아 간다고 한다(이근

매, 2010). 자신들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참

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그 문제와 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

는 기회가 된다.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이 의미를 구성

해 봄으로써 카타르시스는 물론 그 객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도 가능하다고 한다(이근매, 2010).

6회기“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친화력과 결집력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학교를 만다라 기법을 이용하여 협동화로 그린 

후에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학교에 대해서 서로 스토리텔링 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학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변화된 모습으

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박지영, 2020). 또

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하며 학교를 이루는 한 구성원

으로서 자신 역할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만다라의 치료적 

효과는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을 얻으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여 자

기 소외를 극복하고 자신이 얻은 창의적 성취감으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된다고도 한다(정여주, 2020).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학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협동화를 그려 봄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학교상을 함께 

만들어 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반성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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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동안의 학교생활도 되돌아보는 효과가 있었다(정여

주, 2016; 박지영, 2020). 동그란 전지 위에 학교를 상징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집단원의 수만큼 피자 모양으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자기 학교를 세우

는 심정으로 정성껏 색칠하고 퍼즐을 맞춰 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7회기“가면 속 내 얼굴”에서는 모든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Jung은 페르소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지만, 한편으로 가면은 사회적 인간으

로서 자기 행동 노선을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통

합되어 있다. 가면 속의 나와 가면 밖의 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에게 가면을 그리게 하고 그 가면에 있는 의미 등에 대해 질문을 하

게 하였다. 그리고 대안 제시와 카타르시스를 중점으로 진행하여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고 부적응의 원인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게 하였다.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찾은 대안 등을 이야기하고 그 전략과 

기법, 접근 방법, 의미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으로 그간의 미술 활동을 통해 구성한 연구참여자들의 통찰을 이야기하도록 하

였다.

  2.3.3. 후기 단계(8~10회기)

후기 단계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상호 연구참여자들의 계획 등의 활동

으로 이루어진다. 후기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통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함

양되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나의 강점 나무”이다. 나무는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현재보

다는 미래에 더 치중하자는 뜻에서 진행하였다. 자신의 강점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생각하도록 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

각하고 표현하였다. 집단원이 롤링 페이퍼 형식으로 다른 집단원의 강점 중 마

음에 드는 강점을 한 가지씩 적도록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상호 피드백으로 서

로를 지지하도록 하였다(양지원, 2015). 하트와 별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돌아

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강점을 써주었고 동그라미는 자신이 스스로 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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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관점으로 달라진 나를 표현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성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도화지 위에 나무 

모양을 오려 부착하고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나의 강점과 자신이 스스로 생각

하는 자신의 강점을 열매로 나무 모양을 만들어 본다(김인선 외, 2018). 자신의 

강점과 친구의 강점을 함께 찾아가면서 행복과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목표

를 개별적으로 설정하게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들의 생각을 집단 토론을 통

해 더욱 구체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김인선 외, 2018).

9회기“함께하는 우리”에서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유나 예시를 

들어주고 연구참여자들이 집단 미술 활동으로서 공동의 작업을 구성하는 프로

그램으로 진행하여 친구의 모습을 보고 대리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였다(윤수진, 2022). “함께 하는 우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 학교는 물론 다른 학생들보다 충분히 타

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인문융합치료의 목적인 타자성 실현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라도 경험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함

께 할 수 있고 도울 방법과 경험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10회기“나의 삶에 대한 칭찬”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

는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고 지속할 것인

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방법을 듣고 자신을 돌아다보며 여기에 대한 계

획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최은

진, 2017; 왕금미, 2017).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타인의 칭찬과 자기가 자기

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였

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칭찬도 인색하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자기에 대한 관

용이며 동시에 자기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칭찬의 한 

사례로 상장주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받고 싶은 상장을 스스로 만들

어 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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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 대상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은 다음 <표 Ⅳ

-7>와 같다.

<표 Ⅳ-7>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안

단계 회기 제목 회기 목표 활동 내용

라포

형성

·

자기

탐색

․
자기 

이해

1
나를 

소개합니다

·친밀감 형성

·자기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낌을 그림 카드를 

선택하여 이야기하기

-자신의 별칭을 짓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별칭과 관련한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박지영, 2020)

2
난화

그리기

·긴장 이완

·친밀감 형성

·흥미 유발

·희망 고취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이완시킨 후 자유롭

게 난화를 그려보기

-난화에서 연상물을 찾아 자기 삶과 관련하

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지어낸 이야기와 자신의 현실과 관련한 이

야기는 무엇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

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

도록 한다.

 (최외선 외, 2006; 류정미, 2009)

3

함께 하는 

만다라

·상호작용 경험

·자신감 향상

·타인 이해

-지금까지 지내온 생활을 생각해 보고 원적

교와 관련하여 현재 자신의 심상을 만다라

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

-친구가 표현한 만다라를 보면서 친구를 격

려하고 지지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어 보

기

-자신의 원적교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끼

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친구의 원적교 생활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친구의 지지와 격려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

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난 후의 자

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정여주, 2001; 최외선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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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

·

자아

존중감

향상

․
타인

이해

·

대인

관계

증진

4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긍정적 자기 

  이해

·내적 욕구 분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탐색

·타인 이해

·자기 수용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기

억에 남거나 앞으로 자신이 꿈꾸는 장면들

을 도화지 위에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현재

와 미래를 표현해 보기

-현재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에게 감사의 마음을 되돌리는 표현을 하도

록 한다.

-자신의 과거는 현재 자기 삶에 어떤 영향

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한다.

-자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최외선 외, 2006; 왕금미, 2017; 김현정,    

 2021)

5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 개방 

·긍정적 자기

  인식

·자신의 욕구

  탐색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욕구 탐색하기

-사진들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선택한 이유 

등을 통해 자기 감정과 욕구를 찾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면서 새롭게 느낀 감

정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최외선 외, 2006; 이근매, 2010)

6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

·긍정적 행동

  교정

·공동체 의식

  함양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학교생활을 협동화로 

그린 후에 발표하기

-학교 이미지를 만다라로 구성하여 참여한 

집단원의 수로 나누어 한 조각씩 꾸며 보도

록 한다.

-학교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어떤 생각

을 하게 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내가 원하는 학교와 현실에서의 학교를 비

교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무엇인지 이야기하

도록 한다.

 (정여주, 2016, 2020; 박지영, 2019)

7
가면 속 

내 얼굴

·역기능

  신념 파악하기

-가면으로 표현한 자기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인지 도식을 파악하기

-자기 모습을 가면으로 표현하면서 일상에

서는 가려진 자기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하

고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이

야기하도록 한다. 

 (김정란, 2019; 윤지영,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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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식

·

긍정적

희망

탐색

․ 
미래

비전

형성

8
나의 강점 

나무 

·자기 지지 

  미래 설계

·긍정적 

  경험 통한     

  삶의 변화

-집단원 간의 장점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  

 야기해주기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집단원과 자신이 찾은 강점을 표현한 나무  

 꾸미기

-자신이 꾸민 강점 나무를 더 멋지게 성장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  

 기 하도록 한다.

-집단원이 찾아준 나의 강점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친구가 찾아준 장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자신의 장점으로 꾸며진 강점 나무가 건강  

 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무엇이 필요한  

 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양지원, 2015; 김인선 외, 2018)

9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 의식

  함양

·집단친화력 

  향상

·상호존중감 

  향상

·관계 수용과 

  긍정적 상호작용  

-자기 팔 모양을 본떠 오린 후에 함께 협   

 력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한 팔 모양을  

 검정색보드에 협력해서 꾸며보기

-작업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  

 고 서로가 함께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방  

 법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한다.

-함께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한다.

-함께 하고 난 뒤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  

 각해보고 이야기 하도록한다.

 (윤수진, 2022)

10
나의 삶에 

대한 칭찬

·자신에 대한

  성취감

·미래 비전  

·긍정적인 태도

-자신의 소중함과 현실의 삶을 수용하고 앞  

 으로의 소망을 현실적으로 통합해보기

-수고한 자신에게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담  

 아 감사장을 만들어 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10년 뒤에 감사장을 받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더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  

 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왕금미, 2017; 최은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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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단계별 내용

연구참여자들이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업한 미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해석

을 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구성한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이야기로 그림에 담긴 의미와 가치, 목표 

등을 기술하였다. 

1. 초기 단계 (1회기 ~ 3회기)

 1.1. 1회기 ‘나를 소개합니다!’

연구참여자1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멋쟁이’로 불러달라고 요구하

였다. 멋쟁이는 대안학교로 위탁하기 전에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

다. 하지만 원적교의 수업에 적응하지 못했고 흥미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학

교폭력 가해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아니었다. 흔히 이야기되는 왕따나 은따(은

근한 따돌림)도 아닌 평범한 학생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연주자나 작곡을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하였다. 그에게는 실용 음악을 하고 싶은 분명한 목표

가 있었고 롤 모델도 있었다. 그러나 멋쟁이는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과거에 존중받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들이 지금에는 과거와 같은 주

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대중 음악가들도 공인이라는 인식과 그

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멋쟁이의 뮤지션에 대한 도전과 시도는 번

번이 좌절되었다. 교사와 주변 친구들은 그가 헛된 꿈을 꾸는 철없는 소녀로 여

겼고 이에 반발하여 그는 잦은 결석과 지각 등으로 저항하였다. 하지만 교사들

은 그를 학교 규범과 질서를 어기고 교사에 도전하는 여학생으로 밖에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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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그는 원적교는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이 못된다고 스스로 대안학교

를 선택하였다.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공부보다는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희망

에 맞는 대안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데 있다. 멋쟁이는 친구들과 함께 대

안학교로 동반 위탁되었다. 그들이 입교함으로써 학교는 새로운 활력이 돋았고 

유쾌하고 특히 예술적인 소양이 있는 멋쟁이와 그의 친구들로 인해 학교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이를 치열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

해서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을 배우고자 하였다. 

<표 Ⅴ-1>  1회기‘멋쟁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원래도 멋있고 앞으로도 멋있을 거고 지금도 멋있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나를 더 알고 나니 잘 알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상징하는 색은 핑크색이예요.”

                                        <‘멋쟁이’, 1회기>

연구참여자2는 자신의 별명을‘니제이’로 소개하였다. 별명은 타인이 지어주

든 또한 자신이 짓든 꿈과 소망, 염원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제이는 

자신의 이름과 연상되도록 유사하게 지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름을 만드

는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별칭을 니제이라고 짓고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그는 특성화고등학교

에 진학하였지만,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부모님은 물론 주변 지인들 조

차 공부를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기며 오로지 공부라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

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고 한다. 니제이 역시 초․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다

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나중에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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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이는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편견에 대해서 반발심과 거부감이 커져만 

갔다. 끝내 공부를 거부하고 학교를 뛰쳐나가고 일탈행동도 있었지만 아르바이

트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을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

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 부모와 교사는 거대한 권력이다. 그 거대한 

권력을 해체할 수는 없기에 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뮤지션 마크툽의 ‘찰나가 영원이 될 때’를 가장 좋

아한다.

<표 Ⅴ-2> 1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정했는데 뜻은 없고 그냥 지은 거

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요.”

                                         <‘니제이', 1회기>

연구참여자3은 자신을 ‘똑똑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똑똑이란 별명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멋쟁이가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똑똑이의 원적교는 특목고인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그 학교는 정부에서 기술 명장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

교로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고 졸업 후에 취업의 문이 넓다고 하여 비교적 성적

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이다. 하지만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기에 똑똑이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는 전자와 통신 분야에는 

취미와 관심이 없었고 대학에 진학하여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자격증과 취업을 위한 기술 수업과 실습보다는 수능을 위한 공부

를 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학교를 자퇴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대안학교를 알게 되어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J.D.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이라는 문학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가 끝도 없이 광활한 호밀밭에서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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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노는 아이들에게 감정이입을 했듯이 똑똑이는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아이들

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하며 어른도 아이도 아닌 16세 소년으

로서 세상에 대해 저항을 하려고 하였다. 그 역시 자신의 미래를 낙관한다. 그

리고 미래에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손잡아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똑똑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 순

수함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표 Ⅴ-3> 1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닉네임이 꼭 있어야 하나요? 친구들이 지어주긴 했는데…. 저

는 똑똑이입니다. 정말 똑똑해지고 싶어요.

저는요 뭔가 좀 성찰적인 태도로 마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

요.”

                                        <‘똑똑이’, 1회기>

연구참여자4는 자신의 별명을 ‘삼도리’라고 하였다 삼도리라는 별명은 늦

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택시 기사가 불러준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는 프

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를 침체된 자신을 스스로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삼도리는 체념의 늪에 빠져 보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삼도리는 프

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결석으로 인해 3회기부터 참여하였다. 따라서 1, 

2회기 프로그램작품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표 Ⅴ-4> 1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삼도리”는 결석으로 
참여하지 못함

“닉네임이 뭐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삼도리라고 불러주세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택시기사님

이 그렇게 불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삼도리', 추후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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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5는 자신의 별명을 ‘솜사탕’이라고 지었다. 솜사탕은 풍요로움과 

달콤함의 상징이다. 설탕 한 숟갈로 풍선만 한 사탕을 만들듯이 솜사탕처럼 끊

임없이 자신을 팽창시키고 확대해 나아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솜사탕은 대

안학교로 오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노는 데만 급급한 철없는 학생

이었다. 그에게 그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

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막연하게 꿈

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네일 아티스트로 성공하여 네일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만이 네일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

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실, 노력, 꾸준

함을 기르고자 하였다. 10회기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이 과정을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끈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표 Ⅴ-5> 1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솜사탕인데 친구가 지었어요. 제 이름과 비슷한 느낌이

라 좋아요.

원적교에서 배우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오긴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예요.”

                                        <‘솜사탕',  1회기>

연구참여자6은 자신의 별명을 ‘맑음이’로 지었다. 그는 자기 삶을 맑게 하

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맑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맑음을 전파

할 수 있고 주변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맑음이는 매우 조숙한 성향을 지니

고 있다. 이 세상은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어둠 속에서도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서도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맑음이는 보건 관련의 특성화고등학

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학교 학생들의 꿈은 정규대학 간호학과나 보건 관련 학

과에 진학하는 것이었지만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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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어둡고 찌푸렸고 때로는 울고 있는 자기

가 맑게 웃는 아름다운 아이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기술하였

다

<표 Ⅴ-6> 1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항상 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싶어요.”

                                        <‘맑음이', 1회기>

 1.2. 2회기 ‘난화 그리기’

멋쟁이는 난화에서 검은색 색연필로 직선과 사선 곡선 등의 난화를 그렸으며 

그 속에서 달팽이와 불꽃, 안경과 산, 새 등을 분홍색으로 선명하게 나타냈다. 

달팽이는 기어 다니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쉽게 상처받지만 꾸준함을 

의미한다. 달팽이는 비록 느리지만, 멋쟁이는 산을 향해 돌진하는 존재라고 표

현한 것이다. 그리고 산 밑에는 불꽃이 있는데 멋쟁이는 그 산에 불이 붙은 것

으로 의미를 지었다. 그렇다면 산으로 향하는 달팽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 새가 나타나서 달팽이를 구해준다는 것이다. 멋쟁이는 달팽이를 구해준 새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 교사들, 부모들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자

신을 달팽이로 상징화한 것이다. 자신이 대안학교에 온 달팽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학교로의 위탁이 불이 난 것처럼 심란하였

지만 희망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멋쟁이는 난화 그리기를 통해서 대안학교 위

탁을 계기로 꾸준히 산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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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2회기‘멋쟁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달팽이가 사는 산에 새가 놀러 갔어요. 둘이서 정겹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산에다 안경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날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난 불꽃으로 인해 산에 불

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서 달팽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새

가 달팽이를 구해주었어요.”

                                        <‘멋쟁이’, 2회기>

똑똑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종이비행기, 모래시계를 중심으로 동시에 안

경과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를 그렸다. 멋쟁이와는 달리 배경을 검은색 색연필이 

아니라 빨간색, 초록색 색연필로 난화를 그렸다. 똑똑이에 의하면 모래시계는 

자신에게 남은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똑똑이를 비롯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고

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대학 입시 또는 사회 진출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대안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공부를 소홀히 했

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는 이것을 모래시계로 

표현하였다. 모래시계는 시간이 멈추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래시계를 거

꾸로 뒤집으면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쏟아지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난다. 안경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를 사람들이 주시하는 것이다. 

이럴 때 시간은 폭력으로 인식된다. 똑똑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이미 원적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러한 평가 또한 일종의 

폭력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안경으로 그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림의 중심에는 하트를 그렸다. 그는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는 동

시에 호감과 지지를 뜻한다고 한다. 맨 밑에는 종이비행기가 있다. 종이비행기

는 하늘로 날고 싶은 똑똑이의 꿈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지 

못한다. 대안학교에 위탁을 온 자신을 종이비행기에 비유하였지만 다시 힘을 내

어 재비상하겠다는 각오가 난화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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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2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모래시계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에요. 종이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종이비행기는 계속해서 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초조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똑똑이’, 2회기>

솜사탕은 박쥐와 달팽이, 하트, 리본, 고깔모자를 그렸고 똑똑이와는 다르게 

노란색과 분홍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솜사탕은 자신을 박쥐로 표현하였다. 박쥐

는 경계선 인물을 의미한다. 상징 속에서 박쥐는 경계선 인물 때로는 배반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솜사탕은 자신을 대안학교와 원적교에서 경계선 인물로 

규정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박쥐가 되어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의미로 하트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고깔모자와 리본은 그가 

경계에 선 박쥐의 존재지만 자신을 스스로 꾸미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는 의

지의 표현이다. 리본과 고깔모자는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등의 실용성과는 거리

가 멀다. 하지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다. 솜사탕의 마

지막 그림에는 달팽이가 등장한다. 달팽이의 두꺼운 껍질을 자기의 집으로 보았

고 자기가 마땅히 짊어지고 갈 무거운 책무이다. 박쥐 역시 달팽이를 도와준다

는 구술을 하였다. 솜사탕은 자신의 경계에서 박쥐인 동시에 똑똑이와 마찬가지

로 자기만의 과업을 지고 묵묵히 조금씩 걸어가는 달팽이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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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2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박쥐가 달팽이한테 사랑에 빠져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마침 

달팽이 생일이어서 고깔모자를 쓰고 리본으로 포장한 선물을 주었

어요.”

                                         <‘솜사탕', 2회기> 

 1.3. 3회기 ‘함께 하는 만다라’

니제이는 만다라의 기본인 둥근 원을 3등분 하였다. 맨 위의 상층부는 검은

색, 다음은 고동색, 맨 아래는 파란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그가 사용한 상층부

의 검은색은 자신이 현재 지닌 불안한 미래 또는 암울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여한구 외, 2021). 하지만 맨 밑의 파란색은 도전과 희

망,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의 고동색은 현재 자기를 의미한다. 즉 좌절과 우

울 그리고 희망과 도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다. 그림 속의 자기 

얼굴 역시 양가적이다. 원안에 그린 얼굴은 웃는 동시에 우는 얼굴로 보인다. 

니제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즉 자신은 원적교에서 이

탈하여 대안학교로 위탁을 온 학생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슬픈 감정이 내

재돼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친구와 부모가 있기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적교에서 대안학교로 오기까지의 불우

했던 과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색하는 데에는 아직 버거워 보였다. 

이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힘내 파이팅!’, ‘힘들어하지 마!’라며 꽃을 덧그

려 선물을 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공감과 응원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의

지로 니제이는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했기에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

구참여자들의 응원 그림과 글 역시 초록, 분홍, 노랑으로 표현되어 있다. 분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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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라기보다는 은은한 도전이고, 초록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이며, 파란색은 

성취를 이루기 전이지만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여한구 외, 2021). 노란색

은 평온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취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며 니제이

를 격려하지만, 안정감 있는 노란색을 함께 사용한 점은 고동색 지역의 니제이

의 힘듦을 약화시키려는 배려라고 해석이 된다(여한구 외, 2021). 

<표 Ⅴ-10> 3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솜사탕: 니제이의 그림을 보니까 슬퍼보여요. 그래서 힘들어

하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니제이: 솜사탕의 응원을 받으니 힘을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니제이'와 ‘솜사탕’, 3회기>

똑똑이는 검은색으로 만다라를 그렸다. 그의 만다라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여

러 개의 원이 있다는 것이다. 바깥의 원은 단순하고 얇게 흐리게 그렸고 가운데 

원은 복선으로 그리면서 두텁게 나타냈다. 바깥의 원은 진행자가 모든 참가자에

게 정해준 규격적인 원이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원을 그렸다. 이는 똑똑이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똑

똑이에게는 자신에 대한 교사들과 친구들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는데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장막을 만들었

다(주리애, 2015). 하지만 그 장막의 속은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연두, 보라와 같은 색들로 채색되었는데 이는 하트 모양도 아

니고 원 모양도 아니다. 이 그림은 유동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자체가 유동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똑똑이는 이것을 원자 속의 핵으

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자기 내면에는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씨앗 즉, 핵

을 품고 있으며 그 핵은 자기 스스로를 두텁게 감싸고 있지만 언제든지 벽을 

뚫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 밖에 친구가 그려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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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는 파이팅이다. 하지만 파이팅을 외치면서 노란 색깔의 원을 그렸다. 노

란색의 원은 안정감과 함께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을 의미하기도 한다(여한구 

외, 2021). 친구는 똑똑이 내면에 있는 팽창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보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낸 것이다.

<표 Ⅴ-11> 3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똑똑이:해야 할 것은 많은데 저에게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

서 힘들고 고립된 느낌을 표현해 보았어요.

삼도리:저는 팔레트를 그린 줄 알았는데 힘들었다고 하는 똑똑

이에게 밝은 이미지의 노랑색으로 파이팅 하라고 했어요.

                             <‘똑똑이’와‘삼도리’ 3회기>

삼도리는 연구자가 그려진 원에 노란색의 또 다른 원을 그렸다. 삼도리는 프

로그램에서 유난히 노란색을 선호하였다. 그가 노란색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양

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평온함을 추구하는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똑똑이와는 달리 그 원에 경계가 없고 응집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평

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이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주

리애, 2015). 똑똑이가 그린 응원의 그림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해밀 

즉,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림의 중간마다 새

가 등장한다. 삼도리에게 똑똑이는 푸른 하늘을 보여주며 푸른 하늘의 주인이라

고 할 수 있는 새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과 친구들 역시 새가 되어 새로운 꿈

을 꿀 수 있다는 격려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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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3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삼도리:저는 좀 관종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원안에 노랗게 

표현을 했어요.

똑똑이:노랗게 그린 모습을 보니 뭔가 밝고 환한 느낌이 들어

요. 그래서 맑은 하늘과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그려보았어요. 

앞으로는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삼도리'와 ‘똑똑이’, 3회기>

솜사탕은 만다라 원 안에 학교를 그렸다. 그가 그린 학교는 경직된 구조를 지

니고 있으며 창문들이 달려있다. 창문 역시 널찍한 창이 아니라 구획된 창이다. 

그리고 학교 앞에는 두 개의 벤치가 놓여 있다. 솜사탕은 자신이 원적교를 마치 

감옥처럼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원적교는 공부만 해야 했고 그 답답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기준은 창문에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옥상에는 빨간 깃발이 꽂혀있다. 붉은 기는 결국 열정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피를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한다(최외선 외, 2006). 솜사

탕은 자신의 원적교는 감옥 속에서 오로지 공부를 통해서만 승리해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학교 밖은 초

록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학교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기 세계 속에서 평

안을 누리고 싶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여한구 외, 2021). 의자에도 역시 사람이 

없다. 아직은 평온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학교를 감옥으로 인식하지만 잔디밭이라는 또 다른 열린 세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만다라를 그린 솜사탕에게 니제이는 파이팅을 의미하

는 ‘아자아자’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숫자3처럼 보이는 하트 문양 10개

를 그려 주었다. 니제이는 단순히 화이팅을 ‘힘내’가 아니라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플래카드를 든다는 것은 은근하면서도 남모르는 지지가 아

니라 적극적인 지지와 환호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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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3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솜사탕:네 맞아요. 학교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정말 원적교의 생활이 철창으

로 둘러싸인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니제이:저는 힘들어하는 솜사탕을 위로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앞으로는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에 오면 왔냐 하고 반갑게 맞이

해 주고 싶어요.”

                            <'솜사탕'과 ‘니제이’, 3회기>

맑음이는 만다라 안에 꽃과 풀밭 그리고 붉은 노을이 있는 하늘을 표현하였

다. 풀밭과 꽃은 자신의 아름다운 청춘을 의미한다. 하지만 붉은 노을은 공부 

또는 학교생활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는 않다. 맑음이가 그린 노을은 붉은 노을이 아니라 푸른 노을로 변

했다고 하였다. 푸른 노을이란 해가 지기 전에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비추는 노

을을 의미한다. 맑음이는 대안학교 고3 시절을 마치 푸른 노을로 의미를 지으면

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쳐 꿈을 이루겠다는 것을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맑음이의 만다라 밖은 하트를 그려 응원했고 토끼처럼 즐겁

게 풀밭을 뛰어놀며 명랑하고 밝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다라 그림에 

토끼 귀를 그렸다고 하였다. 또 팔다리를 가늘게 그리는 동시에 손에는 꽃을 든 

모습을 그렸다. 꽃을 든 토끼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 모두가 아름다우면

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주리

애, 2015).

<표 Ⅴ-14> 3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연구참여자:분홍색으로 표현한 것을 보니 밝고 화사한 것 같아요. 약간 

들판을 그린 걸 보니 좀 외로울 것 같아요.

맑음이: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토끼처럼 잘 뛰어다니면서 밝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맑음이'과 연구참여자, 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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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단계 (4회기 ~ 7회기)

 2.1. 4회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멋쟁이는 과거를 물음표와 엑스자로 표현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

각도 없었고 그저 놀기만 한 과거였기에 물음표와 엑스표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그림으로 표출하였

다. 즉 중앙에는 자기를 그리고 음악 이론과 화성학 등을 함께 그렸는데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자기를 응원하는 가족 사랑을 하트

를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그림 속에는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본인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작곡을 위한 컴퓨터도 함께 그렸다. 이러한 

모습은 비록 공부에는 뒤처져 있지만, 실용 음악이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

한다는 뜻이며, 아울러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회복을 동시에 소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Life is Wet’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가사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다고 진술하였다. 멋쟁이는 현재보다 미래의 모습을 좀 더 크게 

그림으로써 대입 성공과 좋은 인간관계 맺기, 앨범 준비에서 성공을 염원하고 

있다. 이는 가족 관계,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대입에 성공하여 작

곡가로서의 성공한 미래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앨범 준비이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술가로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표 Ⅴ-15> 4회기‘멋쟁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의 과거는 이렇게 물음표가 엑스 표시로 돼 있는데 이때는 

진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되어 현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멋쟁이’,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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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이는 과거의 그림을 노트와 연필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했다. 그의 과거

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이다. 그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기였지만 현재

는 식당을 그렸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그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며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한 의도이다. 

이런 사회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의 현재는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지만, 그의 미래는 대학에 진학하

여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겠다는 포부를 그리고 있다. 니제이는 ‘찰나가 

영원이 될 때’라는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 따라서 그에게 현재는 자신이 수행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자기 모습이며,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확립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의 미래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제대로 된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를 병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돈과 취업, 사회적 성

공의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나의 스케줄에서 그는 학교라고 쓰고 앞에 

‘대’를 삽입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자신감

이 떨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대학에 대한 꿈을 소환하

고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표 Ⅴ-16> 4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예전에는 공부를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보

다 아르바이트에 집중하고 있고 미래에는 알바를 해서 돈을 모

으고 제대로 된 취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너무 예전부터 학원에 갇혀 살았어서 그때의 답답함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니제이', 4회기>

똑똑이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고 ‘The Keeper of Lye’

라고 제목을 쓰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였다. 그의 과거는 그림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사막이었으며 똑똑이는 자신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으로 



- 104 -

묘사하였다. 따라서 방향도 없고 나침반도 없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방황으로 일관되었으며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고민하면

서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사막으로 표

현하였다. 똑똑이는 자기 잘못 중 가장 큰 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죄의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영화 ‘빠삐용’에는 빠삐용과 판사의 대화가 등장한다. 판사가 

빠삐용에게 유배형을 명하자 빠삐용이 판사에게 ‘나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

자 판사는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말한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

한 죄이다. 이러한 점을 똑똑이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현재는 나침반

이다. 나침반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

했음을 의미한다(주리애, 2015). 이제 똑똑이는 비로소 과거의 사막에서 벗어나 

목표를 정한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래의 꿈을 위해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있고 또는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나

침반이다. 그의 미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다. 그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

을 꾸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방황하거나 절벽 밑

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

설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모든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호밀밭을 지키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똑똑이 역시 자신처럼 방황하

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수호자인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미래의 수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표 Ⅴ-17> 4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과거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길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사막으로 했고요. 현재는 나침반인데, 나침반이 있으면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현재 저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만의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이’,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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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리는 과거를 백 점 맞은 시험지와 연필로 표현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진

학하기 전 초․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한 학생이고 꿈도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시험지가 0점으로 되어 있고 시험지가 찢어져 있고 

연필 역시 부러져 있다. 이는 공부에 대한 포기 또는 좌절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래는 물음표 그리고 물음표 양쪽에는 화살표로 웃고 있는 모습과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그림을 볼 때 삼도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웃는 모습과 울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그려놓은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최외선 외, 2006). 

<표 Ⅴ-18> 4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잘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과목도 어렵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

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백점짜리 시험지가 빵점이 돼 있

어요. 연필은 제가 스스로 부러뜨린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

서…”

<‘삼도리', 4회기>

솜사탕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면서 하트와 함께 ‘해피 마이 라이프’라는 

제목을 썼다. 그는 역시 자기 삶은 행복한 삶이다. 과거는 놀기만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지냈다. 솜사탕은 과거를 

사막으로 표현한 똑똑이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

는 모습을 그리고 꽃까지 그려 넣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과거의 구속이

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주리애, 2015). 하지만 현재

는 책상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렸고 머릿속에는 네일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다.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

인데, 공부하는 모습 뒤에는 찬란한 불꽃이 빛나고 있다. 그는 네일왕이 되기 

위하여 현재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의 자기는 더 크게 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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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머리에는 왕관이 쓰여 있다. 더불어 스스로 네일왕이라는 플래카드까지 들

고 있다. 그는 미래는 네일왕이 되어서 자신의 네일샵을 차릴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대학 진학이나 다른 직업보다는 자기 스스로 재능이 있는 부

분을 찾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일왕이라는 표지와 함

께 그 옆에는 세 개의 별이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

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최외선 외, 2006).

<표 Ⅴ-19> 4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옛날에는 놀기만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고 지금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

고 미래는 네일왕이 되어 저의 네일샵을 차릴거예요”

<‘솜사탕', 4회기>

맑음이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림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검은색 색연필로 회오리를 그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둡고 캄

캄한 길에서 헤매는 것처럼 막막한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검은 회오리 

옆에는 형광색의 찬란한 별들이 빛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막막하고 불안했

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에게서 별은 맑음이

의 찬란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맑음이는 현재를 과거보다는 훨씬 밝아지고 화사

한 색으로 칠하였다. 여전히 검은색이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우울함

을 압도할 만한 연두색이 칠해져 있고 연두색을 지지하는 꽃들이 피어 있다. 그

는 현재를 과거보다 훨씬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역시 

어두운 면도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지만 밝은 면

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현재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별로 없는데 물방

울로 볼 수도 없고 눈물 방울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

다. 이는 맑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여한구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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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미래를 불투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가면을 쓰

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너무 일찍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알아버린 

조숙한 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는 매우 양가적이다. 그는 울고 있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찡그린 모습과 함께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린 악

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사이에 파란색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그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을 부정적으로 그렸지만, 그것을 중앙에 

두지는 않고 밑으로 배치하였다. 아이가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이런 것

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희망을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

어도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제일 위쪽에서 웃고 

있는 것이 미래의 자기 모습이다.

<표 Ⅴ-20> 4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의 과거는 되게 막막하고 어둡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가능은 

없다는 걸 느낀 편이었고요. 현재는 훨씬 전보다 밝아지고 화사해

졌긴 했는데 또 마냥 그렇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고 좀 그 속에서

도 약간 좀 어두운 면도 같이 공존하는 삶을 표현했어요.”

<‘맑음이', 4회기>

 2.2. 5회기 ‘내가 좋아하는 것’

음악가를 꿈꾸는 멋쟁이는 화보에서 두 명의 여자 모델을 선택하여 중앙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여자 모델은 보기에 따라서는 퇴폐적이고 뇌쇄

적이다. 멋쟁이 역시 이 모델이 퇴폐적이어서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의상들 역시 보통의 의상은 아니다. 멋쟁이가 퇴폐적으로 보는 그 모델들을 선

택한 것은 일탈이 아니라 정해진 규범이나 규칙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음악가와 같은 예술가들은 창조성이 필요하고 창조성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의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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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리고 제목 역시 ‘You ready?’ 준비되었냐는 뜻으로 보았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옆에는 VR 안경을 쓰고 형광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한다. 이들은 VR을 쓰고 가상 세계에서 주는 다양한 상황에 맞

춰 율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멋쟁이는 앞으로의 음악이나 또는 문학 

등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초연결 시대의 메타버스와 같은 세계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유의 세계에

서 자신의 꿈을 펼쳐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성 모델과 VR을 끼고 춤

추는 사람 위에 피라미드형의 보석함을 배치하였다. 그 보석함은 다양한 보석들

로 꾸며져 있다. 그는 예술가로 성공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부도 성취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감 없이 콜라주를 통해 드러냈다. 그는 동시에 보라색의 느낌이 

좋다고 하면서 전체의 느낌을 보라색으로 표현하였다. 보라색은 매우 환상적인 

색깔이면서 동시에 귀족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여한구 외, 2021). 연구참여자는 

음악 예술가로서 귀족으로 살고 싶은 꿈을 그리고 있다.

<표 Ⅴ-21> 5회기‘멋쟁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제 콜라주의 제목은 You ready?!예요.

대답은 당연히 “예스”이구요. 전 늘 준비돼 있어요. 뭐든 다 열심히 하겠

다는 각오를 늘 하고 있어요. 제 작품에서는 바탕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하

든 바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멋쟁이’, 5회기> 

니제이는 화면 정면에 남성미가 넘치는 근육질의 남성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남성은 짧은 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를 지닌 남성이다. 이것은 Jung(1994)이 말

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월한 남성성을 추구하

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순수함과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배려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의 그림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작품 위에는 맑고 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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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천진무구한 아이들이 웃음 짓고 있고 그 아이들은 모두 네일아트를 한 

손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니제이는 자신의 아래에 유명 여배우와 미모의 모

델을 배치하였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성공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 

또는 연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

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는 용감함을 근육질의 남성으로 표시하였지만, 그는 

단순히 그 육체적 힘을 가진 남성이 아니라 옆에 배치한 책처럼 남성적인 힘과 

지성미를 동시에 갖춘 마치 문학의 거장인 헤밍웨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다. 그 아래에는 미녀들과 커피와 커피잔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남성성을 의미

하는 근육질의 남자와 지성을 의미하는 책을 조합하고, 커피와 커피잔을 등장시

킨 콜라주 기법을 통해서 조화로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외선 외, 2006). 

<표 Ⅴ-22> 5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제목은 선남선녀인데, 위에 있는 아이들은 태양(귀한 존재)이고요. 가운데 

머리가 긴 근육질의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고요. 여자들은 제가 좋아하는 배

우들인데 옷도 너무 예뻐서 골라보았어요.”

<‘니제이', 5회기>

비너스의 석고상, 상자로 된 비행기를 탄 아이와 두 마리의 강아지와 남성, 

그 다음에 자동차와 역시 VR을 쓴 사람을 잡지에서 오려서 배치하였다. 종이

상자를 탄 아이를 통해 자신의 순수함을 지속시키고 싶다는 꿈을 드러냈다. 2

회기 난화 그리기에서도 똑똑이 역시 종이비행기를 그렸다.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갈 수는 없지만, 동심의 소망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비너스의 석고상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순수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美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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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준인 비너스를 제일 처음으로 골랐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두 마리의 강

아지 중심에는 사람이 서 있다. 똑똑이는 이것을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라고 하

였다. 사진 속의 사람은 개 두 마리 목에 목줄을 잡고 있지만 그 목줄은 매우 

느슨하다. 동물을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

려하는 우정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도 배치하였다. 이 자동차는 보통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픈카이다. 종종 영화에서 오픈카는 대개 자유로움을 상징

한다. 한편 VR을 쓰고 있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의 연결도 갈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멋쟁이도 VR을 쓰고 있는 형광색 인물 두 사람을 선택한 것

에서 본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의 VR은 또 다른 가상 세계와의 만남을 의미한

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VR은 가상 세계이

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원하는 또 다른 세계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들은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똑똑이와 멋쟁이는 VR이

라는 렌즈를 통하여 다른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소망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Ⅴ-23> 5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오늘 작품에게 ‘안녕 잡지야’라고 제목을 붙어줬어

요. 잡지에서 고른 5개의 그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가운데 소년이에요. 약간 그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느낌이 

제게 다가왔어요.”

<‘똑똑이’, 5회기>

삼도리는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피 그다음

에는 원피스와 함께 구두, 향수, 액세서리 등이 작품에 등장한다. 삼도리의 콜라

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급 양주병과 술잔이다. 그 다음에는 에르메스와 

같은 고가의 브랜드들로 꽉 차게 구성하였다. 삼도리는 자신이 내면보다 외면의 

멋에 끌리고 이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의 화려함을 내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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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으로 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서 5장의 그림만을 선택해서 구성했음에도 본인이 선택한 다양한 그림들

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표 Ⅴ-24> 5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삼도리는 잡지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림을 5개만 선택해 보자고 하였으나, 

마음에 든다면서 10여 개의 그림을 오려서 도화지 위에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정성껏 구성하였다. 작품의 제목은 <아름다운 겉모습>이라고 하였다. “이 세

상은 아름답기보다는 너무 각박해요.”

<‘삼도리', 5회기> 

솜사탕은 유명 브랜드인 구찌를 맨 위에 배치하였고 화려하면서도 어찌 보면 

뇌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을 가장 크게 부각하였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추측할 수 있는 액세서리 세 개를 배치하였다. 솜사탕은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

지는 않다고 구술하였다. 따라서 자신 역시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숨기지

는 않았다. 화려한 모델과 모피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그의 신분 상승 욕구와 함

께 화려한 꿈을 의미한다(주리애, 2015). 그런데 그 왼쪽 상단부에는 지구를 배

치하였다. 보통 지구는 초록별로 표시된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붉은 지구는 파

멸의 지구가 아니라 새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가 붉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아직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솜사탕은 자

신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넉넉하지 못함에도 화려한 꿈을 꾸고 있고 자신이 

살아갈 지구는 여전히 붉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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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5> 5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서사

“제목은 쓰여 있는 그대로 구찌인데요.

별처럼 반짝이는 거를 보니 저도 별처럼 빛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명품브랜드 이기도 하고 또 명품을 갖고 싶다

는 생각이 드네요.”

<‘솜사탕', 5회기>

맑음이의 작품 제목은 ‘채도 높은 가을’이다. 그는 붉은색 위주로 가을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맨 위에는 오디오와 책장이 등장한다. 

통상의 책장이 아니라 레코드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레트로 취향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맑음이는 

특별한 꿈은 없고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를 졸업 후에도 계속하고 싶어 한다. 중

앙에는 생화가 아닌 말린 꽃을 배치하였다. 맑음이는 말린 꽃은 신선함은 떨어

지지만 옆에 두고 오래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역시 현재 생활에 크게 만

족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 말린 꽃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한다. 이외에도 립스틱과 붉은 루비 보석을 선택하였다. 그는 줄

곧 붉은색을 선호하는데 이 색은 청춘과도 관계가 깊다. 청춘의 열정은 흔히 푸

른색으로 표현되지만, 맑음이에게 있어서는 정열이란 뜻이다(여한구 외, 2021). 

맑음이는 이런 콜라주 작업을 통해 자기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열

의 혼을 끌어 올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 113 -

<표 Ⅴ-26> 5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이거는 채도 높은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랑 좀 이

런 말린 꽃을 사용해서 가을의 계절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레트로 감성의 레코

드판도 너무 멋져 보였고요.”

<‘맑음이', 5회기>

 2.3. 6회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

 

멋쟁이는 학교를 그리면서 상단부 왼편에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이

름을 적어놓았다. 그는 실용 음악을 준비하고 있기에 예술대학에 가고 싶어 한

다. 멋쟁이는 학교를 틀에 박힌 답답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 그림의 상층부에는 

넓은 원이 차지하고 있고 푸른색과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그 아래 일정하

게 구획된 공간이 학교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답답한 학교의 한가운데 원으로 

갇혀 있는 존재이다. 역설적으로 학교는 답답하지 않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제이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학교를 ‘We are the school’이라고 표현하

였다. 그의 표현처럼 그림 안에는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다양한 원들이 있다. 

이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줄 수 있도록 인테리어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밑에 있는 빨간 그림은 반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의 원보다 조금 

더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학교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취향을 반영

한 것이다.

똑똑이는 학교의 어두운 면을 그리지 않았다. 청색, 노랑, 빨강 등 다양한 색

깔을 활용하여 학교의 모습을 구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교는 레인보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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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는 저마다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그 색상들이 서로 흐트러지지 

않고 무지개로 모였을 때 아름답듯이 학교 역시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으로 보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원적교에 대한 불만

이나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학교가 입시 경

쟁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모든 사람이 대학 입시 성적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만 자신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게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도리는 원적교가 멀고 힘들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강

하다. 이에 반해 대안학교는 집과 거리가 가깝고 공부의 스트레스도 비교적 자

유로운 곳이다. 따라서 협동화에는 다양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난다. 삼도리에게 

학교는 학생들의 꿈이 있고, 다양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오로지 공부만 

강요하지 않는 곳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는 이런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고 있

는 것이다.

맑음이의 협동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맨 상단부에 칠해진 검은색이다. 

그 밑에는 노란색과 붉은색 및 연두와 파란색 등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것을 짓누르는 것이 어두운 검은색이다. 그는 검은색을 학교의 공부에 대한 압

박감과 선생님들의 엄격함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저마다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무시되기 일쑤며 학생

들의 개성을 짓누르는 곳이 학교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앙에서 보는 것처럼 학

생들의 개성은 반원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자신의 나머지 반원을 찾기 위하여 

대안학교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의미가 그림에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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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7> 6회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 협동화 미술작품

2.4. 7회기 ‘가면 속 내 얼굴’

  

니제이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과 달리 세상에 보이고 싶은 모습은 밝

고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밥을 먹는 모습과 

동시에 자신의 무표정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무표정한 모습

은 자기 숨김(포커페이스)이라고 할 것이다. 밥을 먹는 모습은 고립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한편 숨기고 싶은 모습은 공부를 하

지 않는 모습, 늘 잠만 자고 게으른 모습, 우는 모습, 슬픈 모습이라고 한다. 의

외로 자신의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모순된 감정의 혼

용이 무표정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그는 자기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적

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이 커 보인다. 가면에는 유난히 검은색 눈썹을 

굵게 칠하였다. 또한 그 눈 밑에도 검은색 사선을 그렸는데 이것은 우는 모습이

다. 그리고 우는 모습 아래에는 또 웃음을 짓는 보조개를 그렸다. 니제이는 현

재 극심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며 밖으로 향하려는 자기와 안에 머무르는 자

기와의 싸움이 치열함을 표출한 것이다.(주리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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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7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 당당한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 일하는 모

습, 밥 먹는 모습, 무표정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싶어요. 무표정한 모습은 제가 

너무 자주 웃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밥 먹는 모습은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

께 점심식사를 하고 싶어서…

<‘니제이', 7회기> 

똑똑이는 마치 가면무도회에 쓰고 가는 가면처럼 얼굴 일부만 가리는 가면을 

만들었다. 그는 세상에 보이고 싶은 모습은 선한 모습과 남들을 위해 애쓰는 모

습, 관대한 모습 그리고 점차 성장하는 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 가면 속에는 자신의 불안하고 나태하고 위선적이고 나약하고 

근심이 많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전체 가면이 아닌 눈

과 눈썹만 있는 가면을 선택한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부정적 모습을 여전히 

감추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주리애, 2015). 가면에 있어 최

소한의 조건은 눈이다. 하지만 입술과 표정이 나타나면 자기 내면을 들킬 것 같

은 불안감 때문에 얼굴과 눈만 가리는 가면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주리애, 

2015).

<표 Ⅴ-29> 7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서사

“저는 조금이라도 남들을 위하는 모습, 그리고 선한 모습, 

노력하는 모습, 관대한 모습, 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어

요.”

<‘똑똑이’,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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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리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그리고 

절망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내면에는  매사에 주춤거리고 앞으

로 나아가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

한 자신의 나약함을 가면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극복하

려는 것이다 . 그의 가면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가면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코와 이마 정면을 끈으로 X자로 묶음 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묶음은 구속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가면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

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평범한 것도 싫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가면

을 화려한 문양들로 장식하였다. 코 부분에는 하얀 솜을 붙여 차별화를 시도하

였다. 이것은 아마도 남들보다 특별하고 때로는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자기 모

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 Ⅴ-30> 7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삼도리는 활동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

답하였다.

<‘삼도리', 7회기>

솜사탕은 자신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어른스럽고 똑똑하고 리더십 

이 있으며 부지런한 모습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

습은 어리고 게으른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면이 게으

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지런한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네일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말을 하였다. 그 역시 눈만 가리는 가면을 선택하였는데 눈에는 아무런 표시

를 하지 않았다. 대신에 마스크 맨 위에는 왕관을 그렸다. 이것은 네일왕이 되

겠다는 부단한 자기암시라고 할 것이다. 그가 그린 왕관을 자세히 보면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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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배치하였고 주변에는 나뭇잎으로 장식을 하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 주듯이 그도 올림픽 선수들처럼  노력하고 자신의 약점

인 게으름을 극복하여 월계관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Ⅴ-31> 7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솜사탕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나요? 라는 질문에 “생각 안 해봤어요.”라는 답변과 달리 

질문지에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를 적었다.

<‘솜사탕', 7회기>

맑음이는 세상에 자기 모습을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

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모습은 생각 없이 사는 모습과 어색해 하는 모

습이라고 하였다. 어색해 하는 모습이란 현실이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

로 대응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맑음이는 가면의 머

리에 빨간 리본을 정성껏 그렸다. 빨간 리본을 한 가면은 자기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다른 연구참여

자들과는 달리 눈썹에 쌍꺼풀을 그렸고 볼에는 분홍색 솜 장식을 붙여 놓았다. 

입술도 유난히 빨간색으로 붉게 칠하고 입꼬리도 위로 올라가게 구성하였다. 진

짜 세상을 향해 늘 웃고 자신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내면의 의지를 그

림을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리애, 2015). 이와 함께 눈썹을 검은색

이 아닌 밤색으로 표현한 것은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최외선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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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2> 7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인간미라고 하면 그냥 사람다운 모습, 서로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맑음이',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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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 단계 (8회기 ~ 10회기)

 3.1. 8회기 ‘나의 강점나무’

멋쟁이는 자신의 장점을 좋은 매너, 추진력, 현실적, 결단력을 들었다. 멋쟁이

는 대안학교에 온 것을 낙오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결단이라고 소신있게 주

장하였다. 원적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대안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실적이라는 것 역시 그의 강

점이다. 용의 꼬리 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다른 친구들도 분위기 메이커이며, 재미있고 

친화력이 있으며 패셔니스트라는 점을 인정한다. 멋쟁이는 이러한 자신의 강점

을 살려 실용 음악가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실용 음악

가는 창의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화성학과 

음악 이론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에게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있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이 자신의 강점인

데 장래에 실용 음악가로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음악가가 되겠

다고 하였다.

<표 Ⅴ-33> 8회기‘멋쟁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친구들이 분위기 메이커, 친화력이 좋다,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고 같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준대요. 예쁘고 배려를 잘 하며 상대방

에게 잘 맞춰주는 착한 천사, 패셔니스타, 친화력, 짱짱걸 재밌데요. 저는 결단

력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멋쟁이’,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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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이는 키가 훤칠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이다. 조용하면서도 때로는 열정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친구들

에게 신뢰받고 있으며 니제이 또한 친구들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 자신의 성격이 ‘현실 파악’을 잘한다고 하였는데, 마냥 친구들과의 분

위기에만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표 Ⅴ-34> 8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친구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 배려심이 깊고 양보도 잘 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써주었어요. 성격이 좋다고 써준 친구도 

있는데 기분이 좋네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현실 파악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니제이', 8회기>

똑똑이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인상 깊고 기분이 좋다는 표

현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잘 생겼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함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이지

만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잘 쓴다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신보다

는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는 그의 배려심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장점에 대해 그는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겠

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자기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

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림을 그려 보고 연구참여자들의 지지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칭찬과 지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장점으로 꼽은 것이 큰 키와 타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 긍정적인 성격, 현실 파악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

구참여자들도 키가 크다는 것과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을 줄 아는 감각을 장점

이라고 하였다. 키도 크고 배려심이 있고 양보를 할 줄 아는 인기 있는 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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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그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발견했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존감도 높아졌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열등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표 Ⅴ-35> 8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예의가 바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말도 조리 있게 잘 한다, 생각이 깊다, 

마스크를 잘 쓴다. 이런 장점들을 써줬는데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

게 되네요. 그래도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니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똑똑이, 8회기>

삼도리는 자신의 강점을 판단력이 빠르고, 매너가 좋으며, 남의 얘기를 잘 경

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친구들도 게임을 잘하며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특히 게임과 당구를 잘 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게임과 당구는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반계 고교에서는 당구장을 드나든 다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는 당구장이 있다. 원적교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일 것이다. 하지만 체육활동과 대안교육의 일환으로써 학생

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과정 내로 들여와 경험하게 한 것

은 교육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당구를 통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

도리를 비롯한 많은 학생은 원적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자기를 드러

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지만, 대안학교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착함, 

키가 큰 것도 장점이 됐으며 당구를 잘 치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하여 무엇보다 삼도리는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낙관적 기대를 하게 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맹목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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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매너 

있는 행동이 귀중한 자산임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

는 배려심이나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가 앞으로의 삶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다.

<표 Ⅴ-36> 8회기‘삼도리'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친구들이 착하다,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 당구를 잘 친다, 배려를 잘 하고 

학교도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썼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제 마음도 뿌

듯하고 좋네요.”

<‘삼도리', 8회기>

솜사탕은 자신의 장점을 공감력과 배려심 그리고 유머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친구들도  역시 착하고 차분하고 친절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주목할 것은 한 

친구는 시크하다는 것을 그의 강점이라고 하였다.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유머러

스한 것은 일반적으로 강점으로 보지만 시크하다는 것은 성격적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시크한 면까지 강점으로 평가를 한 점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또 다른 특성 또는 개성을 매력으로 

보려는 참여자들의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솜사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강점이 공감력이고 이것이 네일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였다. 그는 네일아티스트를 단순한 미용 전문가가 아닌 예술가라고 주장한다. 

예술가는 다양한 소질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감

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공감력이 뛰어나므로 예술가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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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7> 8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학교를 잘 다닌다, 착하다, 마음이 선하다, 시크하다, 차분하고 친절하고 

귀엽다고 썼는데 저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저의 장점이

라고 생각해요.”

<‘솜사탕', 8회기>

맑음이는 자신의 장점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

는 것이라고 하였다. 친구들의 지지 역시 이러한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 다음으로 잘 놀줄 알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와 함께 눈치가 빠르고, 귀엽고, 눈이 예쁘다

고 친구들은 맑음이의 장점을 꼽았다. 맑음이는 귀엽다는 말에 대해 다소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귀엽다는 표현은 예쁘지 않다는 것의 반

어적 표현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엽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눈치

가 빠른 것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눈치가 빠르다

는 것은 타인의 마음이나 행동 의도를 잘 파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

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눈치가 빠른 

것은 양가적이라고 믿었으나 친구들의 지지를 통하여 귀엽다고 한 것이 반어가 

아니라 찬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자산으로 

삼게 된 것이다. 맑음이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일을 잘한

다고 인정을 받아 고용주에게 졸업 후에도 정직원으로 일할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모두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 성실하게 일하면서 장차 CEO가 되

는 꿈을 키우고 있다.



- 125 -

<표 Ⅴ-38> 8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예쁘다, 귀엽다,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다, 예쁘고 매력 있다, 눈이 예

쁘고 귀엽다 등을 써줬어요. 저는 저 스스로 저의 장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

요. 친구들이 성격이 좋다고 하니 그 말이 마음에 드네요.” 

<‘맑음이', 8회기>

 3.2. 9회기 ‘함께 하는 우리’

멋쟁이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손을 가장 화려하게 그렸다. 그건 친구가 따돌

림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도와줬던 경험과 연관된다.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위

축감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던 일은 언제나 흐뭇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자기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해 

보지 않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도 옳지 않으며 우선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학교에서 풀어야 할 문

제가 발생하면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니제이는 파란 손을 그려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중에 여

유가 있어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친구는 곤경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경험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신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이 생기면 부모님과 의논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 그는 이런 행동을  의존

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똑똑이는 도움의 손길들이 모이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니제이도 작은 도움이 모여 큰 도움이 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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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였다.

똑똑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도 

역시 어려움에 처하면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도

움을 요청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은 다른 사람

들에게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팔이 작아서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삼도리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손을 크게 그리고 사람이 웃는 

얼굴을 삽입하였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준 적도 또한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 것같다고 하였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은 부모님

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에게 너무 의존적인 기

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님께 의존할 수는 없기에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

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기 보다 타인을 돕는 손이 되겠다는 소신도 피력하였

다. 

맑음이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하였

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만일 다른 사람

의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마울 것 같다고 한다. 맑음이는 지금처럼 타인에게 도움

을 준 적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한 것은 철저한 자기의 의지 때문 이라

기 보다는 실은 사회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맑음이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인간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우월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편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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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9> 9회기 ‘함께 하는 우리’협동화 미술작품

  

 3.3. 10회기 ‘나의 삶에 대한 칭찬’

  

니제이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상장을 만들어 수여했다.  상장에는 꾸준히 열심

히 일하는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1억이라는 골드바와 상금을 지

급한다고 하였다. 학생에게 1억이라는 돈 액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다소 비현실적인 보상금은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여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Ⅴ-40> 10회기‘니제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10년 뒤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상장과 함께 상금으로 1억 원짜리 골드바를 

선물로 받고 싶어요. 졸업하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 할거예요.

<‘니제이',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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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에게 상장은 감사장이란 의미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감사장은 특정한 

개인들이 사회 공헌이나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표창하는 것이

다. 그는 감사장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

로도 멋진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기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앞으로도 본인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장 문구를 작성하였

다. 그의 감사장에서 특이한 점은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栢
之後凋也.)’‘추운 겨울이 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안다’고 한 세한도

의 화제시를 인용하였다. 10년 뒤에 받고 싶은 상에 자신은 자기 삶을 송백으로 

의탁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표 Ⅴ-41> 10회기‘똑똑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제가 10년 뒤면 서른 살이 되는데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멋진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장을 받고 싶어요. 

그때에는 정말 저의 진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똑똑이’, 10회기>

솜사탕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열심상을 만들어 자기에게 수여하였다. 그는 

‘이 상장은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로 수여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상장의 문구를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2년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살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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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2> 10회기‘솜사탕'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열심상

을 받고 싶어요.”

<‘솜사탕', 10회기>

맑음이는 소확행상을 만들어 자신에게 수여하였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

한 행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을 향해야만 하고 행복은 거

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는 아주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노

력을 하였기 때문에 상장을 수여한다는 뜻이다. 그에게 행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하기 때

문에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표 Ⅴ-43> 10회기‘맑음이'의 미술작품과 자기 서사

“저는 10년 뒤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소

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서 소확행상을 받고 싶어

요.”

<‘맑음이',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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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프로그램은 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로는 6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회기 때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집단 

형태로 운영을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출결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집단의 역동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초기 단계인 1회기에서는 ‘나를 소개합니다’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같은 

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동일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녹취를 

하자 분위기는 경직되고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을 위

해 참여자들과의 라포 형성에 주력하였다. 

2회기는 ‘난화 그리기’를 실시하였다. 모두 6명이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참

여한 연구참여자는 3명뿐이었다. 따라서 라포 형성의 중요성과 집단 역동성이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3회기는 ‘함께 하는 만다라’이다. 2인 1조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분

위기가 다소 들떠 있었지만, 중앙의 원에 원적교에서의 생활을 회상해 보고 느

낌을 그려 넣는 장면에서는 숙연함이 느껴졌다. 이전 학교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려진 원을 보면

서 친구들은 격려 메시지와 그림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이를 통해 집단

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

고 연구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다.

중기 단계인 4회기에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

래의 모습을 담아보는 시간으로 연구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프로그

램을 이어갔다. 

5회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 잡지에서 마

음에 드는 사진 찾아서 작품으로 구성하는 활동이었다. 진지하게 작품 구성에 

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욕구를 살펴볼 수 있었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6회기는‘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이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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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에게 본인이 다니고 싶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깨닫는 회기였다

7회기는 ‘가면 속 내 얼굴’로 가면으로 표현한 자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들여다 보고 변화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 보는 시간이었다.

후기 단계인 8회기‘나의 강점 나무’는 가장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두 번에 나뉘어 진행하였다. 자신의 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 주

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끼리 친구의 장점을 하나

둘씩 돌아가면서 찾아서 기록해 주자 그동안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

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9회기는‘함께 하는 우리’로 인문융합치료의 핵심이 되는 공존과 타자성을 

실천해 본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상호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새롭

게 인식할 수 있었다.

마지막 10회기는‘나의 삶에 대한 칭찬’이었다. 프로그램이 시험 보는 날 이

루어진 관계로 연구참여자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되돌아다 보고 열심히 참여한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여 10년 후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칭찬하는 시간이었다.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기마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석률이 달랐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는 대안학교에서 특히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에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와 미술작품, 소감문과 연구참

여자들의 활동을 관찰한 기록물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회기 때마

다 각각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활동 내용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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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대안학교 위탁 고등학생의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

타나는 의미를 분석한 결과 23개의 주제와 8개의 핵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Ricoeur의 서사적 정체성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미메시스Ⅰ(전형상화 단계), 미메

시스Ⅱ(형상화 단계), 미메시스Ⅲ(재형상화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다음 

<표 Ⅵ-1>과 같다.  

 

<표 Ⅵ-1>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미의 미메시스 분석

영 역 핵심의미 주 제

미메시스Ⅰ

현실을 벗어나자 

미로가 나타남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길을 잃음

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감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시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

감옥같은 원적교에서의 생활

파리한 청춘의 자화상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초상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

미메시스Ⅱ

내 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 그리기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 위한 능력 키우기

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

끈기와 열정을 배움

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 꿈꾸기

공동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조화의 미 추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타인을 도우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

미메시스Ⅲ

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기

좋은 매너와 추진력

자신의 재능을 자산 삼아 주체적 삶 살기

성실하게 일한 후 CEO되기

행복의 전파자

희망과 소망의 전파자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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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메시스Ⅰ ‘길을 잃고 방황하다’

 

 1.1. 현실을 벗어나자 미로가 나타남

  1.1.1.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연구참여자들에게 경험의 의미는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라는 주제로 구성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학교와 공부는 지루한 일이며, 때로는 고문과도 같았

다. 멋쟁이는 실용 음악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원적교의 공부는 실용음악과는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창의성을 둔화시키는다고 느꼈다. 멋쟁이의 학교

생활은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만드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멋쟁이는 

학교생활이 길어질수록 꿈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해 니제이는 오

너셰프를 꿈꾸는 학생이다. 하지만 학교는 오너셰프가 되기 위한 기술은 물론 

경영 노하우를 배울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꿈과 관련이 먼 기계와 관련된 자격

증 취득에 매달려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학교 공부를 포기했고 이보다는 현실

적인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였다. 그에게 있어 아르바이트는 단지 용돈을 버는 수

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그는 아르

바이트를 하면서 오히려 공부 때문에 겪었던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삼도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

면서 학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4회기의 부러뜨린 연필의 그림

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열등생으

로 전락하였다.

 “진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놀기

만 했던 것 같아요. ”

 <멋쟁이, 4회기>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과목도 어렵

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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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백점짜리 시험지가 빵점이 돼 있어요. 연필은 제가 스스로 부러뜨린 

거예요. 공부 하기 싫어서…”

<삼도리, 4회기>

 “너무 예전부터 학원에 갇혀 살았어서 그때의 답답함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니제이, 4회기>

 1.1.2.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길을 잃음

똑똑이는 영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

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임용 고사를 준비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된다. 똑똑이는 

대안학교에 위탁하기 전 원적교의 생활을 학교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러한 틀에 박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교사의 꿈

을 접어야 하는가? 라는 갈등을 하며 위탁을 선택하였다.  

솜사탕은 공부보다는 네일 아트에 더 흥미를 느껴서 미래에 네일 아티스트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래서 원적교에서의 생활은 공부보다는 놀이에 빠져 지냈고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일도 등한시하였다고 한다. 그

는 성실함이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자신에게 주어

진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맑음이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오리바람

에 비유하였다. 회오리바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는 바람으로 사람은 물론 

모든 물건을 하늘로 날려 버린다. 그는 회오리바람 속에 휘말렸고 길을 잃어 버

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길을 잃은 미아로 보았고 그 길은 어둡고 막

막한 길이었다. 이는 원적교에서 위탁하기 전 답답함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과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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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

에 가면 길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사막으로 했고요. 

<똑똑이, 4회기>

“네 맞아요. 교도소 같은 학교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솜사탕, 3회기>

 “저의 과거는 되게 막막하고 어둡고 그랬는데 …”

<맑음이, 4회기>

이처럼 2개의 주제는 ‘현실을 벗어나자 미로가 나타남’이라는 핵심 의미로 

귀착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학교 공부라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그들은 현실을 벗어나면 낙원이 기다릴 줄 알았으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출

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에 마주쳤다고 할 것이다. 

 1.2. 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감

  1.2.1. 상처받은 내면의 시계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

들이 받은 상처는 다양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상처를 안고 학교생활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했지만, 치유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상처받은 그의 시계는 멈춘 시계였다. 멋쟁이는 자신의 내면은 희

망이 아니라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것은 그대로 가슴의 상처로 남게 되었다.

니제이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고 심리적 위안을 위해 웃었다. 그의 원적

교 생활은 슬픔을 간직한 웃는 피에로였다. 그는 오너 셰프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는 얼굴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결

심하고 마치 슬픔 속에서도 웃는 피에로처럼 행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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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우울했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 친구들을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니제이, 3회기>

“원적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라서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가기 싫었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저를 성실하지 못

한 아이라고 ……”

 <멋쟁이, 1회기>

 1.2.2.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

 삼도리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했던 불행한 시간이었다고 원적교에서의 생활

을 표현하였다. 삼도리는 원적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

다. 청춘의 특권은 삼도리의 말처럼 희망이지만 그의 미래는 단지 공부를 못하

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공부를 잘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그는 미래를 불투명하

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불신감에 빠져들게  되었다.

똑똑이는 자신이 먼저 학교에서의 생활을 불행으로 의미부여를 하였다. 하지

만 그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사나 혹은 부모, 주변 지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에 오기 전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2년이라는 기간을 학교에서 보냈지만, 결코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만

큼 원적교에서의 갇힌 생활은 그에게 무의미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친구들이 저보고 착하다고 했는데 물론 기분은 좋지만,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삼도리, 8회기>

“불안한 모습, 나태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 걱정하는 모습, 어

린 아이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똑똑이, 7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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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감옥같은 원적교에서의 생활

솜사탕은 원적교의 생활을 감옥 생활로 표현하였다. 그는 갇힌 죄수처럼 언제

나 자유를 꿈꿨지만, 교사와 부모는 늘 감시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다. 원적

교의 생활에 지쳐 갈 즈음 맑음이 역시 솜사탕에게는 학교란 메마른 사막이었

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메마른 사막에서 맑음이 역시 지쳐갔다. 그는 자신이 

성실한 측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는 많은 아이들에게 감옥과 같은 곳으로 

기계적으로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고 하였다. 맑음이는 학교 생활이 서서히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마치 푸르던 잎새가 메말라가는 경험을 하였

다고 한다.

“네 맞아요. 학교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정말 원적교의 생활이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솜사탕, 3회기>

“학교에서 배우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맑음이, 3회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주제는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시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 감옥같은 원적교에서의 생활이었으며‘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감’

이라는 핵심 의미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치유할 관심도 

기회도 원적교에서 제공받지 못했다. 그들은 이러한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푸르

러야 할 청춘들이 서서히 시들어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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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파리한 청춘의 자화상

  1.3.1.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

 

연구참여자들은 미로에서 헤맸고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그들은 점차 파리해

져 갔다. 멋쟁이는 자신의 원적교에서의 삶을 무위도식하던 물음표 인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자신의 꿈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를 하지 않았고 무위도식으로 일관하였다. 그는 자

신의 이러한 존재 양식을 물음표 인간으로 규정하였다. 물음표 인간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보다 불안과 회의하는 인간라고 할 것이다. 물음표란 진취적인 도전

과 패기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의문 부호이다.

똑똑이 역시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였다. 원적교에서의 흥

미없는 생활은 불행하였고 자신은 사막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였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희망이고 길인데 그는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뿐이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유일한 희망인데 그에게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뿐

만 아니라 사막에서 동행할 낙타도 존재하지 않았다. 

“저의 과거는 이렇게 물음표가 엑스 표시로 돼 있는데 이때는 진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놀기만 했던 것 같

아요.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되어…… ”

<멋쟁이, 4회기>

“과거에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막에 가면 

길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사막으로…… ”    

 <똑똑이, 4회기>

  1.3.2.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초상 

삼도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게으르고 나태한 학생으로 보는 시선을 견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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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그의 생활도 무기력한 생할이 고착

화되었다. 그는 한때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으로 평가를 받았었다. 그렇기 때

문에 공부에 뒤처지는 자신이 싫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나태한 

초상이다. 

니제이 역시 공부에 흥미를 잃고 아르바이트에 몰두하자 부모를 비롯한 어른

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학생이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에 무너져 갔다. 니제이에게 편견은 견디기 힘든 따가운 눈총과도 같았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웃는 피에로를 가장했지만, 부모와 교사는 공부보다

는 아르바이트에 몰두하는 그를 게으른 학생, 청소년기에 돈맛을 알아버린 학생

으로 평가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학교에 가면 무조건 책상에 엎드려 잤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생활도 

재미없었고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잔다고 선생님들께 혼나고……”

 <삼도리, 3회기>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르바이트나 한다고 하니 저를 게으르고 한

심한 아이로 보는것 같아요”             

 <똑똑이, 7회기>

  1.3.3.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

솜사탕은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존재 양식을 그림에서는 박

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감옥같은 학교 그리고 성실하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

는 언제나 모범생으로 평가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존재 

양식을 박쥐로 표현하였다. 박쥐는 날짐승과 길짐승의 중간에 속한 존재로서 어

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솜사탕은 스스로를 박쥐처럼 환영받지 못하

는 경계인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박쥐는 항상 어두운 동굴 속에 거

처할 수밖에 없다. 박쥐처럼 경계에 섰기에 밝은 세상으로 선뜻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솜사탕은 자신의 과거를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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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철되었다고 하였다. 

맑음이는 자신을 웃자란 아이로 표현하였다. 그는 너무나 일찍이 세상에 부정

적인 것들을 학습하였다. 세상에 대해 순수함과 신뢰를 배우기 전에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았기에 정서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학교 생활에서 

지쳐 세상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보는 것에 익숙하였다. 웃자란 벼들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성숙한 듯 보이지만 약한 비바람만 불어도 언제 무

너질지 모르는 심약한 마음을 지녔다.

“제가 표현한게 박쥐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제가 원적교와 대안학교 사이에

서 고민하는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솜사탕, 2회기>

“과거보다는 밝아지고 화사해졌긴 했는데 또 마냥 그렇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고 좀  속에는 약간 어두운 면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맑음이, 4회기>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초상,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은 ‘파리한 청춘의 자화상’이라는 핵심 의미

를 구성하였다. 자화상이란 자신이 스스로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화

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은 물론 가치관 

등을 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화상이 희망과 열정보다는 파리하고 우울한 

자화상으로 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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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메시스 Ⅱ‘회복의 동반자를 만나다’

 2.1. 내 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

  2.1.1.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힘을 서서히 발현

하기 시작하였다. 멋쟁이는 자신을 산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묘사하

면서 동시에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동안 학교나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동 심리라고 할 것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용기를 얻게됨으로써 자신의 꿈과 현실을 일치시키려

는 힘이 생겼던 것이다. 이제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산을 행해 날아가는 새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오너셰프를 꿈꾸는 니제이는 식당 경영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각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가 처음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미메시스Ⅰ에서는 단순히 용

돈을 벌고 공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미메시스Ⅱ에서는 식당 경영주

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오늘도 그는 이렇게 자신

만의 길을 찾아서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날아가는 새를 보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다는 생각이 

나요” 

<멋쟁이, 2회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다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학교에 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니제이, 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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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 그리기  

 똑똑이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꿈을 꾸고 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절벽위에 

있는 위태로운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존재이다. 그는 절벽에서 뛰어노는 아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그럴만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 연구참여자는 위탁과정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며 가디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삼도리는 미메시스Ⅱ에서는 비가 온 뒤에 푸른 하늘을 그렸다. 삼도리의 미메

시스Ⅰ에서는 먹장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자신의 힘을 발견

하고 변화를 모색하자 그림도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로 변하였다. 그가 그린 

하늘은 비가 오기 전 하늘보다 더욱 맑고 깨끗한 하늘이다. 한때 우등생에서 열

등생으로 떨어졌던 경험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에 투영된 것이

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비로 표현하였고 비가 갠 후의 하늘은 더 맑은 하늘이 

나타난 것이다. 더 푸르러진 하늘을 그림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

고자 하는 자기 초상을 그린 것이다.

“저는 팔레트를 그린 줄 알았는데 힘들었다고 하는 똑똑이에게 밝은 이미지

의 노랑색으로 파이팅 하라고 했어요.”

<삼도리, 3회기>

“ 노랗게 그린 모습을 보니 뭔가 밝고 환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맑은 하

늘과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그려 보았어요. 앞으로는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똑똑이, 3회기>

  2.1.3.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 위한 능력 키우기

솜사탕은 자신의 꿈을 네일 아티스트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네일 아티스트라는 꿈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는 또는 독보적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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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다는 열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네일 아티스트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미메시스Ⅰ 단계에서는 부질없는 꿈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백일몽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은 남들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

으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였다.

맑음이는 아름다운 아이가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그는 자신이 웃자란 벼처럼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일찍 경험하며 세상

에 대한 편견과 불만들이 쌓였지만, 이제는 부정적 인식을 내려놓고 세상을 아

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하였다. 맑음이도  똑똑이가 파수꾼이 되

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에게 필요한 힘

을 키울 것이라고 하였다. 

“저는 원래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 시간을 계기로 현재나 

미래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똑똑이, 8회기>

“나의 장점이 이런 것도 있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

 <솜사탕, 8회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주제는 ‘내 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이

라는 핵심 의미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내면에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지

니고 있었지만, 그간 그 잠재성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자신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발

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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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

  2.2.1. 끈기와 열정을 배움

미메시스Ⅱ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면서 새롭게 거

듭남을 경험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멋쟁이는 끈기와 치열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꿈과 현실이 괴리는 학교라는 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자신의 게으름이 컸다고 고백하였다. 구조적인 문제인 동시에 자신의 탓이라는 

인식은 성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과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 

상을 스스로 구축하였다. 그는 자신이 무위도식하던 물음표 인간이라는 자기 인

식이 컸으나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쉽게 포기하는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열정이

라는 것을 깨닫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익히게 되었다. 멋쟁이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삼도리는 자신이 강한 존재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나약한 면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이러

한 나약함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극복하려

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도리와 멋쟁이는 모두 유사하게 자신들을 스

스로 유약한 존재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발견하였다. 

“ 제가 바라는 학교는 원적교도 여기 대안학교도 아닌 바로 서울예대예요. 

제가 꿈꾸는 실용음악을 위해서 최고의 명문으로 불리는 그 학교에 꼭 가도

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내신도 수능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실기 준비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멋쟁이, 6회기>

“나의 장점이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요. ”

<삼도리,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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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

똑똑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사막에서도 나침반을 발견하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에게도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침반을 찾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

를 세울 수가 있었다.  

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이 니제이가 추구하는 주제이다. 슬프

지만 웃는 피에로라는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 버렸던 것이다.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자기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친구들마다 장점을 쓰는 거에서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더 

뭔가 서로의 뛰어난 점을 알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부심이 생겨 

좋았어요.”

<똑똑이, 8회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좋았어

요.”

<니제이, 8회기>

  2.2.3.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 꿈꾸기  

솜사탕은 현재의 자신은 과거라는 끈에 묶인 채 위축된 모습으로 규정하였다.  

것으로 따라서 그 구속의 끈을 끊을 필요가 있었다. 스스로 열등생,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자기비하를 가위로 잘라내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에게 학교는 감옥이었고 자신은 자유를 구속당한 죄수와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 구속의 틀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강력한 힘을 끊자 비로소 미래를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그에게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불투명한 회의의 연속이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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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이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고3을 푸른 노을이라고 하였

다. 푸른 노을이란 황혼이 지기 전에 찬란하게 빛나는 노을을 의미한다. 그는 

고3을 공부와는 동떨어진 생활이었지만 알차게 보내며 새로운 자신의 꿈을 찾

는 도전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저의 장점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이랑 

조금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음이, 8회기>

“지금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래에는 네일왕이 되어서 나의 

네일샵을 차릴 거야”                                        

<솜사탕, 4회기>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라는 핵심 의미로 구

성하였다. 모든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사는 교사, 학교, 부모들이 원하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하면서 주체성을 찾고 새로운 역사의 출

발선에 서게 되었다.

 2.3. 공동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2.3.1. 조화의 미 추구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나이지만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자신들의 미

래를 우울한 색으로 칠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면서 과거와는 또 다른 면목을 보여주었다. 멋쟁이는 자신이 예술가로

서 필요한 창의성을 타고났음을 깨닫고 예술가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신의 예술가적 본능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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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얻게 된 성과이다.

니제이는 조화의 미를 추구하는 오너셰프가 되겠다는 꿈과 함께 공부도 병행

하려는 목표가 생겼다. 자기를 보는 편견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으로 불화하지 않고 필요한 비판은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내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그가 추구하는 조화로운 삶과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

게 될 것이다. 

“‘You Ready?’라는 제목처럼 저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니 바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멋쟁이, 5회기>

“남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좋았어

요.”

<니제이, 8회기>

  2.3.2.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똑똑이는 자신이 지나치게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남들과 융합하는데 다소 문

제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타인들과 협력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

구하려고 한다. 그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행자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따라서 앞으로 사람들을 존중하

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똑똑이가 되겠다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삼도리에게도 나타났다. 삼도리도 앞으로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

며 배려하는 삶의 방식을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가겠다고 한다. 그는 우등생에

서 열등생으로 전락하였던 기억과 그때의 참담했던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던 일

들을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웃는 얼굴로 살겠다는 결심

이 섰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울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주위에는 지금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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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서사는 같이 

웃는 삶을 위한 노력이다.

“ 작품명은 ‘아름다운 겉모습’인데 보이지 않는 뒷모습은 아름답지도 않

고 힘들어하고 각박할 것 같아요.. 겉도 속도 아름다우면 좋은데……”

<삼도리, 5회기>

“ 종이 비행기는 바람을 만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센 바람을 만나

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날기 위해서는 센 바람도 부딪혀야 되는 데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왠지 도와주면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이, 2회기>

  2.3.3. 타인을 도우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솜사탕 역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긴다. 솜사탕은 자신의 원적교 생활을 감옥이라고 표

현하였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서로가 돕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맑음이도 위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이타적 삶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는 무지개를 그렸다. 

삼도리가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을 그렸다면 그는 비가 그친 뒤의 무재개를 

그렸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쌍무지개로 표현되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꿈

을 표현한 것이다.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꿈을 말하면서 친구들도 아름다운 무

지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하였다. 맑음이는 무지개

에 대한 이야기를 꿈과 희망으로 신명나게 풀어냈다. 그에게 무지개는 사람과 

세상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저는 원적교를 다니면서 힘들다는 생각에만 빠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

는데 친구들이 내가 그린 학교가 철창속에 갇힌 감옥같다는 얘기를 하니 정

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위로가 힘이 되었으니 저도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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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틴 친구들에게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솜사탕, 3회기>

“힘든 친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의 그림과 네잎 클로바를 그렸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라는 뜻으로요.”

<맑음이, 4회기>

이상으로 본 절의  주제는 ‘공동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핵심 

의미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낮은 자아효능감 등

으로 세상은 불행한 곳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친구들과 같이 

하는 공동 존재로서의 삶을 결심하자  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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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메시스 Ⅲ‘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다’

 3.1. 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기

  3.1.1. 좋은 매너와 추진력

프로그램이 끝난 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였다. 그 정체

성이 바뀜으로써 꿈도 가시적인 비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원적교에서

는 열등생 또는 학교부적응 학생 등으로 낙인이 찍혔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 안에 있는 경이로운‘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꿈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다. 멋쟁이는 좋은 매너와 추진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그의 그림 속에 새와 

달팽이가 등장하는데 새는 자기화한 사물이며 달팽이는 연약한 이웃일 것이다.  

 이웃을 돕고 배려하며 살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끈기와 열정만

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거칠고 

예의없이 행동을 한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력 있

게 행동을 하되 매너를 갖춘 삶을 살것이라고 하였다.

니제이는 유명 식당의 오너셰프라는 확실한 꿈을 갖게 되었다. 그간 공부를 

등한시하고 창업자본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아르바이트에 몰두했지만, 이것만

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졸업 

후 유명 식당의 오너 셰프가 되겠다고 하였다.

“주변 사람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준대요. 이쁘고 배려를 잘 하고 상

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착한 천사, 친화력도 짱이라고 친구들이 저에게 써주

었어요.”

<멋쟁이, 8회기>

“저는 공부가 너무 지겨워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은 꼭 갈거에요. ”                                     

 <니제이,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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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자신의 재능을 자산 삼아 주체적 삶 살기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했던 똑똑이는 파수꾼이 되려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능력 있는 파수꾼이 되고자 자신의 역량을 키

우기로 하였다. 그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곧 파수꾼이 되기 위해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 후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고 하였다.

삼도리는 자신에게도 장점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삶의 자산으로 삼아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게으르며 노력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극복하려는 결심을 하여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좋은 재능을 타고 났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재능을 이야기를 통해 자기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나 평가에 흔

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

“친구들마다 장점을 쓰는 것에서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더 

뭔가 서로의 뛰어난 점을 알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부심이 생겨 

좋았어요.”

<똑똑이, 8회기>

“그동안 제가 너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욕심은 많은데 

저 스스로 노력을 안하고 대충 보낸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꿈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

<삼도리, 8회기>

  3.1.3. 성실하게 일한 후 CEO되기  

네일 아티스트를 꿈꾸는 솜사탕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고객들 그리고 타

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꿈을 네일왕으



- 152 -

로 네이밍을 하여 마음에 새겼다.  그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

며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예술적 공감 능력이 풍부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공

고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맑음이는 성공한 CEO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에게 CEO는 기업의 최고 

자리에서 선다는 의미보다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

게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은 고3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CEO 자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념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갈 것이

라고 하였다.  

“ 저는 그냥 네일샵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누군가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 성공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

했어요.”

<솜사탕, 8회기>

“알바 사장님께서 일을 잘 한다고 하셔서 졸업 후에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

면서 저도 그런 가게를 차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맑음이, 8회기> 

위와 같이 본 절에서 연구참여자의 주제는 ‘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

기’라는 핵심의미로 결집하였다. 청소년기의 꿈들이 단순한 백일몽이나 몽상

으로 끝나지 않고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 부여의 계기가 필요하

다. 그런 의미에서 본 프로그램은 확실한 비전 수립의 발판 역할이 되어 주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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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행복의 전파자

  3.2.1. 희망과 소망의 전파자

멋쟁이에게 미래의 꿈을 물으면 그는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 자신을 비하하여 무위도식하던 물음표 인간으로 규정하

였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느낌표를 새롭게 발견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리하여 희망

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공동 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좋은 매너를 갖추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는 희망과 소망과 긍정의 바이러스라는 

말을 특히 좋아한다. 그래서 자신이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긍정의 아름다운 바이러

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널리 퍼트리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니제이도 역시 성공을 꿈꾸며 살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성공의 배후에

는 수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지지와 혹은 희생이 있었음을 잊고 오로지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은 그런 성공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가 추구하는 성공은 겸손하며 타인들과 함께하며 그 성공의 결과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 현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족들과 사이가 좋고, 친구

들과도 잘 지내면서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하면서 저의 꿈을 열심히 쫓는 저

의 모습입니다.”

<멋쟁이, 8회기>

“남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좋았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니제이,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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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

똑똑이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실현시키

고 싶어 한다. 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호밀밭의 파수꾼에 관하여 이야

기를 하였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으로 벼랑 끝에 몰려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들

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역할이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가 새롭게 정립한 정체성은 한마디

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삼도리 역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타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

어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많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능력도 

필요하지만 겸손함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 그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

이 오히려 독이된다고 하였다.  그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

다고 하였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처럼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인 교사가 되는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내면 저와 같이 방황하던 친구들

을 호밀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

고 싶어요.”                                             

<똑똑이, 4회기>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하다 보니 친구를 더 이해하게 되고 친구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게 되니 더 친해지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엇어요. 

 <삼도리, 8회기>

  3.2.3.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 

 

솜사탕은 그의 닉네임 솜사탕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달콤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는 공감력 있는 네일 아티스트의 꿈을 꾸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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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

다고 하였다. 

맑음이도 나의 이야기 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

는 사람으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무지개를 여럿이 같이 바라보는 것

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무지개를 같이 바라보려면  옆자리를 타인에게 내줘

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맑음이는 우리 사회

의 갈등 문제가 내 이야기만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일방 통행식 대

화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였다.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맑음이, 8회기>

“제가 네일아티스트로 성공하면 저는 한 사람을 즐겁게 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분좋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솜사탕, 8회기>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핵심 의미는 ‘행복의 전파자’가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속담에 있는 것처

럼 행복은  타인과 함께 할 때 크기는 배가 될 것이며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감능력을 키워 나의 존재만으로도 타인이 위

안과 때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바이러스를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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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구참

여자들의 참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여 8개의 핵심의미와 23개의 주제를 도출

하였다. 이를 미메시스 3중의 국면에 따라 정리하고 미메시스의 순환과정에 따

른 변화과정을 연구참여자별로 기술하였다.

미메시스Ⅰ은 전형상화 단계로 개인들이 취한 행동의 뜻을 체험된 시간의 층

위에서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원적교나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행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부정적 행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

여지고 이해되는지를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현실을 벗

어나자 미로가 나타남’의 핵심의미에서는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어

둡고 캄캄한 길에서 길을 잃음’ ②‘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감’의 핵심의미

에는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시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감옥같

은 원적교에서의 생활’ ③‘파리한 청춘의 자화상’의 핵심의미에는 ‘사막에

서 길을 잃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초상’,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미메시스Ⅱ는 형상화 단계로 매개의 기능이 있어 중개적인 입장이다. 즉 미메

시스Ⅰ에서 이해한 행동의 뜻을 줄거리로 옮겨서 실제의 이야기로 옮기는 과정

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재편된 이야기를 종합하여 새롭게 재현

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①‘내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의 핵심의미

에는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 그리기’, ‘아름

다운 아이가 되기 위한 능력 키우기’ ②‘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의 핵심

의미에는 ‘끈기와 열정을 배움’,‘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 꿈꾸기’ ③‘공동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

들기’의 핵심의미에는 ‘조화의 미 추구’,‘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타인

을 도우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미메시스Ⅲ는 재형상화 단계로 이야기를 통해 형상화된 세계와 그들이 수행

한 실제 행동 안에서 펼쳐지고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텍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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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의미를 찾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상황을 총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생성된다. ①‘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기’의 핵

심의미에는 ‘좋은 매너와 추진력’,‘자신의 재능을 자산 삼아 주체적 삶 살

기’,‘성실하게 일한 후 CEO되기’ ②‘행복의 전파자’의 핵심의미에는 ‘희

망과 소망의 전파자’,‘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타인의 이

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미메시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멋쟁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대안학교에서의 생활을 새로운 도

전과 기회라고 여겼다. 그는 이미 실용 음악가의 꿈을 지니고 있었으나 원적교

에서 그의 꿈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내면에는 사람들의 지속

적인 상처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물음표 인간이라고 규정하였다. 물음표란 참여

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회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그는 물음표를 가능성이란 마침표로 바꾸었다. 멋쟁이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창의적 사고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학교 부적응아라는 

꼬리표도 떼어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잠

재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도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는 실용 음악

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공부 의지가 생기면서 메타버스와 음악을 접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선보

일 것이라고 하였다. 초연결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란 말 그대로 멋쟁이는 앞으로 

자신의 현실적인 꿈과 미래의 꿈을 멋지게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프

로그램을 마치면서 그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무위도식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방황했으나 그는 추진력과 결단력 그리고 타인

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매너 있는 성품의 사람이란 것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

료들이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음악의 윤리적인 면과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

는 영향력에 관심을 갖고,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는 실용 음악가로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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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이’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학생의 전

형이었다. 그는 공부는 뒷전이고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만 몰두하였다. 

사람들은 니제이를 어린 나이에 공부는 안 하고 돈을 좇는 문제아로 취급을 하

였다. 그는 이러한 시선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이라고 저항하고 항변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림에 이중적인 피에로로 표현되었다. 삐에로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는 삐에로가 들어 있었다. 니제이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와 대학 진학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림에서 조화의 미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삶에서 중용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나와 미래로 나아가려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결론은 식당 경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는 아르바이트보다

는 공부가 먼저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니제이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찾았으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유명 셰프가 되어 식당을 경영하고 싶

다는 막연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면 이제는 대학에 진학하여 요식업 관련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오너 셰프가 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똑똑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원적교에서의 기계적 생활이 대안학교

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는 나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어느 순간 자신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위장막 아래 숨는 방어기제로 나타

나곤 하였다. 그는 삶에 있어서 시간 낭비를 죄로 여겼고 그래서 자신을 사막에

서 길을 잃은 사람으로 그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과 더불어 힘이 있어야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막에 추락한 종이비행기가 재비상하는 그림과 나침반은 상

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

도 있지만 마음 속에는 누구나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원자 속의 핵을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세계와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또 다른 

세계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이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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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따뜻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외면의 멋과 내면의 멋을 겸비한 멋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함양하고

자 한다.

‘삼도리’는 우등생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한 아픔을 경험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열등생으로 전락

하여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의 미래를 어둡고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는 공부로 상징되는 연필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그림

을 그렸다. 학교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으로 다만  졸업장을 따기 위해 머무는 

공간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초상이 게으르고 나태함에서 기인함을 잘 알고 있었

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였

다. 비가 온 뒤에는 하늘이 더 맑아진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의 해밀은 저절

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인정하고 우울한 얼굴 대

신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 그의 아름다움

은 실재적인 삶에서의 아름다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해

야 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에게도 강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동

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약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자 비로소 장점이 보였고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

의 장점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사람들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태도임을 인식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산을 잘 활용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

하는 이타적인 정체성을 구현하려고 한다.

‘솜사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원적교는 감옥 자신은 박쥐와 같은 경

계인으로 규정하였다. 위탁을 한 후에도 건성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는 것으로 

성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아이였다. 다만 마음 속에는 막연하게 신분 상승의 꿈

을 품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네일왕이 되기 위

한 실천 계획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재능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수반되어야 함

을 알았다. 또한 먼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밀줄 알고 동시에 타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성공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장점이 공감력과 

배려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공감력 있는 네일 아티스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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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람들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맑음이'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길을 잃은 아이에서 아름다운 아이로 거

듭나고 싶어서 참여를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 고3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안타까워하였다. 조급함의 표현이었겠지만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고3 기간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하였기에 분명한 미래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희망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의 장점을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

할 줄 알며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라고 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존경받는 CEO 상을 정립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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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대안학교에 위탁한 고등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 학교적

응력 강화를 위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Ricoeur의 미메시스론

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해당하며, 그 결과를 1절에서

는 요약, 2절에서는 논의 및 제언으로 정리하였다.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스토리텔링과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게 하였고, 회차별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개인별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에는 6명의 

대안학교 위탁생들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분석과 

요구조사,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수정 

보완, 최종 프로그램 제시 순으로 이루어졌다. 문제 분석과 연구조사를 위한 문

헌연구에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미술치료 등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을 통해 

변화에 대한 의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고등학교 

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자 30명과 대안학교 재학생 18명을 선정하여 그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리고 연구내용을 조직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

계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초기 단계는 ‘나를 소개합니다’, ‘난화 그리기’, 

‘친구와 함께하는 만다라’, 중기 단계에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 ‘가면 속 내 얼굴’, 후기 단계

에서는 ‘나의 강점 나무’, ‘함께 하는 우리’, ‘나의 삶에 대한 칭찬’ 등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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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하였으며, 이를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게 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자료

들은 메트릭스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회기별로 연

구참여자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연

구참여자별로 참여 경험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인 1회기 ‘나를 소개합니다’는 프로그

램 연구참여자들의 집단 역동성과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별명을 짓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과 믿음 등을 성찰해 보도록 하였다. 2회기는 ‘난화 그리기’ 시간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낙서 표현을 통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상의 세계를 표출시

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이를 통해 자기 내면에 있는 무

의식의 세계를 그려봄으로써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

다. 3회기는 ‘함께 하는 만다라’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는 자신의 참모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만다라 치료와는 다

르게 함께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원적교에서의 생활을 만다라로 표

현해 보게 한 다음 다른 참여자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달게 하여 집단 

역동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동시에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중기 단계인 4회기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프로그램이다. 이는 자신의 지나

온 시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꿈을 도화지 위에 필름

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통

해 자신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직시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자

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5회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꾸미기 활동이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을 

잡지에서 찾아 꾸미도록 하였다. 콜라주 기법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다섯 장만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유를 구술하게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의 욕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6회기에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학교’프로그램이다. 동그란 전지 위에 학교를 상징하는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집단의 수만큼 피자 모양으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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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교를 세우는 심정으로 정성껏 색칠하고 퍼즐을 맞춰 보도록 하였다. 7

회기는 ‘가면 속 내 얼굴’ 그리기 활동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면을 그리게 

하고, 그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

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후기 단계인 8회기는 ‘나의 강점 나무’ 그리기 활동이다. 나무가 성장을 의

미하기에 나무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강점을 쓰게 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상

호 피드백을 줌으로써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9회기는‘함

께하는 우리’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나는 열등한 존재가 아

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협동화를 그려보게 하였다. 연

구참여자 모두 타인을 돕는 자기 손을 그리도록 하여 함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10회기는 ‘나의 삶에 대한 칭찬’ 활동 프로그램이다. 대안학교 학생

들은 타인의 칭찬과 격려의 경험이 많지 않기에 자신에 대한 칭찬에도 인색한 

편이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반영인 동시에 자신의 자긍심

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10년 후 자랑스러운 모습

을 상상하며 상장, 감사장, 자격증 등을 수여하였고, 또한 부상으로 골드바를 증

정하기도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연구참여자별로 미메시스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통

적인 현상은 미메시스Ⅰ에서는 처음에는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를 주저하며 소극적이었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점차 프로그램에 참여 횟수가 더할수록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인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새롭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

였으며, 그 강점을 살려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재구

성한 정체성은 개인의 어떤 성취와 욕망보다는 타인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정체성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미메

시스Ⅰ에서는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길을 잃

음’,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시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신’,‘감옥같

은 원적교에서의 생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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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상’, ‘박쥐처럼 경계에 선 경계인’이라는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

구자는 이를 ‘현실을 벗어나자 미로가 나타남’, ‘상처받은 아이의 메말라

감’, ‘파리한 청춘의 자화상’이라는 핵심 의미로 분류하였다.

미메시스 Ⅱ는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 진행 과정에서 느끼

는 것이다. 자신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 ‘비가 온 뒤의 푸른 하늘 그리기’,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 위한 능력 키우기’, ‘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사’, ‘끈기와 열정을 배

움’, ‘용감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자기상 구현’,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래 꿈꾸기’, ‘조화의 미 추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타인을 도

우며 자기 삶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이라는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내 안의 경이로운 아이의 발견’, ‘스스로 만드는 나의 역

사’, ‘공동 존재로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핵심 의미로 분류하였다. 

미메시스Ⅲ는 재형상화로서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된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구성한 정체성을 제시하는 과정이

다. ‘좋은 매너와 추진력’,‘자신의 재능을 자산 삼아 주체적 삶 살기’,‘성

실하게 일한 후 CEO되기’, ‘희망과 소망의 전파자’, ‘사람들의 고민을 들

어주는 따뜻한 사람’,‘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는 사람’으로 6

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꿈을 가시적 비전으로 만들기’, ‘행복

의 전파자’라는 핵심 의미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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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2.1 논의

본 연구는 대안학교에 위탁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미술 융

합치료 프로그램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나타난 공간의 창조자로서의 능력이다. 본 연구

에서 이론적 렌즈로 삼았던 Ricoeur의 시간과 이야기라는 서사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은 시간의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간의 철학자들의 논

의를 종합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스스로 완성하여 가는 것

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은 공간의 창조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양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 개시와 발현을 시

간의 구조 속에서만 보았지만, 김영순 외(2014)는 인문융합치료 특히 스토리텔

링에서 공간에 주목하였다. 김영순 외(2014)는 스토리텔링의 공간을 실용적 공

간, 신화적 공간, 감성적 공간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용적 공간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공간이다. 인

간들은 대개 사회 또는 학교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이러

한 실용적 공간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때로는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고 억압하

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실용적 공간은 학교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적교라는 실용적 공간에서는 때로는 소외자였고, 경쟁에

서 뒤처진 아픔을 겪었으나 대안학교에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을 만나면서, 새롭게 ‘꿈의 실현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스토리텔링-

미술 융합치료는 그들에게 실용적 공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신화적 공간은 인간 모두가 지닌 원초적 감정으로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 인간들의 실천적인 방식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화적 공간은 

단순한 미신이나 이야기 속의 가상 세계가 아니라 힘이 숨겨져 있다.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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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스스로 신화적 공간을 찾아가고 그 공간에 들어가 거기서 자신들의 신

화를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신화적 공간에서 달팽이, 비행기, 박쥐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신화적 공간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화의 의미

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과학적 공간에서는 실패자였지만 신화적 

공간에서는 달팽이, 박쥐, 불, 종이비행기 등 상상적 의미를 부여하며 신화적 힘

을 배양할 수 있었다.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는 인간이 과학으로 인해 잃어

버렸던 신화적 세계를 복원시켜서 신화 속에 숨어있는 힘을 찾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성적 공간은 의미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회적으로 구

성되지만, 개인들이 살면서 경험한 다양한 삶의 의미가 중첩되고 교차하는 것이

다. 스토리텔링에서 중시하는 것은 이야기지만 그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스

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감성적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네일왕이나 

대학을 졸업한 오너셰프, 호밀밭의 파수꾼, 실용 음악가와 같은 자기 삶의 의미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연구참여

자들의 경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삶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변화 맥락으로 작용한 상호지지와 연대에 대한 논의이

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이

야기를 공동체의 이야기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이 그린 만다라에 다른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글을 적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

를 풀어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

각을 가진 일이 많았지만, 다른 참여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담긴 공동체의 힘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참여자는 신체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참여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자신을 멋진 육체를 가진 보디

빌더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누군가의 시선의 폭력은 인간을 억압하는 힘으로 작

용한다. 인간들은 주류 시선에 적응하고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

기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시선의 폭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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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성과 정체성을 재구성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개인의 정체성은 외

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결코 쉽

지 않다. Lacan의 거울 단계 이론10)에서 유아는 거울 단계에서 자신을 파편화

된 몸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유아는 자신의 전체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미 사회과학에서는 거울 자아와 같은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체

성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호명된 주체는 언제나 

고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학생으로 불리는 순간 학생의 본분을 유

지해야만 하고 선생님으로 불리는 순간 선생님의 본분을 유지해야만 한다. 호명

된 주체 속에서의 자유는 제약이 따른다. 이 호명된 주체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주관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만다라 미술치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다른 연구참여자들

의 지지와 칭찬 격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이 칭찬하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이야기

와 함께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타인들의 지지하는 이야기를 접목시켜 개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불안

감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다. 연구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과거에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꼈다면 이제

는 보호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대라고 한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양

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불안을 스스

로 공개하고 타인들과 공유하면서 그 불안을 극복해 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은 고3 학생들로서 목전에 닥친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사회 진출에 많은 불안

10) Lacan의 거울 단계 이론: 라캉은 거울 단계에 대해 그것이 언어나 문화가 개입되기 직전의 단계이며 인
간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거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체 형성이란 거울
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에 의하여 촉진된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 이미지에 의하여 구속받게 된다는 것
을 주장한다(한수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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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원적교에서 매우 위축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자신의 과거를 사막 위에서 헤매는 아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을 낭

비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불안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개인의 불안들이 축적되면 사회

적 불안으로 발전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불안을 직시하

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텔링의 힘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스토리텔링에

서 불안을 잠재우는 힘의 원천은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 그동안 인지하지 못

하고 지냈던 내면 깊은 곳의 억눌렸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불안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개인들이 지닌 문제를 직면하게 하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하려는 경향

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는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의식적

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시해 준다. 이러한 이야

기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낙인 또는 그 척도에 의한 평가를 받았

던 것들이 이야기를 매개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

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함께하는 이야기의 힘이다. 이야기는 개인의 유아적인 세계에 머물렀을 

때는 독백이나 고백에 그칠 수 있다.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

었을 때 이야기는 공동체의 신념, 가치, 행동, 방향 등으로 결정되고 문제에 접

근할 수 있다. 협동화 그리기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이야기를 

공동의 이야기로 만들어갔다. 이야기의 궁극적인 힘은 공동의 이야기에서 발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을 ‘호모 네러티쿠스’라고 하듯이 이야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공동체의 이야

기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의 담론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의 이야기 또 공동의 스토리텔링과 같은 기법에서 출발한 것이다. 연

구참여자들은 협동화를 통해 공동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함께 펼쳐 보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장래에 실용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은 인기와 부보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꿈을 주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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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가 되는 꿈으로 바뀌었다.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진로

자본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진로자본은 학력이

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철학과 올바른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협동화 그리기와 공동의 이야기 만들기와 같은 활

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문융합치료와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문

제 해결과 참여자 모두가 함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섯째, 함께 하는 이야기의 힘에서의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와의 융합에 대

한 논의이다. 인문융합치료는 본질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가치를 기본으로 하

고 구체적 기법으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기법을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켰다(김진선, 김영순, 2021). 본 연구에서는 인문융합치료를 기반으

로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결합하였다.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는 각각의 독립

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치료를 통해서 억눌린 

자기표현을 하도록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화 그리기, 만다라 그리기 작업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미술치료 기법은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억눌린 욕망이나 

표현 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난 후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동안 연구참

여자들은 원적교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었고, 학업 부진 혹은 

부적응 학생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마음껏 표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억압의 경험은 대안학교에서도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술치료를 통해 무의식적인 욕망과 위축된 감정 등을 스스로 일깨우고 이야기

를 통해서 이를 직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와 같은 기법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이야기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인문융합치료의 통섭 능력에 대한 논의이다. 인문융합치료는 이질적

인 또는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를 합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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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재천 외, 2005). 통섭(統攝)의 한자에서 섭(攝)은 손 수(手)변에 세 개의 귀 

이(耳)자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다. 통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다양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

고 부모와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들을 주체적으로 조합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섭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해

야 한다. 이야기는 속성상 다양성이란 특징을 빼놓을 수 없다. 이야기는 만들어

진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는 다양

한 사람들의 꿈이 녹아 있다. 아라비안나이트가 한 뛰어난 문학가의 저작이 아

니라 바로 인간들의 욕망과 다양함이 배인 목소리의 반영체라고 하였다.(이근무, 

2012). 따라서 인문융합치료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이 가진 심신 안정의 힘에 대한 논의이다. 이야기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스트

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등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의 정서 상태는 매우 과격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야기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플롯이 들어 있다. 화자가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

해서는 나름의 끈기와 평가,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야기

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가

려는 노력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력과 인내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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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언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 기반의 대안학교 학생들의 자기 정체성 회복에 관한 

연구로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와 자기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언과 

인문융합치료의 발전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와 자기 정체성 구성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예술 과목의 증설과 활동 프

로그램의 강화이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지만 네러티브 자체로만은 치유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매개체와 결

합할 때 내러티브의 효과는 배가된다. 본 연구는 미술이라는 예술을 도입하였

다. 외국의 대안학교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직업기술의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예술교육을 도입하여 정체

성을 회복시키고 진로를 새롭게 찾도록 돕는 활동을 제안하였다(이주혜 외, 

2021).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

은 더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참

된 본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매개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Hegel 역시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길로써 종교와 예술을 거론하기도 하였다(이종철, 2019). 

현재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적응력 강화에만 집중되어 있다(김

미선, 김영희, 2019; Muris et al., 2003). 그렇지만 적응력은 구조적 압력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때 가능

하다고 하겠다. 예술은 인간 회복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

금까지 수행된 대안학교 학생들의 예술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와 같은 프로그램

이 주를 이루었다(김정란, 2019; 박민정, 2021; 윤지영, 2022). 미술치료의 효과성

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인간으로의 진화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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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 시각이 많고 본인들도 

일종의 불시착한 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들은 물론 많은 선행연

구에서 학생들은 대안학교로의 위탁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권혜수 외, 

2007). 불시착한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무엇보다 대안학교 학생들 간의 

지지와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처받은 학생

들의 협력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었다.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일탈적이고 폭력적 성향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박영신, 김의철, 2004; 이병환, 강대구, 201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

려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서로 칭찬과 지지를 잘하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이정섭, 김영순, 2022). 대안 교육에서 이와 같은 연대를 통한 

공존의 정체성 형성을 매우 중요하다고 갈파하였다. 그러면서 인문융합치료의 

핵심을 공존 인문학에서 찾아야함을 강조 하였다. 김영순 외(2022)는 인문학은 

과학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서 우리 인간들이 잊고 있었던 연대와 협력, 회복과 

같은 단어들을 되살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긍정과 칭찬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도입해야 한다. 대안학

교 학생들은 원적교에서 소외되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나

타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사막 위에 또는 나침반 없이 방황하는 삶으

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구성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주변인들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자

기 정체성을 가진 연구참여자도 함께 참여한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 지지를 받

고 자기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안학교 문화를 비판과 

감시가 아니라 서로서로 칭찬하고 지지하는 풍토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 모두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화하면 좋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시

간에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 표창장과 감사장을 만들어 수여하고 격려하였

다. 그리하여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화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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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자기표현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본 연구자의 시도도 

자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 구안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기표현의 기회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스토리텔링만으로 자

기의 주체적 삶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경

험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체득하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재

구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존 고등학교 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되

고 있다(이은철, 2022). 하지만 시간 확보와 교사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자기표

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좀 더 학생들에게 성공 사

례 발표회, 미술작품 전시, 체육대회, 체험학습과 같은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

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체육과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대

안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의 영역을 찾는 데 성

공하였다(이정섭, 김영순, 2022)

인문융합치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다.

본 연구는 인문융합치료를 기반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

융합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먼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 윤리가 모

색되어야한다고 한다(Deleuze, 2003). 「천 개의 고원」에서 Deleuze와 Guattari

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되기(be coming)’로 표현하였다. 이제 인간들은 더 이

상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때로는 동물이 되어 

보고, 수학자가 되어 보고, 여성도 되어 보고, 장애인이 되어 봄으로써 자본주의

의 분열증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

램에서 ‘되기(be coming)’의 경험을 많이 하였다. 그들은 박쥐가 되고, 산이 

되고, 새가 되고, 불이 되어 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벗어나 자연세계에 존재

하는 또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었다. 그들의 ‘되

기’경험은 소수자들을 돕는 자비로운 손이 되어 본 것이다. 인문융합치료에서

는 Deleuze와 Guattari의 ‘되기’의 철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스토리텔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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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존

재가 되어 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되기’의 

활동은 포스트 휴먼 시대의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써 이

는 기존의 인지 프로그램이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한층 발전된 인문학적 방안이

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인문학과 다양한 예술의 접목이다. Ricoeur도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즉, 매개체가 없는 코기토는 환상이고 병든 주체이다. 인문학은 치유의 힘을 지

니고 있고 그 치유의 힘은 공존의 힘에서 도출된다. 공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양하지만, 미술, 체육,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인문융합치료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그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여건상 시도하지 못했지만 , 연구자는 인문

학 기반의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연극은 전통적으로 전문적인 배

우와 연출가 등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현재 커뮤니티 연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이 

주목을 받고 있다(이미원, 2018; 황아람, 2020). 커뮤니티 연극은 극장이라는 한

계를 극복하고 관객들이 단순한 연극의 소비자가 아니라 배우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연극은 스토리텔링과

의 융합이 매우 적합하다. 이혜경(2016)은 서울 S 구에서 기획하고 실행했던 마

을 축제 프로그램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연극을 기획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였다(이혜경, 2016). 학생들이 만든 연극은 인문학 정신과 스

토리텔링의 결합이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체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

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미원, 2018; 김병주, 2019). 

끝으로 자기의 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인문융합치료의 제언이다.  Ricoeur는 

이야기 정체성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허구의 이야기를 중시하였다(Ricoeur, 

2022). 그는 미메시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철저히 자기의 서사는 외면했

다고 할 수 있지만 인문융합치료에서는 자기의 스토리텔링과 자기 서사 구성을 

매우 중요시 한다(김건형, 2018). 인간은 이야기와 함께 태어나며 이야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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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호모 내러티쿠스 자체가 인간과 이야기의 관계를 극명

하게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서사는 자기 계발은 물론 자기의 재현이

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김건형, 2018). 특히 자기의 서사에서는 자기의 문법이 매

우 중요하다. 자기의 문법이란 세상의 판단이나 주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이근영, 2020).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은 초기에는 자기의 문법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의 평가를 교사나 부모 그리고 모범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

야기하였다. 자기의 문법이 아닌 타인의 문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타

인의 문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가치를 반

감시킨다. 자기 문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회고록 같은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

다. 글쓰기는 말하기에 비해서 생명력이 떨어진다. 서양철학은 철저하게 음성 

주의 즉, 로고스 중심주의였다. 하지만 해체주의자 Derrida는 주체의 순수한 자

기의식은 그 의식 외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것 즉, 문자의 개입을 통해서만 성립

된다고 보았다(서동욱, 2021). 목소리는 현전성이지만 글쓰기는 내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숨겨진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문융합치료에서는 자기

의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6명의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미술 융합

치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간혹 불참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거듭될수록 그들도 프

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공

백이 없었다면 좀 더 행동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흥미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와 스토리텔링의 융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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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데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

았다. 현상학적 연구는 물론 질적 연구의 큰 장점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목

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김영천, 2016). 특히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의 방어, 회피, 시간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충분한 이

야기는 담아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

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

기한 바와 같이 대안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연극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진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다시 풀어쓰는 연구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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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필로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학생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성과를 확인

하고 싶었다. 한편으로 그런 욕구가 학생인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노파심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는 즉시성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

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신들이 

새롭게 구성한 정체성과 새롭게 설정한 진로 등을 어떻게 파지(把持)하고 있는

지를 살피려면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종료 후 3개월이 지

난 시점에 연구참여자들의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들과 추수 지도 및 성과 분석

을 위한 미팅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하였다. 교사들의 이

야기를 취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이 크게 높아졌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가

능성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였다. 늘 수업에

서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에게 당당하게 질

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

였다. 교실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훨씬 학급 분위기가 좋아졌고 친구들 사이에도 

배려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는 아마

도 자기 삶의 변화와 함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이며,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효과는 ‘이기적인 인간’에서 ‘배

려하는 인간’으로의 전환이라고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연구자도 상담자로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 내면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

으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녹

음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과

연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였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윤리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을 하였다. 연구

자와 연구참여자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3회기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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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서 비로소 안정된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연구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참여하였다고

는 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정규교과 시간의 수업을 버거워하면서도 연구 

프로그램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는 그들에게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출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아님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생겨서 분

위기가 다소 산만할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집단프로그램의 역동성

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을 밀도 있게 관

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조화 집단으로 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무사

히 10회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

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있는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SACT) 프로그램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

었다. 

5회기 ‘내가 좋아하는 것’ 활동사진 7회기 ‘가면 속 내 얼굴’ 활동사진

[그림 Ⅶ-1]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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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imed to apply the Storytelling-Art Convergence Therapy 

(SACT) Program to entrusted high school students from alternative schools and 

help them establish positive identity and enhance school adjustment. To 

address the goal, this author devised the SACT Program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Ricoeur’s mimesis theory. The participants were six 

students entrusted to alternative schools as they complained of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ir original schools. All of them were high school seniors an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voluntarily through promotional document.

  The SACT Program consists of analysis on school maladjusted students, 

research on their basic needs, program planning and design, program 

implementation, program evaluation, program revision and complementation, 

and final program implementation. First, analysis on school mal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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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as done by literature review, and it has been found that art therapy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can stimulate their will to change through 

activities to express oneself naturally. Based on that, research on their basic 

needs about the program was performed with 30 professional counselors 

working for Wee Class at high school and 18 students enrolled in alternative 

schools. The program consisted of 10 sessions, and each session lasted for 60 

minutes once a week. At the stage of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purpose,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organized. On the 

themes of art works made by the program participants, this researcher 

listened to their direct experiences with the storytelling questioning method. 

Concerning the research findings, this author has described how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each of the sessions and finally presented how their 

participating experiences changed through matrix analysis based on Ricoeur’s 

mimesis theory.

  The themes of the sessions included in the SACT Program are as follows. As 

an initial stage, the first session corresponds to the orientation of 

‘Introducing Myself’ in which the participants share the group dynamics and 

goal consciousnes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make their own nicknames 

so as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and build up trust. The second session 

was ‘Drawing a scribble’, and by that, they were intended to express their 

own imagination internalized in their mind naturally. The ground for genuin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was laid by drawing their unconscious world. The 

third session is ‘Together Mandara’. This is the process of making one’s 

true self into one’s own. This is different from existing Mandara treatment. It 

is a program of drawing together, and first, each individual student expressed 

their life in their original school through ‘Mandara’, and other participants 

conveyed their messages of support and cheering up. In this way, it was 

meant to have some time to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enhanced group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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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intermediate stage, the fourth session is ‘Bravo My Life’. It 

allowed them to look back on their past and think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express their dream scenes freely on drawing paper like films. 

Through ‘Bravo My Life’, the participants could not only accept themselves 

but also explore the environment and build a foundation to understand 

themselves in positive ways. The fifth session is ‘What I Like’. Using 

collage technique, they found the texts or pictures they liked from magazines 

and created their own work. In collage technique,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hoose five pictures only and tell the reason so that they could explore 

their feelings and find their own needs. The sixth session is ‘The School We 

Create Together’. They were asked to make a rough sketch symbolizing a 

school on round paper, and it was divided into pieces as many as the number 

of groups like pizza pieces. The participants decorated it earnestly and 

matched the pieces as a way to make a school they wanted. This was 

intended to help improve their affinity and adaptability to school. The seventh 

session is ‘My Face in the Mask’.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ecorate 

masks so that they could discover the meaning of the masks and then find 

and reflect on their true self in them.

  As the latter stage, the eighth session is ‘My Strengths Tree’. As a tree 

means growth,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their strengths on the 

tree. They exchanged feedback to form supportiv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ninth session is ‘Us Together’. It was to make a cooperative drawing 

that allowed the program participants to realize they were not inferior but 

fully talented like other students and also had the ability and mind to help 

others. Each of the participants was asked to complete the work together by 

drawing their own hands to help others. The tenth session is ‘Compliment for 

My Life’.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s do not have much experience of 

being praised or encouraged by others, so they were unwilling to praise 

themselves, either. They had the opportunity to praise themselves as it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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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 them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heighten their self-esteem at the 

same time. As praise for themselves in 10 years, the participants came up 

with prize money like gold bars or awards, letters of appreciation, and 

certificates, too.

  As for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storytelling-art 

convergence therapy program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8 core meanings 

and 23 themes were derived. Thi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mimesis 

stage. Mimesis I is a pre-figuration stage. ① The core meaning of ‘A 

labyrinth appears after escaping from reality’ includes ‘A gap between 

one's dream and reality', ‘Lost on a dark road', and ②‘Scarred child's 

dryness'. The core meanings of ‘My wounded inner clock', ‘Disbelief in the 

opaque future', ’‘Life in a prison-like original school' ③ The core meaning 

of ‘Self-portrait of a pale youth' is ‘People lost in the desert' The themes 

of ‘My lazy and indolent portrait', and 'A borderline person standing on the 

border like a bat' were derived.

  Mimesis II is a stage of figuration. In the core meaning of ① ‘Discovering 

a phenomenal child in me’, topics like ‘Being considerate of weak 

neighbors’, ‘Drawing the blue sky after rain’, or ‘Developing skills to be 

a beautiful child’ were derived. In ② ‘My history created on my own’, 

topics like ‘Acquiring perseverance and passion’, ‘Realizing self-image full 

of courage and considerateness, or ‘Dreaming about the future being freed 

from the past’ were derived. In the core meaning of ③ ‘Making a beautiful 

world as beings that coexist’, topics like ‘Seeking the beauty of harmony’, 

‘Respecting and being consdierate of each other’, or ‘Efforts to help 

others and make my life beautiful‘ were derived.

  Mimesis III is a stage of refiguration, and in the core meaning of ① 

‘Making a dream into a feasible vision’, topics like ‘Good manners and 

drive’, ‘Living a subjective life using one’s talents as assets’, or 

‘Becoming a CEO after working hard’ were derived. In the core mea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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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he spreader of happiness’, topics like ‘The spreader of hopes and 

wishes’, ‘A warm person who listens to others’ concerns’, or ‘A person 

that has the capacity of accepting what others say’ were derived.

  In the beginning, the participants were passive and hesitant to participate 

and were also very skeptical about their potential. As the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more and more, however, they gradually realized they were not 

inferior and should endeavor to make their dream come true. Therefore, after 

the program was over, they discovered their strengths newly and could 

reestablish their own identity by utilizing those strengths. Also, the identity 

they reconstructed is meaningful because it is not the one that pursues 

personal achievements or desires but the one that involves everybody to 

create a society where one lives happily with others.

  Accordingly, this study has discussed the ability of space creators found in 

the experiences formed by the subjects, mutual support and solidarity that 

worked as the context for their change, new identity formed through 

storytelling by integrating their own stories with others’ positive and 

supportive messages about them, the power of stories made together, 

convergence between storytelling and art therapy, the consilience of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and the importance of stories and storytelling 

in adolescence, self-control that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is equipped 

with, or the power of storytelling for mental and physical st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bout how to strengthen the adaptability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restore their own identity, and develop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Key words: Alternative School, Alternative school foster high school students,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Storytelling-Art Convergence Therapy       

             (SACT), Mimesis, School Mal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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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대안학교 학생의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귀하의 연

구참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

용과 방법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

관리 등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

면 40.7%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통계청, 2020). 이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며 학생

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 차원의 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통계청, 

2020). 나아가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52,261명)로 전 학년도 대비 0.1%p 

상승하였습니다(교육부, 2020).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생각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23.6%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학업중단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어서 ‘공부가 하기 싫어

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통계청, 2021). 위와 같은 통계 결과를 보

면 학업중단을 생각해 본 학생들의 귀인 요소가 대부분 내재적인 것으로 보아 많은 학

생이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거나 부적응에 노출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구제목 대안학교 학생의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참여 경
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연구 기관/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이정섭: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과정
       
김영순: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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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적교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서 

대안학교로 위탁한 학생들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인문융합치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집

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인문융합치료는 인간의 마음과 몸, 사회공동체는 

모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문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기에 ‘똑똑이

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똑똑이들이 인문융합치료를 체험하며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주어 학업지속을 가능

하게 하고,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개발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체험

해보고,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한 변화와 의미를 함께 스토리텔링하면서 

진행됩니다. 연구참여는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6명의 연구참여자를 모

집하고 참여 횟수는 10~12회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진행 설명과 함께 인문융합

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스토리텔링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

시간 30분 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

해 사전심리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리검사는 연구자가 검사자격을 갖춘 검사들로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녹음할 계획이며 녹음된 내용은 텍스

트로 전환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열람 후 내용상의 왜곡이나 오류가 없는지 검토 및 수

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위험과 부담은 없습니다. 다

만 연구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

물(매회기 간식 제공과 5,000원 상담의 도서상품권)을 전달하며, 이는 본 연구참여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할때 유용하리라 여겨집니다.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4. 연구참여 및 중단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비록 연구의 진행 단계에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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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연구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여도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선물

도 참여한 회기까지는 동일하게 제공되며 다만 참여시까지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한편 연구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연구정지 및 중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각 연구참여자에게 개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수집된 자료나 정

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

다. 불가피하게 연구자에 의한 연구정지 및 중지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정된 선물은 

전달할 계획입니다. 

5.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진행 내용이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

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료를 타인 또는 다른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

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자료의 개인식별번호는 

코드화하여 익명으로 할 것이며 연구 파일은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

입니다. 구술면담시 녹음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

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할 것입니다. 활동자료나 소감문은 캐비넛에 

넣어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출판되는 경우 출판물을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전

달할 계획이고, 연구참여자가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학술연구 정보서비스(www.riss.kr)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1) 연구참여자 권익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60-9158/ irbedu@inha.ac.kr

 2)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이정섭/ 000-0000-0000/ leejs4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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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1부는 연구참여자가 수령합니다.

  본인은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합니다.

                               ⚫ 연구참여자  성 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 부모/보호자 성 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 연  구  자  성 명:                     (서명)

                                                  서명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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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대안학교 청소년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요구조사(연구참여대상자용)

※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사항에 답해 주십시오.

1. 학교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로 답해 
주세요.
     ① 미술치료 프로그램                    ② 음악치료 프로그램
     ③ 독서치료 프로그램                    ④ 원예치료 프로그램
     ⑤ 예술치료 프로그램                    ⑥ 기타치료 프로그램

2. 인문융합치료 집단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내용에 √로 답해 주세요.
     ① 8회기 미만                          ② 8회기 이상 ~ 10회기 미만
     ③ 10회기 이상 ~ 12회기 미만           ④ 12회기 이상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업생활적응력 향상
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생각을 진솔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인 통계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 구 자: 이정섭(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김영순(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교수)

※ 인문융합치료는 인간의 마음과 몸, 사회공동체는 모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호관련을 지어 파악하
고, 개별의 몸과 마음이 사회 전체의 구조와 메커니즘으로부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전인적 치료와 회복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 본 연구의 인문융합치료는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융합한 프로그램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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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융합치료 집단프로그램 1회기 당 적합한 시간에 √로 답해 주세요.
     ① 50분 미만                           ② 50분 이상 ~ 80분 미만 
     ③ 80분 이상 ~ 100분 미만              ④ 100분 이상 ~ 120분 미만

4. 인문융합치료 집단프로그램의 연구참여자로 적합한 인원수에 √로 답해 주세
요.
     ① 4명 미만                            ② 4명 이상 ~ 8명 미만 
     ③ 8명 이상 ~ 12명 미만                ④ 12명 이상
5. 인문융합치료 집단프로그램에 다음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표기해 주십시오.

항
목

내 용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자신에 대한 이해

2 자아존중감

3 친구 및 타인에 대한 이해

4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한 이해

5 교사와의 관계 

6 우울, 불안 정서조절

7 긍정적 감정 희망 탐색

8 학교생활 적응

9 공부를 하는 이유 탐색

10 미래 비전 

6.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이 개설 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참여한다                             ② 참여하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최은진(2017), 김정란(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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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요구조사(학교상담자용)

※ 학교(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
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사항에 답해 주십시오.

1. 귀 학교(기관)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
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선생님께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적합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합하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학교 상담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부적응 청소년(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융합치
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합니
다.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연구목
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현장
에서 경험하고 느끼셨던 생각을 진솔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은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인 통계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 구 자: 이정섭(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김영순(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교수)

※ 인문융합치료는 인간의 마음과 몸, 사회공동체는 모두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문, 사
회, 자연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호관련을 지어 
파악하고, 개별의 몸과 마음이 사회 전체의 구조와 메커니즘으로부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지 전인적 치료와 회복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 본 연구의 인문융합치료는 스토리텔링과 미술치료를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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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되는 집단프로그램 대상 학생은 어떻게 선발 되나요? (중복가능)
   ① 담당교사의 추천            ② 상담선생님의 추천
   ③ 심리검사 점수 근거         ④ 학생의 자발적 참여
   ⑤ 기타(              )

4. 대상 학생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중복가능)
   ① 학생의 정서적인 어려움(우울,불안등)     ② 가족관계
   ③ 학교폭력가ㆍ피해                      ④ 친구관계
   ⑤ 교사와의 관계                         ⑥ 기타(                  )

5. 다음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얼
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기 해주십시오.

항
목

내 용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자신에 대한 이해

2 자아존중감

3 친구 및 타인에 대한 이해

4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한 이해

5 교사와의 관계 

6 우울, 불안 정서조절

7 긍정적 감정 희망 탐색

8 학교생활 적응

9 공부를 하는 이유 탐색

10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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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밖에 학교부적응 학생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의견
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8. 학교부적응 학생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전체구성회기     (총          회기)    
   1회기당 소요시간 (              분)
   집단구성원       (              명)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최은진(2017), 김정란(20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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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스토리텔링-미술 융합치료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별 미술작품 

멋쟁이 니제이 똑똑이 삼도리 솜사탕 맑음이

1
나를 
소개

합니다

2 난화
그리기

3
함께
하는 

만다라

4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내가 
좋아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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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가 
만드는 
학교

7
가면 
속 

내얼굴

8
나의 
강점
나무

9
함께 
하는 
우리

10
나의 
삶에 
대한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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